Introduction (서론)

I.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모든 신성한 열망의 완성이다. (Beholding the Glory of Christ is the Fulfillment All Godly Desires)

(요17:24-26)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7: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7:26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A. 나의 마음은 오늘도 진짜인(authentic) 어떤 것에 대해 갈망하고 굶주려있다.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은 손길 즉 보혜사(helper)에 의해 이시대를 흔들고 있다. 나는 단지 예수님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만을 원하고 그의 마음의 깊이와 사랑에 점령당하기를 원한다.

B. 우리는 열망하고 갈망하는 피조물이다. 바로 이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완수하기를 원하는 어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열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 열망의 어떤 것을 위해 시간과 희생을 지불한다. 이것은 우리가 갈망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것도 필요치 않은 분이나,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강하게 원한다. 사실상 역사는 사람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열망이 들어나는 이야기이다. 인간의 역사의 종말은 경건한, 그리고 비경건한 열망의 절정(crescendo)이다.

C. 우리가 우리 삶과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시115:3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열망은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구성하고 모든 경쟁하는 다른 열망들보다 우세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악은 하나님의 손을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 해결의 실패는 하나님의 팔을 강요하지 못할 것이다. 이세상을 역사의 절정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단 한가지 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그의 신부에게 주기를 원하는 열망이고, 또한 신부가 오로지 예수님만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아들(예수님)의 요청이다. 

D. 요17장은 예수님의 거부당하심, 조롱, 십자가에 앞서 일어난다. 예수님은 빵과 잔을 돌리고 그의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을 나누었다. 그는 제사장적 기도를 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열망과 연결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께서 요구하신 것을 이행했다. 그리고 6-1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고(authentic), 예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을 선포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악한 것으로 부터 보호받도록 그리고 진리안에서 성화되도록 중보하는 것에 의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끝냈다.

E.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 그린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증언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예수님은 기도의 새로운 장소로 들어갔다. 24절에서, 어떤 폭발이 예수님의 마음안에 일어났다. 나는 이것을 예수님 마음의 울부짖음의 천둥 (the thunder of Jesus’ heart cry)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중보의 신음을 터뜨린다 ”아버지 원하옵니다…..”  이열정의 순간에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요청을 터뜨린다. 이것은 간절한 사랑의 높이이다.

F. “아버지, 내가 십자가로 간다면,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는 동반자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인류의 남은자들을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와 사랑에 깊이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내가 기꺼이 죽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요청을 들을 수 있는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 고된 일이 아니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장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그것은 당신(you)이다.

G.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당하기전에 마지막 기도는 그의 마음에 있었던 사역에 대한 동기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인류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선포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했다.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그사랑이 모든 믿는자들에게 있기를 요청했다. 예수님은 종 이상인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전심으로 아들을 사랑했듯이, 자발적으로 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동반자를 원한다.

H.  예수님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인류중 구원받은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를 요청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안에서 하나님의 찬란함을 바라보는 것(to behold the unparalleled splendor of God in Jesus)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사랑한 같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to feel the same that the Father has for His Son).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복음의 사실들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더 큰 어떤 것을 계획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 즉 그가 가진 가장  영화스런 것, 그의 아들의 인성안에 있는 그 자신 (영광중에 영광, 사랑중에 사랑)을 공유(share)하기를 원한다.

I. 나는 이 공부를 통해  한가지 열망이 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도가 당신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시선이 당신의 조용한 시간(quiet time)을 인내하는 것에 의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는 것 보다 더 높은 곳에 고정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당신의 눈이 전심의 사랑으로 밝혀지기를 기도한다.

II. 모든 것들이 예수그리스도안에서 통합된다 (All Things Summed Up in Christ)

(엡1:9-10)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1:10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A.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안에서 통합되는 것은 충만한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이땅의 자연적 영역과 조화를 이룬 하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느 서늘한 날 아담과 함께 걸었다. 교제(communion)와 협력 (cooperation)이 두 영역 사이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활동은 자연 질서에 스며들었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목적과 개성(personality)이 이땅과 하늘 영역의 합쳐짐안에 온전히 표현되었다.

B. 창조후에, 인류의 죄는 이땅의 자연 영역으로 부터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역이 물러나게(후퇴하게) 한다. 아담은 에덴으로 부터 쫓겨나고 Cherubim은 생명나무를 지켰다. 이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계22:2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 잎들은 열방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하늘 영역은 구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 물러나 있을 것이다. 그날, 새하늘과 새땅이 새예루살렘과 함께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그의 장막을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어린양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커다란 분리(schism)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이다!

(계22:2)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C.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왔다. 예수님은 인류에 하나님의 정부(government)를 다시 세운 분이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모아질 것이다.

D.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들이 구속받고, 사랑안에서 함께 모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자  최고 절정이시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안에서 통합된다.  과거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인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계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처음과 끝이다.
(히1:1-4)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1: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1:3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4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III.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때 지혜  (The Wisdom of Studying Christology)

A. 교회는 현재 예수님이외에 다른 많은 것들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의 영광은 더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반대되는 열정에 대해 그의 아들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낼 마지막시대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B. 하나님의 전략은 마지막 때에 그의 아들을 두드러지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적의 전략은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비방하고 예수님의 우수성과 찬란함을 없애어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법에 노출되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우리마음이 꼭 잡혀있게하는 것은 이세상에서 우세한 타락과 죄로 부터 우리를 구한다. 이것때문에 적은 예수님의 주제들(pre-existence, 신성, 부활,  그의 이름만이 구원, 재림, 천년왕국, 심판 보좌)에 대해  공격한다. 

C.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 가장 결정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성경으로 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 이해해야한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없으면, 마지막 시대의 압력은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사33:6은 마지막 시대에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안정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33:6) 주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헤와 지식을 주신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다.
IV. 어둠의 메신저들 (Messengers of Darkness)

A. 성경은 또한 전대미문의 속임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어둠의 메신저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따라, 루시퍼(“light bringer”, “morning star”)는 인간의 마음을 그의 지배하에 두는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요일5:19은 전세계가 사악한 자들의 지배하에서 놓일 거라고 말하고, 신약은 그가 “전세계의 지배자(ruler of this world)”와 “이시대 신(god of this age)”이라고 말한다. 

(요5:19)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B. 사탄(“adversary”)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증오와 사악함, 그리고 적대감으로 가득차있다. 사탄은 그의 위치와 파워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왜나하면 이 전쟁의 실패는 그가 무저갱과 불속 바다로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저항하는 사탄의 전략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관해 인류를 속이도록 일할 메신저를 생산할 것이다.
V. 마태복은 24:1-5- 어느누구도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24:1-5)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예수께 가리켜 보였다. 2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24:3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여쭈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 선생님께서 오시는 때와 세상 끝 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24: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24: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A. 메시야의 첫번째 오심은 이스라엘의 마음의 강팍함과 선지자들이 쓴 것들을 믿지 않는 것에 의해  대표되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거부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끝났다. 메시야의 재림에 선행하여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마24:5). 전쟁과 자연 재해, 핍박, 불법,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야가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속임은 다음시대를 대표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속지 마라.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재난속에, 사탄은 나에 대해 거짓말을 유포할 어둠의 메신저들을 일으킬 것이다. 불법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차겁고 속임에 수용적이다. 주의하라, 왜냐하면 이속임은 우리가 일찌기 보았던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알아라. 나는 너에게 경고한다. 주의하라!”
(마24:10-12)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 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24:11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24:12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마24:23-25)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아니, 여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24:25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B. 예수님은 3번이나 격정적으로 다가올 속임에 대해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이때 문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인성(the person of Christ)임을 분명히했다. 이스라엘의 참 메시야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가 다시 올 그 산에서 설교를 한다. 예수님은 슥14:1-5을 완전히 이해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가 다시 오는 것은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황폐의 시기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AD70년은 이 사건의 전조(foreshadowing)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전에 일어날 사건은 로마 티투스(Titus)황제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고 심각하다. 평화를 제안하는 참 메시아를 거절했던 그도시가 사탄에 의해 힘을 받은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이 죽음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폐망을 이끌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했던 도시는 어느날 예수님에 의해 구원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그도시는 그의 거짓왕을 받아들이기전에 참 왕을 죽여야한다. 

(슥14:1-4) 주의 날이 온다. 그 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14:2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털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의 나머지 백성은 살아 남을 것이다. 14:3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14:4 그 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14:5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웃시야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한 것 같이, 주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C. 모든 것들이 끝을 이끌 것인데,그 끝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대의 절정이다.  그것이 가까이 옴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유의해야한다. 속임이 오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들에 주의해야 한다.
VI. The Apostolic Charge-Contend for the Faith

VII. 증인들을 일으킴-다가오는 사도적 운동(Raising Up Witnesses- A Coming Apostolic Movement)

A. 적들의 속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메신저들!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영광을 선포하는 사도적 설교자들 (apostolic preachers). 현재, 성령님은 예수님의 우수성 (excellencies)을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계시다. 이 계시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메신저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 메신저들은 교회에 부흥이 시작되도록 도울 것이고, 믿는자들의 마음안에 첫번째 계명을 회복할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리고 지구상 가장 어두운 시간에 등불이 될 많은 그릇들(vessels)을 준비하고 있다.

B. 예수님의우수성 ( excellencies)
1. His Pre-existence (태초부터 계심)

2. His carnation (성육신)

3. His Solidarity (결속)

4. His Humility and Meekness (겸손함과 온유함)

5. His Sovereign Power (탁월한 능력)

6. His Tenderness and Kindness (부드러움과 친절함)

7. His Joy (기쁨)

8. His Holiness (거룩함)

9. His Cross (십자가)

10. His Resurrection (부활)

11. His Ascension (승천)

12. His Session and Leadership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리더쉽)

13. His Judgments (심판)

14. His Second Coming (재림)

15. His Millennial Reign and Eternal Kingdom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

C.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성경을 탐색할 메신저들을 일으키고 계시다. 성령님은 아직도  “엠마오로 가는 길”로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가운데 들어가기전에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계시하신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따라,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보여줄 것이다.

D. 성령님은 성령의 쏟아부음을 위해 전세계적인 기도와 금식운동을 진두지휘하신다. 

1. 하나님은 전세계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돌파구 (breakthrough)를 위해 예배, 묵상, 부지런한 연구, 기도에 헌신될 기도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2. 하나님은 요엘2장에서 세워진 방법론이 교회내에 하나님의분명한 임재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있다. 

(욜2:12-14)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2:13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께서는 은헤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2:14 행여 주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런지 누가 아느냐 ? 

VIII. 마지막 위대한 증인-행2:17과 계10-12 (The Last Great Witness- Acts2:17 and Revelation 10-12)

(눅24:49)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행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행2:14-21)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2:15 지금은 아침 아홉 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2:16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2:17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2:18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2:19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니,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2:21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행2:40-47)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잘못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2:41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 신도의 수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2: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2:43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2:44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2:45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2:46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2:47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A. 오순절에, 사도들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몇일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도시로 돌아가고 있었다. 당신 마음에 이것을 그려보아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을때, 사도들은 “말되네(Oh, that makes sense)” 하고 말하지 않았었다. 사도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예루살렘? 우리는 가버나움에서 더 효과적이었는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갈리리에서 시작할 수 없는가?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인데!”
B.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신저, 치유자, 복음전하는자, 선지자, 구원자, 귀신축사자, 선생이셨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예수님을 죽였다.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제자들이 어떤 다른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는가? 예루살렘이 그들의 주인(master)을 거절하고 죽였다면, 그의 종들은 더 잘 대접받을 수 없을텐데….  당신은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나는 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복음의 전파 바로 초기에, 나는 무엇이 진정한 열정인지 나타내기를 원한다. 생각을 이야기 하는 인간의 언어와 연약한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의 가장 단단한 곳을 뚫는 성령님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C. 예수님의 재림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의해 그의 아들의 위대한 증인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러한 부으심은 가장 위대한 사도적 설교(preaching)에서 절정을 이룰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들은 기적과 이사가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증거함에 따라 산산히 쪼개질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내에 탁월한분으로 회복될 것이고, 이땅은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앞에서   떨것이다.

D. 사도행전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1. 능력안에서 예언적인 설교와 찬양(Prophetic preaching and singing with power)

2. 기적과 이사들 (Signs and wonders)

3. 죽음까지 신실함 (Faithful and death)

E. 계시록 10-12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는 마지막때의 메신저들(end-time messengers)을 묘사한다.  

(계10:9-11)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하였습니다. 10:10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10:11 그 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계11:3-6)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11:4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11:5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11:6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12:10-11) 12:10 그 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통치와 그분이 세우신 c)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동료들을 참소하는 자, 밤낮으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내 쫓겼다. 12:11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 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F. 주님의 날을 배경으로,  설교자들이 나오고 우리 주님 재림의 임박함과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끔찍한 심판들을 경고할 것이다.

(욜2:15-17)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2:16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도 불러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2:17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은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G.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고 그에게 신실한 신부를 요청하며 기도했다. 당신은 이 초대에 응답할 것인가?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이 더 가까이 와서, 그의 영광을 보고, 그와 사랑에 빠지기를 갈망하고 계시다고 말한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 다가올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이러한 귀한 사명을 남겨놓았다. 
Session One: Beholding Christ in the Beauty of Holiness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I. 거룩한 존재의 신비스러움 (The Holy-“The Mysterium Tremendum”)

A. 모든 문화와 종교는 신비한 존재, 거룩한 존재에 대한 개념이 있다.  모든 종교적 믿음과 행위 중심에는 신비한 존재, 초자연적으로 두려운 존재가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너무 경외스럽고, 능력이 있으며 아름다워 바라보기에 겁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지울수 없는 지식(knowledge)이 있다. 우리 깊은 내면에는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거나 해를 끼치는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워 하는 감각이 있다.   

II. 거룩한  존재에 대한  지식 (The knowledge of The Holy)

A.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좋아하시는 거룩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알려진 신비한 존재이다. 성경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동안 우리는 그자신을 알게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증거한다. 

(요4:21-2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4: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B.   하나님은 모든 완벽한 것들의 극치이다.  “당신의 임재에 기쁨이 충만하고 당신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16:11).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즉, 완벽한 하모니, 완벽한 순결, 완벽한 능력, 완벽한 기쁨은 함께 작용하여 발하는 그 광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흠없으시고 그의 뛰어남 (excellencies)의 모든 것으로 넘쳐 흐르는 (overflow) 하나님과  견줄 자가 아무도 없다.    

C. 하나님은 그자신을 알게하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이미지를 가진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쁨(pleasure)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빛나는 신성(divine)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시고 즐거움의 극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이러한 기쁨의 속성을 가지시는 하나님 곁에서 우리가 맺는 그분과의  관계에 바탕으로 한다.  하나님은 넘쳐흐르는 하나님 (overflowing God)이시다. 

1.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기쁨 (pleasure)이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진 유일한 이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 외에 우리의 다른 기능이 없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님은 그자신을 위해 우리가 어떤것을 해야할 필요가 없으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이를 캐내기 위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지으신 것들이다.  

2. 하나님은 그자신과 그의 아름다움을 들어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세계는 자신을 들어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둘러싸고(around God) 지어졌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들어내보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답은 한가지이다. 우리의 기쁨 (pleasure)을 위해서이다. 

D. 거룩함 (Holiness)은 속성중 한가지인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모아져 거룩함을 이룬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거룩한 주의 아름다움 (Beauty of Holiness, beauty of the Lord)”을 묵상하며 살기를 원했다. 아름다움은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룬 집합체이다. 구성요소들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 수록, 집합체는 더 아름답다. 그러므로 모든 속성들의 완벽함의 극치인 분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굉장하며 영광스러울까!

III. 인류의 형성

(창2:7)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A. 창세기1:1-2:3은 신 (Spirit)이 운행하심과 모든 것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에 촛점을 두고 있다. 첫번째 장에서 주인공이 소개되는데, 그 주인공은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두번째 장은 주인공의 애정의 대상인 사랑스런 피조물에 촛점을 맞춘다. 막이 올라가면서 2번째 장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자 (Image Bearers)의 얼키고 설킴(intricacies) 에 대해 알린다. 

B.   인간은 단순한 창조의 말씀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말씀자체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걸작품을 지으시고, 그분의 생기 (breath)는 생령(living soul)이 되게 했다.  하나님 생기 (breath)의 힘은 인간의 마음을 형성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울 수 없는 마크, 즉  귀한 혼(soul)을 가득채우는 그의 거룩한 생기(holy breath)를 남겼다.

C. (잠8:22-31)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a) 나를 데리고 계셨다. (a. 히) 카나니. 이킬라역과 심마쿠스역에는 나를 소유하고 계셨다. 70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는 나를 낳았다, 나를 창조하셨다) 8:23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b) 세움을 받았다. (b. 또는 형성되다. 또는 만들어지다) 8:24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8:25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8:26 주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8:27 주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8:28 주께서 구름 떠도는 궁창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8:29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8:30 나는 그 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8:31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시139:13-18) 주께서 내 속 내장을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139:14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139:15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139:16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139:17 하나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  139:18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IV. 기쁨의 동산 (The Garden of Delight)

(창2:8-9)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2:9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A. 하나님은 식물과 나무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동산을 일구시고, 이 동산은 생령 (Living soul)의 기쁨을 위함이다. 놀라운 의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이 동산에 두셨다. 하나님은 이지구상 어떤 다른 장소보다 이 동산을 선택하셔서, 이곳에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만남의 장소 (the place of encounter)이다.

B.  동산은 기쁨과 만남, 즐거움의 장소가 되었는데, 이곳에서 마음들이 새롭게 되고, 사랑이 그늘진 곳의 싸늘함을 대치한다. 

C. 지구상의 모든 강지류의 근원인 중심 강이 이 동산으로 부터 흘러나왔다. 에덴으로 부터 풍부한 보물과 향기로운 향, 아름다운 보석들이 나왔다. 이 만남의 장소는 모든 다른 즐거운 것들의 근원이다. 에덴은 모든 다른 기쁨의 원천이며 기준이다.

V. 아담의 직업: 만남의 장소를 돌보는 것 (To tend the place of encounter)

(창2:15-17)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2:16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2: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A. 사람의 주요 일은 기쁨의 장소를 돌보는 것이었다. 즐거움은 인류의 주요 직업이었다.  인간은 만남의 장소를 돌보고, 열정의 이 장소를 먹이며, 아름다움의 계절들을 돕는 것이었다. 

B.  동산에서 자유가 주어져  순종의 즐거움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즐거움을 개발하는 것은 자발적인 일이었다.  자유 의지는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안전한 경계(safe boundaries)를 동반했다.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인간들은 그들이 사는 환경을 독립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에 기초하여 다스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encounter)과 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터 나오는 다스림(rulership)을 위해 창조되었다. 

1.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25:1-2)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2. (대상29:1-9)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나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너무나 큽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집이 아니고, 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9:2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곧 금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기구들을 만들 은과, 동기구들을 만들 동과, 철기구들을 만들 철과, 목재 기구들을 만들 목재와,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여러 색깔의 돌과 그 밖의 여러 보석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29:3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바쳤습니다. 29:4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정련된 은 칠천 달란트를 바쳐 성전의 벽에 입히며, 29:5 금 기구와 은 기구를 만들며, 기술공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오늘 기꺼이 주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 29:6 그러자 각 가문의 장들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실 업무 관리자들이 기꺼이 바쳤다. 29:7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쓰도록,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과, 은 만 달란트와, 동 만 팔천 달란트와, 쇠 십만 달란트를 바쳤다. 29:8 또 보석이 있는 사람은 저마다, 게르손 사람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의 성전 곳간에 가져다 바쳤다. 29:9 그들이 기꺼이 주께 예물을 바쳤으므로, 그들이 이렇게기꺼이 바치게 된 것을 백성도 기뻐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C. 사람의 근본적인 일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수단은 인간의 지식으로 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아담의 다스림이 인간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communion)를 통해 바탕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존재로서 아담의 삶은 하나님의 삶안에 싸매여져 있었다.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서는 어떤 기능도 할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이외의 지식들은 언제나 독립성과 자기 힘의 발현(self-exertion)의 결과를 낳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동산의 두 나무는 인간이 힘(권위)을 행사할때 그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선택을 위해 그곳에 놓여졌다. 

D.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림과 친밀함을 연결시켜놓으셨다. 우리의 다스림은  친밀함과 묻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영원히 연결된다. 친밀함, 사랑의 범주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다스림의 결정들이 되어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이유이다. 하나님은 요청받는 것을 좋아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전율시키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께 구하는  (asking) 다스림의 즐거움(governmental delight)과 더불은 그의 이미지로 우리를  디자인 하셨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땅에서 모든 결정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중보(intercession)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이다. 다스림은 단순히 여러 사실들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접근 방식(approach)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부터 나온다. 다스림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교제, 그리고 묻는 것으로 마크되어야 한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이다. 다스림은 친밀감, 빛, 사랑으로 가득차있다. 다스림은  인간이 묻고 하나님이 예배와 이적, 사랑의 속삭임을 통해 응답하는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다.  

VI. 갈망함의 개발 (The Cultivation of Longing)

(창2:18-20)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2:19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2:20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a)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a.히> 아담)
A. 창세부터, 하나님은 에덴동산에 인간을 위한 현실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동반자 (companion)를 원하셨다. 이것은 차선책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고 장차올 두번째 아담을 위한 본질적인 것을 예언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이미지를 갖는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첫번째 아담이 동반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B.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안에 어떤 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외로움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갈망함을 창조하셔서 아담이 그의 결핍 (lacking)을 인식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  외로움은 갈망과 원함을 낳는다. 외로움은 원함과 갈망을 전제로 한다.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외로움은 불가능하다. 아담이 창조된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 결핍되었고 또한 어떤 것이 그의 마음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반자에 대한 열망이 자라났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자신의 어떤 것을 이해하도록 현장학습을 설정하셨다. 아담은 창조주의 이미지를 가진 원함과 친밀함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에 교제 (communion)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열망을 새겨놓으셨다. 

C. 인류의 마음에 갈망함과 열정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랑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추구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인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갈망하는 사랑을 나눈다. 

D.  어떤 적합한 돕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담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동물에게 이름 지어주는 것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동물에게 이름지어주는 것을 사용하셔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받은 속성인 사랑과 열망 (desire)를 발견하도록 도왔다.  열망이 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한다. 결혼식이 올 것이다 (a wedding is coming).  

VII. 열망의 예언적 선언 (The prophetic Decree of Desire)

(창2:21-22)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2:22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A. 십자가의 예시 ( The foreshadowing of the Cross): 첫번째 아담과 두번째 아담의 신부는 신랑의  고통의 사랑을 통해 나올 것이다. 현명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아들과 그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정하셨다. 아담은 동반자를 갈망했다. 이런 그의 갈망속에서, 하늘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부러진 부분(갈빗대)으로 부터 그의 아들을 위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주었다. 이것은 끝날까지의 스토리이다. 이러한 결혼 (the wedding of the ages)은  태초부터 인류 DNA에 심겨졌다.      

B.   이것은 하나님 마음안에 계획된 신성한 약혼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결혼을 끌어낼 것이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잠들게 하고 그의 상처받은 부분으로 부터 신부를 만든다. 성령은 큰 기쁨과 함께 아름다운 신부를 아들께 이끈다.

VIII. 사랑의 절정(The Consumation of Love)- 갈망이 만족되다(Longing Satisfied)

(창2:23-25)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2:24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2:25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A. 기쁨의 절정. 사랑의 절정. 열망은 성취되었다. 이 열망은 인간의 반응 (interaction)의 근본이고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들을 예시한다.  아담과 이브의 첫번째 결합으로 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엿보게 하셨는데, 즉 그의 마음안에는 다음 세상에서 그의 아들과 인류의 남은자들로 부터 선택된 그의 신부사이에 결혼이 계획되어 있었다. 

B.  (계19:6-10)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19:7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19:8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고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19:9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19:10 그 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네 형제자매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IX. 타락과 장차올 자손 (The Fall and The Coming Seed)

A.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사탄의 반역에 들어가는 비극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던 창세기1:31과 창세기 3장사이 어느 곳에선가, 하늘에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파워있고 높은 서열의 천사인 사탄이 그의 능력에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그자신을 높였다고 전통은 말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숭배를 구했다. 

(겔28:12-17) "사람아, 너는 두로 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28:13 너는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네 몸을 치장하였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주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취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하였다. 네가 창조되던 날에 이미 소구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었다. 28:14 나는 그룹을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다. 28:15 너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네게서 죄악이 드러났다. 28:16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가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28:17 너는 네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네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사4:12-15)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나니 !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추게 하던 네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14:13 네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 있는 그 산위에 자리잡고 앉겠다. 14:14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하더니, 14:15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올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B.   사탄이 하나님의 가장 아끼는 피조물 (인간)을 유혹하는 것에 의해 땅의 영역내에 그의 왕국을 세움에 따라, 반역이 이땅에 까지 확장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결정은 무슨 과일을 먹었느냐하는 것 그 이상이다. 인류는 그냥 듣고 따라한 것 그 이상이다.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하는 반란에 합류하였고 이런 반란의 결과는 피조물의 질서 전체 영역을 바꾸어 놓았다. 그 영향은 끔찍했고 재난이었다. 

1. 인류는 사탄을 따른 결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났다. 이 타락을 통해, 이땅에 지배(lordhip)는 사탄에게 넘어갔다. 어둠의 왕국이 지배했고 전세계의 왕국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마4:8-9)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4:9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요5:19)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2. 육적 영적, 영원한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왔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되었고 육적으로 죽게 되었다.

(창2: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롬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15:21-2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히9: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20:12)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계20:13-15)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20:15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3. 죄의식과 하나님의 죄에대한 공정한 심판이 인류에 들어왔다.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롬2:5-6) 그런 사람은 완고한 마음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그 날을 앞에 두고,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2:6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4.  피조물들은 죄의 영향으로 신음한다. 

(롬8:19-21)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8:20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였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8:21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5. 인류는 하나님으로 부터 분리를 경험한 것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은 인간사회에 분리와 불의를 야기했다. 

(요일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C. 장차올 자손에 대한 약속: 타락이후에, 하나님은 어둠의 파워를 짓밟으며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장차올 왕에 대해 예언하셨다. 모든 계시의 풀어짐은 어둠 세력을 깨부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이땅의 모든이들을 축복할 이 기름부음 받은 분 (this Anointed One) 관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된 분을 이끌어 내시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X. 기적이 나타남 – 거룩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다  (The Display of Wonder- A Holy God Draws Near)

히브리어로 “Holy”는 “brightness” 또는 “separtedness”이다.  빛남(brightness)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암시한다. 분리(Separatedness)는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긍적적인 quality이다. 그의 속성의 완벽함속에 광채를 발하는 하나님은 그자신을 그의 애정의 대상에게 그자신을 들어내신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God draws near.) 

하나님의 거룩함 (holiness)은 그의 영광 (glory)과 연관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둘러싼 접근할 수 없는 빛과 연관된다. 하나님은 그자신을 빛으로 싸신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속성들의 빛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용함에 따라 그 빛으로 쌓이신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 천둥, 번개, 구름, 회오리 바람, 불속에서 들어내심을 읽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삼목을 쪼개고 사막을 흔든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눈(eyes)은 산을 녹이는 불의 화염같다. 하나님의 임재는 천둥, 소리를 동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실때  구름과 불, 어두움이 하나님 주변을 감쌓았고, 다마스쿠스 길에서 예수님은 번쩍이는 빛에 둘러쌓이셨다. 하나님의 본성(nature)은 놀랍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들어난다. 

모든 구약의 예배(worship)는 제사장적이든 선지자적 이든 거룩한 존재와 만났을때 일어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자신을 들어내셨다. 하나님은 그자신을 거룩한 존재 (Holy)로서 들어내셨다.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를 야기하고, 신실함으로 들어가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언약(covenant)를 세기게 한다.

A.   에덴동산에서의 관계: 인류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존재이다. 인류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반영했어야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때 흘러나오는 다스림 (dominion)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교리(doctrine)에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예배 (경배)로 들어가게 하는 도전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예배는 “오 나의 하나님 (Oh, my God)”하고 말하는 마음이다.  예배는 떨면서 “I love you”라고 말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이런 방식을 세우셨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B.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조상의 땅으로 부터 불러내셔서, 모레(Moreh)의 상수리 나무 (terebinth tree)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람에게 나타났고 아브람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났을때 그의 반응이었다. 유다 족속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게 되었다.  

(창12:7)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창 14:18-20) 그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4:19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14:20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창15:12-18)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15:13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5:14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15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15:16 너의 자손은 사 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5:17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15:18 바로 그 날,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준다.
(창17:1-7) 아브람의 나이 아흔 아홉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17:2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7:3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17:4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17:5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d) 아브람이 아니라 e) 아브라함이다. (d. 존귀한 아버지. e. 많은 사람의 아버지) 17:6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17:7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행7:2-3)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7:3 너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창22:15-18)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22:16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22:17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22:18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49:10)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C. 모세: 하나님이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거룩한 땅에 서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거룩한 (holy)”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구절이다.  

(출3:2-5)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3:3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3:4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3:5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1.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불가운데서 그자신을 나타내신다. 매혹시키시는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통해 그의 계획(뜻)을 계시하신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찬란함을 나타내고자 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심판의 완벽함, 그의 파워의 깊이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기쁨의 광대함을 나타내신후에, 모세는 노래로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시며 영광스런 분이 없다고 찬양한다. 

(출15:11)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주와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2. 타는 떨기로부터 불타는 (반짝이는)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 한분만이 거룩(holy)하시다는 영원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가 다른 어떤 신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우수성 (excellencies)의 광대함을 나타내셨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전세계와 이스라엘 나라가 아름답고 놀라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신)으로 부터 따로  구별됨에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서 따로 구별되었다.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내고자 의도되어졌다.

a. 출애굽기 19-20

b. 출애굽기 24-25

(출25:8)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3.  이스라엘내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셨다. 그들은 주님에게 거룩했고 지금도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의 여러면을 나타내고 거룩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나타내고자 여러가지 율법과 여러가지 장소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한 거룩한 옷을 구별하셨다. 제사장들은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flesh)으로 그자신을 옷입히실 날을 예시한 것이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옷으로 입으시고, 육신은 신성(deity)에 의해 장식되었다.

a. 출애굽기 33

b. (신32:3-4) 내가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32:4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4.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마지막 연설에서, 모세는 장차올 선지자에 대해 선포한다.

(신18:15-19)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18:16 이것은 너희가 호렙 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너희의 하나님께 청한 일이다. 그 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18:17 그 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18:18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 줄 것이다. 18:19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D. 여호수아: 주님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복(conquest)을 이끌라고 재확인하셨다. 거룩한 존재가 이 정벌에 선두에 서셨고 여호수아는 거룩한 땅에 있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절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하고 권면한다 (수24:15). 이것은 흔해빠진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결정이었는데, 왜냐하면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이 다른 연인(lovers)을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수5:13-15)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 우리의 원수 편이냐 ?" 5: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는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 5:15 주의 군대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2. (수24:15-20) 24:15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를 섬길 것이오." 24:16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24:17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24:18 그리고 주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4:19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24:20 만일 여러분이 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여러분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이오."
E.   한나의 기도: 하나님은 임신을 못하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올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파워를 나타내게 하셔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다.

(삼상2:1-2)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2:2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삼상3:19-4:1)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3:20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3:21 주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4:1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XI. 거룩한 주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것-영광까지 노래하는 것 (Worshiping the Beauty of Holiness- Singing to the Glory) 

다윗은 계시의 새로운 계절을 연다. 다윗은 거룩한 존재를 만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 장막에 대한 계획을 주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휘장(veils)에 의해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Yahweh)께서 그의 백성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밤낮 찬양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셨다. 

A. 다윗의 장막 형성: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the Holy of Holies)에 들어오고 언약궤를 보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는데,속죄소 (mercy seat)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제장은 지성소에 일년에 한번 들어가도록 허용되었는데, 그는 그의 죄들을 속죄한후에야 가능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때 그는 속죄소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터 본인을 보호하기위해 향을 피워야 했고, 그 후에 다른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다.

(출25:21-22)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25:22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레16:2,12-3) 다음은 그 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6:12 그리고 주 앞의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16:13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의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대상 28:10-13,19) 주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28:11 다윗이 현관과 건물과 곳간과 다락방과 내실과 속죄판 등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28:12 또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성전 뜰과 주위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 28:13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래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과, 예배에 쓰는 모든 기구도 설명하여 주었다. 28:19 다윗이 말하였다. "이 모든 설계에 관한 것은 주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나에게 알려 주셨다."
(대상16:25-30) 주님은 위대하시니, 높이 찬양하여라.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16:26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16:27 그의 종전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16:28 만방의 민족들아, 주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16:29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16:30 온 땅아, 그의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B.  아름다우시고 위엄있으신 분에 대한 시편들

1. (시2:6-8)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2:7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네 아버지가 되었다. 2:8 내게 청하여라. 뭇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것이 되게 하겠다. 

2. (시11:4) 주께서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불꽃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굽어보시고, 사람을 살펴보신다.
3. (시22:3-4)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22:4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주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4. (시29:2-3) 그 이름에 걸맞게 영광을 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라. 29:3 주님의 음성이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소리로 말씀하신다. 주께서 큰 물 위에 나타나신다.
5. (시47:8) 하나님은 뭇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6. (시60:6)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7. (시93:3-5) 주님, 강물 소리가 높습니다. 강들이 물결 소리를 높입니다. 93:4그러나 높이 계신, 위엄이 있으신 주님은, 큰 바다의 소리보다 더 크시고, 광란하는 바다보다 더 힘세십니다. 93:5 주의 법령은 매우 확실하고, 주의 집이 거룩함은 당연합니다. 주님,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입니다. 
8. (시96:9)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9. (시97:2-6, 12)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권의 기초다. 97:3 불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대적을 사면에서 불사른다. 97:4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97:5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은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 버린다. 97:6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97:12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10.  (시98:1-2)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어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98:2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 주시고, 주께서 의로우심을 뭇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11.  (시99:1-3) 주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이 떠는구나. 주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땅이 흔들리는구나. 99:2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99:3 만백성은 그 크고 두려운 주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
12.  (시105:3)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13.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알림 (마22:44; 행2:34-35)

(시 110:1-2)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110:2  주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홀을 시온에서 보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14.  (시111:9)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속량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도록 명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15.  (시145:5-6) 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놀라운 업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145:6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XII. 이사야 –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한 선지자 (Isaiah- The Propehet of the Beauty of the Lord)

A. 이사야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말한 선지자이다. 이사야는 메시야의 본성, 정체성, 사명(mission) (이시대와 또 다음시대에)에 대해 다른 어떤 구약 선지자들보다도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 메시야에 대한 기대(expectation)는 이사야서에서 너무나 강했기에, Jerome은 이사야서를 예언서라기보다는 복음서라 말했다. 나는 성경의 어떤 다른 부분도 이사야서 만큼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야의 천년통치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그리는  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사야는 우리 주 예수님을 높임을 받을 군주 그리고 부끄럼없는 겸손,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써  보았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역할이 악을 끝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그리스도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 되는 것, 엡1:9-10)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여러면으로 다가오신다.

B. (사2:1-4) 2:1 이것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2:2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설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2:3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2:4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회복과 주님의 신정(theocratic) 통치하에 놓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하여 나머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으로 부터 흘러나갈 것이다. 열방들은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방식(way)을 이해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현명한 조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암시된다. 이사야4,9,11장은 공백을 채우는데, Yahweh의 통치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주의 가지 (Branch of the Lord )를 통해 수행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이 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문자그대로 전세계적인 정부(government)를 이끌 것이다. 예수님의 정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열방들을 가르치고 재판할 것이다. 의(righteousness)와 평화 가 주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지고 그의 빠른 재판을 통해 시행될 것이다. 

C. (사4:2-6) 4:2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4:3 또한 그 때에는, 시온의 남아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 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4:4 그리고 주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4:5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의 닫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4:6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안에서 싹(branch)은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그의 날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한다. 그 싹은 딸 시온을 포함한 열방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싹이 이스라엘을 씻어주고, 구원하고 세우며 보호하고 번영시킬것이 예언한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했던 것 처럼, 그싹은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을 자유케 하며, 구속사(redemptive history)의 새로운 계절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통치적 표현을 이끌 것이다.  출애굽때 있었던 낮에 구름과 밤에 불이 열방위를 덮는 신부의 닫집 (Bridal canopy)이 될 것이다. 그 싹은 남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핍박에서 살아남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뛰어난 분으로 보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시온에 전세계적인 정부(government)를 세움에 따라 그의 인성(person)과 행하신 일(work)은 칭송받을 것이다.  

1. 사4:2은 신이시며 인간이신 분(the God-Man)의 4중적인 뛰어남을 말한다.  그는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뛰어나며, 매력적이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에의해 경험되고 칭송될 예수님의 4가지 특징을 열거했다. 이런한 특징들은 신이시며 인간이신 분(the God-Man)의 내적, 외적 quality를 나타낸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모두의 자랑이 될 것이다.

2. 예수님은 재림하실때 그의 아버지의 내적인 영광을 드러내신다. 빛이 문자그대로 그를 장식할 것이다.

(눅21:27)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마16:27)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과에 싸여, 자기 천사들은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계21:23) 그 도시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사24:23) 만군의 주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께서 시온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3. 예수님의 통치의 외적 특징은 전세계의 자랑이 될 거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혜와 온화함으로 다스리셔서 평화와 의가 모든 지상에서 활짝 꽃필 것이다. 예수님의 리더쉽과 권세의 뛰어남은 그가 시온에서 열방들을 다스림에 따라 들어날 것이다. 그떄에 모든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것이다.

D. 이사야의 사명: 사6:1-3과 요12:41

(사6:1-3)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6:2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6:3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요 12: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1. 웃시아왕이 죽었을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초대되었다. 예언자로서 사명을 받는 날이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일소 (swept)되는 날이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사야에게 마크로 남는 날이었다.

2. 이사야는 모든 그의 영광가운데 왕을 보았다. 이사야는 보좌와 영광의 무게, 그의 옷자락의 가득함에 관해 말했다. 그왕에 대한 묘사는 그를 모면시켰다 (The description of the King escaped him). 이분은 모든 것들의 가장 고귀한  분 즉,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위대함과 영광, 끝없는 위엄,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묘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태초부터 계신 피조물이 아닌 신(Deity)에 관해 말할 수 있는가? 이사야는 하늘 성전을 가득찬 영광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모든 것중에 가장 거룩한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을 바라보고 단지 그 주위만을 묘사할 수 있었다. 이사야는 너무나 거룩한 분을 묘사할 능력이 없었다.

3. 스랍(Seraphim): 문자그대로 “불타는 것(buring ones)”이라는 뜻을 같는다. 이사야의 눈은 하늘 보좌위에 계시로 가득찬 스랍들을 보았다. 스랍들은 증언하기위해 계시에 의해 구별된다(consecrated). 그들은 나머지 피조물들에게 보좌에 계신 왕을 증언했다. 

4. 만군의 주이신 왕을 만난후에, 이사야는 그의 증언과 그의 나라의 증언이 거룩한 분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말해졌던 것들은 거룩함의 무게나 존경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 증언들은 위엄있는 존재를 불러내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야기하지 못했다. 

5. 이사야는 아름다운 존재를 보았고,  교만과 비난, 불신앙으로 장식된 그당시의 하챦고 빈약한 기도, 노래, 설교들이 거룩한 존재의 이름에 합당한 증언을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사야는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하고 외쳤다. 그는 그의 말을 정결케 해달라고 울부짓었다. 

6. 스랍은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했다. 그의 죄는 속죄받았다. 이사야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살려주었다.

7. 이사야는 거룩한 분을 보았다. 그는 영광스런 위엄가운데 있는 왕을 흘낏보았고 하늘의 증언을 들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속에서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볼수 없는 인류의 죄의 깊이를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왕의 온유함, 즉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차이는 속죄로 매꾸어짐을 발견했다. 이사야는 이제 중보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제 그는 갈 준비가 되었다. 

E. 이사야9:6-7, 11:1-16:

(사9:6-7)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9: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11:1-16)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11:2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 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11:3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다. 11:4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11:5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 11:6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11:7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11:8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곁에서 장난하고, 젖땐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11: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11:10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11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앗시리아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남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11:12 주께서, 뭇 나라가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우시고, 쫑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오게 하시며, 흩어진 유다 사람들이 땅의 사방에서 그 깃발을 찾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11:13 그 때에는 에브라임의 증오가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이 없어질 것이니, 에브라임이 유다를 증오하지 않고, 유다도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11:14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지배하고, 함께 동쪽 백성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장악할 것이다. 암몬 사람들도 굴복시킬 것이다. 11:15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큰 물굽이를 말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셔서,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말리실 것이다. 주께서 그것을 쳐서 일곱 개울을 만드실 것이니, 누구나 신을 싣고 건널 수 있을 것이다. 11:16 주께서, 남은 백성 곧 앗시리아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도록 큰길을 내실 것이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은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올 것이다. 주님으로 부터 커다란 고통을 당했던 땅은 가장 위대한 약속을 받을 것이다.  다윗 집안의 한 아기가 나올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부터 신정 왕국(theocratic kingdom)을 세우실 것이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될 것이다. 임마누엘은 압제자들을 흩트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며, 남은자들을 모으고, 열방들을 심판하며, 의와 정의로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평화는 모든 피조물들과 열방사이에 회복 될 것인데,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사11:9)”.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열방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7배 기름부으심을 받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은 즐거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를 의지 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이시다.(사12:2)" 라고 선포할 것이다.

F. (이사야24:21-31) 24:21 그 날이 오면, 주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이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24:22 주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24:23 만군의 주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께서 시온 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그날은 이시대와 다음시대로 전환에 있어 절정기를 언급한다. 사악한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예루살렘내에 주님의 임재로 인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주가 시온산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는 어둠의 영적인 파워와 이땅의 파워를 멸할 것이다. 다윗계보의 왕으로써 만군의 주는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고 그의 장로들앞에서 영광스럽게 다스릴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이다. 더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속죄소위에 영광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보좌에서 다스릴 분은 다윗 계보의 왕으로서 임마누엘 주이시다.  이러한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빛과 영광의 덮개가 이스라엘 전역을 덮을 것이다. 이사야서4:2-6이 확립될 것이다.

G. (사28:5)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께서 친히 주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 면류관과 왕관이 되실 것이다.

H. (32:1-4) 32:1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32:2 통치자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흐르는 시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을 것입니다. 32:3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32:4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은 행동을 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왕으로서 예수님은 의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오실 것이다.

I. (사40:5) 40:5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앞에 그의 영광을 들어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이땅에 왔을때 하나님의 영광을 타나낼 것이다. 선두주자들 (forerunners or end-time messengers)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할 것이다. 즉, 예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과 완벽함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이땅에 오실 때에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때에 그의 아들의 재림과 더불어 궁극적인 불빛 쇼 (light show)를 하실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J. (사42:1-13) 42:1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2 그는 소리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42:3 그는 상한 갈대를 꺽지 않으며, 꺼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4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42:5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42:6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42:7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 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 줄 것이다. 42:8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절대로 우상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42:9 보아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42:10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여라. 땅 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있는 주민들아, 42:11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부르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42:12 주께 영광을 돌리라. 주를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42:13 주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울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 (Servant of the Lord)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받은 자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온화함을 통해 전세계에 정의와 의를 가져올 것이다.이 종은 그의 힘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약한자와 압제 받는자들을 누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수님은 이땅의 약한자와 압제받는자들을 돕기 위해 그의 힘을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위압하는 파워를 통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종처럼 올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한자의 길을 걸으시며 시37:11 약속 을 받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예수님의 사명은 너무 크고 확실하다, 즉 지구끝까지 공의를 베푸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성취될때까지 실패하거나 낙담하지 앟을 것이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 종은 궁극적으로 정복자 왕으로서 이땅의 모든 열방에게 그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정복하는 종(Conquering Servant)은 억제의 계절 (His season of restraint)를 끝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의해 야기된 눈멀음, 어둠, 압제로 부터  모든 열방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K. 이사야는 모든 영광가운데 있는 왕을 보았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다음에 올 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어떤 틀(frame)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온유한 통치자 (meek ruler)가 있다. 그는 적을 흩트시고 활과 방패를 쳐부순다. 적은 아직 우리 마당에 숨어있고,  대적은 국경에 더 가까이 와있다.   언약의 백성들은 예수님께 대항한다! 의와 공의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에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방인 고레스왕은 바빌론에서 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사41:-48).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터 구원할 사람은 누구인가? 유다를 유다로 부터 구원할 자는 누구인가? 어떻게 의의 왕이 바로잡음(correction)을 받지 않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아들이 답이다. 이사야는 다른 세계의 통치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붕위에서 소리쳤다; 이 종을 통해, 전능하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속죄를 제공할 것이다(사49-57). 영광을 위해 운명되어진 왕은 처음에는 종이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사52:13-53:12).

L. (사49:1-13) 49:1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 먼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이미 모태에서 부르셨고, 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49:2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49:3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49:4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 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49:5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49:6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49:7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49:8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마는,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49:9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을 거리을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을 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49:10 그들이 배 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이 헤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 하시기 때문이다. 49:11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겠다. 49:12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49:13 하늘아 기뻐하여라 ! 땅아, 즐거워하여라 !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모태로 부터 그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은  다스리는 종(Servant of rulers)이다. 그이 사역은 처음에는 멸시당하고 혐오받았다. 그의 사역은 헛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언약으로서 그를 주시기를 약속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땅을 회복하신다. 

M. (사52:13-53:12) 52:13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52:14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라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52:15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53:1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53:2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휼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53:4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3:5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53: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53:7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3:8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 53:9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53:10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53:11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53: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풍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사이에 자라는 연한 순과 같이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 대속하는 비통의 사람(Man of sorrows)이 된다. 예수님은 열방들의 비난을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높이실 것이다. 양으로써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가장 높은 위치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N.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방들을 위해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자신이 이행 할 것이다 (사58-66). 유다의 낮은 신분으로부터 한 종이 나올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통치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섬길 것이다. 경멸당하고 거부당하겠지만, 그자신을 계속해서 살아있도록 할수 없는 이 존재는 시온의 운명 (fortunes)을 회복할 것이고  열방에게 구원의 문을 열것이다. 이 온유한 자는 야곱으로부터 죄를 제거하고 이방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이스라엘은 큰 목적을 위해 준비된다. 한 왕이 오신다. 이스라엘은 전례없는 영광속에 걸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스라엘은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종되신 왕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길을 열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알릴 것이다.   

O. (사59:16-21) 59:16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보심을 보시고, 주께서 놀라셨다. 주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59:17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59:18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신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59:19 해 지는 곳에서 주의 영광을 두려워 할 것이다.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으나, 주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거이다. 59:20 주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59:21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팔로서 예수님은 시온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때에 죄를 속죄하기 위한 종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부음받은 정복자 (Anointed Conqueror)로 오신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소경됨으로 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열방에 구원을 가지고 오도록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P. (사61:1-9) 61:1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나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61:2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61:3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씌어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61:4 그들은 오래 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진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61:5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61:6 사람들은 너희를 "주의 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61:7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61:8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며 주고,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61:9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을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황페함으로 부터 구원하는 기름부음받은자 (Anointed One)으로 묘사된다. 그의 천년왕국의 결과는 치유, 구원,구출, 의와, 찬송이다. 

Q.  (사63:1-6) 63:1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63:2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 63:3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63:4 복수의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63:5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63:6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기름부음 받으신 정복자로서,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심에 따라 그의 영광과 놀라운 파워가운데 계시되신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땅으로 부터 사탄의 힘을 없애는 신랑의 격노 (fury of Bridegroom)을 볼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모든 어둠의 영역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질 계획이다. 신랑의 격노는 약한 의지의 인간으로 부터 나오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다. 이것은 어둠 왕국에 대한 계산된 일격이다. 하나님의 열정과 파워가  그의 완벽한 공의의 경영과 충만한 콘트롤과 더불어 어둠에 대항하여 폭발 할 것이다.  하나님은 600년동안 이사건을 예언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의 먹이를 움켜잡을 준비가된 사자로서 표현한다. 예수님만이 인류로 부터 악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신다. 예수님은 이땅에 단번에 사랑과 선의 정부를 세우실 수 있다.    예수님의 활동은 갈보리와 상반되는 것이아니라, 갈보리의 절정인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갈보리에서 시작한 것을  끝내실 것이다.

R.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측면들:

XIII.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음 (The Loss of the Knowledge of God)

A. 우리는 에덴동산으로 부터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교제(communion)를 잃었다. 우리는 만남의 장소를 잃었다. 우리는 만남의 장소를 돌볼 능력을 잃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감지하고 그의 영광을 반영할 능력을 잃었다. 

B.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조차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기억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인류와의 다툼(contention)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과 그의 백성에게 드러낸 아름다움에 상응해야하는 (그러나 종종 그렇지 않은) 예배의 반응과 관련한다. 

(신32:15-19)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32:16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겨서 주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32:17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32:18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32:19 주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격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과 인연을 끊으시고서

(삿3:7)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삼상12:9)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주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다.
(시78:11)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시106:21)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호2:13)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호4:6)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호8:14)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호 13:6)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사44:19)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때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하는구나.
(렘2:32)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 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렘3:21)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잊었기 때문이다."
(렘10:14)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렘13:25)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하여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렘 18:15)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렘50:6)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 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 속에서 헤맸다. 양 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겔22:12)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대금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네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겔23:35)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로 밀쳐 놓았으니, 이제는 네가 음란한 생활과 음행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
XIV. 예언적 희망 (Prophetic Hope) 

A.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되고 이방나라와 모든 창조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놓여지는 새로운 언약(new covenant)을 세우신다고 예언했다.

B.  새로운 언약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열방들 사이에 전세계적인 평화로운 정부를 세울 다윗의 후손, 기름 부음받은 자에 의해 세워질 것이다. 이러한 다윗 자손의 통치자를 통해,  그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사역은 함께 기능하여 전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정부(government)를 세워,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회복(restore)되게 할 것이다. 

(사2:1-3) 이것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2:2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설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2:3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사9:6-7)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9: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사11:1-3)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11:2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 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11:3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다.
(사11:9-10)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11:10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사32:1-4)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32:2 통치자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흐르는 시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을 것입니다. 32:3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32:4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은 행동을 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사53:11)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사59:20-21) 주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59:21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미4:1-2) 그 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 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4:2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미5:1-5)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 우리가 포위되었다 !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빰을 칠 것이다. 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3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5:4 그가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렘3:15) 그 때에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렘31:31-34)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31:32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1:33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1:34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합2:14)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XV.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주의 길을 예비하라”
A.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그의 말씀의 기근을 보낼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 이 오기전에 약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예언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다윗집안의 왕이 아닌 이방 나라 왕에 의해 통치를 받았고, 재건축된 성전에는  쉐카이나 영광의 언약궤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다.

(암8:11-12)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8:12 그 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으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B.  이러한 침묵의 시대 (이방에 의한 통치, 제사장의 남용, 헤롯이라는 다윗계보와 상관없는 인물이 로마의 꼭두각시 왕으로 있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침례요한에게 말씀하신다. 침례요한은 예언되었던 다윗계보의 왕(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죄를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촉구했다.  

(눅1:68-79)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1:69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1:70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1:71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1:72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1:73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1:74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1:75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1:76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1:77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1:78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1:79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눅3:1-6)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3:2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3:3 요한은 요단 계곡 온 지역을 찾아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3:4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3:5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해지고, 굽은 것을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해져야 할 것이니,  3:6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1:6-8) 1: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1:7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다. 그 증언으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1:8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것뿐이다.
(요1:14-18)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15 (요한은 그를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16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1:17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1:26-37) 1:26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1:27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 만한 자격조차 없소." 1:28 이것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1:29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1:31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32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1:33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네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1:34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1:35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1:36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하고 말하였다. 1:37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XVI. 하나님은 인간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신다. (God Reveals Himself Fully in the Person of Jesus)

A. 역사상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넘치셔서 기쁨중에 기쁨인 그의 아들을 완전히 계시하셨다. 그동안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광채와 상상할 수 없는 빛남의 존재를 위해 이땅을 준비시켰고 이스라엘을 세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원한 아들(eternal Son)이 나사렛 예수가 되셨다.   아버지께서 항상 너무나 즐거워 하셨기에, 이제 남녀 노소 모두 즐거워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주목의 대상이 이제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1:14).

B.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게 준 계시와 상호작용이 그의 아들의 인성 안에서(in the person of His Son)  표현되었다.  하나님은 그자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깊이를 뚫을 것이다. 계시는 육신(flesh)이 되어 그 자신은 사람들의 거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우수성 (his excellencies)은 펼쳐져야만 한다! 그의 우수성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이다. 예수님의 우수성은 하나님께서 들어나셔서 우리의 즐거움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광대한 열망을 구체화 한다.

C.  무한한 지혜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안에서 그의 영광의 빛과 그자신의 이미지를 들어내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도록;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파워를 나타내도록;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도록;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죽은자가운데서 살도록; 하늘로 승천하도록;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다스리도록;  그의 피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 영원히 경배받고 사랑받도록 하셨다.

XVII. 변화의 길로서 예수님의 우수성을 바라보는 것 (Beholding Christ’s Excellencies as the Way of Transformation)

A.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하는 자이고 인류의 구원자임을 증언했다. 하나님은  한 사람안에 (in one Man)  모든 것을 요약했다.   하나님은 육신의 형태로 그의 충만함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그의 완전한 계시를 재확립하셨고, 인류가 그에 대한 계시를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것을 재확립하셨다. 하나님은 전에 없었던 것을 하셨는데, 그것은 왕들이 그들의 입을 닫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안에서 촛점화되었다. 이런 외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깊이가 예수님의 인성안에서 보여질 수 있었다. 그리고 하늘과 다윗 계보의 왕을 통해, 하나님은 전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푸셨다.

B.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라보는 것(Beholding the knowledge of God in Christ)은 구원의 기초 (foundation of salvation)이고 변화의 길(way of transformation)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그가 누구인지와 그가 행한 일)가 우리 마음을 칠때 구원의 믿음으로들어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언을 믿게 한다. 우리는 또한 그의 계시가 우리 마음을 침에 따라 성화과정의 은혜를 계속하게 되고 우리 의지를 순종하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의를 위해 우리 지체들(our members for righteousness)을 복종시킨다. (바라보아 되는 것의 원칙, “the beholding/becoming principle”).

(요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5:39)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요14:7-11)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14:8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14: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한다는 말이냐 ?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않느냐 ?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요17: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17: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눅10:21-24) 10: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10: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10:23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10: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고후3: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엡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갈3:1) 3:1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 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
(빌3:7-10) 3:7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3:8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3:9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3:10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골3:1-4)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3:2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3: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3:4 b)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우리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두가지 오류에 대해 말한다. (1)예수님 인성에 대한 오류 (2)변화의 과정에 대한 오류. 바울은 이 두가지 현실이 하나님의 마음과 얽키고 설켜있기에 이것들에 대해 왔다 갔다 하며 이야기 한다.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의해, 우리는 그의 같이 변화될 것이다.

(히1:1-2)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1: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히2:7-9)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써 그에게 관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2:8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9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히12:1-2)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떼와 같이 수 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12: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요일3:1-3) 3: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C.  바라보는 것의 지혜(The wisdom of beholding)! 눈의 웅대한 디자인 (The grand design of the eye)! 눈은 마음이 끌리는 것의 통로이다 (The eyes are the gateways of fascination). 마음의 애정은 눈이 고정하는 것을 따라간다. 기쁨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서 기뻐하도록 디자인 하셨다. 예수님은 마6:22-23에서 말씀하신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whatever you focus your gaze on is what you become).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의 고결함 보다 못한 어떤 것에 두지 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의 위험성을 마5:29에서 상기시키신다. “ 네 오른 눈이 너로 죄를 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요5: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D. 바라보아 되는 것의 원칙 (the beholding/becoming principle):  거룩하고 맹렬한 사랑의 첫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인성(person of Jesus)에 흠모하는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전능자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모진 결심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적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러한 과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거나 흠모하는 것 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깊이를 경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단편적인 계시들 조차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전율 시키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을 흘끗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마음을 매혹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며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우리 의지(will)를 붙잡을 수 있다.

(고후3:17-18)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3: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E.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어떤 다른 것보다 더 기쁘고, 놀라우며 소름끼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신성의 넓은 바다(the vast ocean of the Deity)를 찾도록, 모든 피조물이 탐구하기를 원하는 보물을 캐도록 창조되었다. 

1. 구약은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매혹시키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눈; 동산; 아브라함의 부르심; 불붙은 떨기나무; 출애굽; 시내산; 바알; 요르단을 건넌 것; 언약궤와 장막의 개념; 다윗의 장막; 다윗에게 나타난 천사와 하늘로부터의 불;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의 불과 영광; 카멜 산; 예언적 꿈과 환상; 야곱, 요셉,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등과 하나님의 만남)

2. 예수님:예수님의 침례: 나다나엘의 부르심, 치유와 기적; 오병이어 기적; 갈릴리 바다를 잠재우신 것과 물위에서 걸으신 것, 베드로가 물위를 걸은 것; 변화선상; 부활로 나타나심; 빌립의 통역; 스데반의 환상; 바울; 사도요한; 재림.  예수님의 모든 우수성 (excellencies)이 사도들 앞에 놓여졌다. 

(눅5:26)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눅8:25)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 하셨다. 그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서, 서로 말하기를 이 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그것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할까 ? 하였다.
F.  마지막때에, 하나님의 전략은 그의 아들의 탁월함(splendor)을 들어내셔서 그의 백성들안에 상사병 (lovesickness),  전심 (wholeheartness), 믿음의 위업(exploits of faith)이 생기도록 할 것이다.

(사4:2)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사11:9-10)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11:10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사28:5) 그 날이 오면, 만군의 주께서 친히 주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사33:17) 네가 다시 한 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마24:26-31)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24: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24: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24:29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4:30 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4:31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계1:7)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XVIII. 하늘의 증언(Heaven’s witness)-계시록 4장과 5장

A. 하늘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은 너무 재멋대로 여서 우리 창조주에 대한 일관성있는 정신적, 감정적 자세를 유지하는데 실패한다. 우리의 정신, 의지, 감정이 전능자와 완벽히 명료하게 함께하게 되는 날이 되서야, 우리는 완벽한 태도와 애정, 정신으로  모태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완벽한 증언은 무엇인가?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사랑받은자 사도요한은    그자신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4마리의 생물의 경배를 엿듣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한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본것을 증언하는 것.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깊이를 캐매따라 떴다 감았다 하는 눈을 앞뒤로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깊이를 자세히 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 나머지 창조된 질서에게 끊임없이 증언한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B.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발견하고 생물들은 만장일치로 3차례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외친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으로 눈부시고 이것은 우리 이해를 넘어선다. 생물들은  가장 간단한 말로 피조물들에게 소리쳤다, “Holy, Holy, Holy”.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 생물들의 계속된 증언을 낳는다: “당신의 창조주는 아름다우시고 당신이 상상 하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어떤 것보다 더 눈부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완벽함속에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안에는 어떤 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대칭과 조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이십니다. 그분은 거룩, 거룩, 거룩 하십니다!”
C. 하늘의 정부 리더들은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압도 된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눈부심앞에서 매혹되어 떨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함께 참여해야 했다. 우리 역시 하늘의 순수한 이증언을 들어야 한다.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한다. 우리도 참여해야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제한없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곳은 이 경배(예배)의 장소에서 이기 때문이다. 

XIX.  스랍보다  더 큰  어떤 것- 탐색하시는 성령님(Something Greater than Seraphim-The Spirit who   

searches)

A. 엠마오로 가는 길: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제자들을 성경 안내 여행을 데려가셔서 메시아의 고난과 그에 따라올 영광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만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 졌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얼마나 많이 그들의 대화를 도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했는지 모른다. 진실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다 (The truth is that I can).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탐색하시고 자유롭게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눅24:25-27)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참 무딥니다. 24:26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4: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쓴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눅24: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
(히1:1-4) 1: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1: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1:3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4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고전2:9-12)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2:10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2:11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2: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14:26)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16:13-15)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6:14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6: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B. 계시록 19:1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XX.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과정(Process of Beholding by Faith)

“우리가 이세상에서 영적으로 교화(edify)되고  세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의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에 따라, 믿음의 삶과 파워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자라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안식, 평안, 만족을 주는 강한 믿음과 파워있는 사랑을 열망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부지런히 바라보는 것에 의해 그것들을 구해야한다.  이런 의무(duty)에 나는 살고 죽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는 나의 모든 생각과 열망을 고정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이세상의 헛된 아름다움들이 내눈에 더 시들할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이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박힐 것이다. 세상의 것들은 내게 악취가 나고 죽은 것들이 될 것이고 내가 더 이상 즐기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Owen, John, The Glory of Christ, p7

A. 신성과 인성의 예수님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는 가장 최고로 고결하며 유익한 진리임을 우리 마음에 명심 명심하자.

B.  성경과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계시를  부지런히 공부해야한다. 
1. 예수님의 영광의 인성 (Person)과 성육신의 직접적인 묘사 (direct descriptions)
2.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 약속,  분명한 교훈
3. 예배의 신성한 제도들.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을 나타내는 암시(그림자)거나 유형 (type)
4. 시편과 찬송, 시

C. 성경으로 부터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해 예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의 영광을 빈번하게 묵상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여기자.

D. 매일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많이 생각하자.

E.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에 대한 우리 생각이 찬미와 흠모,  감사로 이어지게 하자.

F. 꿈과 환상, 방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간구하자. 하나님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도록 간구하자. 우리의 수면(잠)을 하나님께 드려 그의 인성과 방식을 우리 꿈을 통해 계시하시도록 간구하자.

G. 매일 매일 호흡기도(Breath Prayers)를 통해 일상적인 일들을 할때에도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

H.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때, 찬양과 찬미, 영적인 노래들로 예수님을 예배하라. 마음(mind)과 영(spirit)으로 노래하고 기도하자. 바울은 우리가 우리 마음(mind)으로 기도하고 노래할때 우리가 이해 (understanding)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영(spirit)으로 기도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미스테리를 말하고 우리자신을 교화한다 (edify). 

(고전14:2-4)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 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14:3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14:4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고전14:15-18)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이성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14:16 그렇지 않고, 여러분 각자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초신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14:17 여러분 각자가 훌륭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14:18 내가 여러븐 모두보다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엡5:18-20)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5:19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5:20 모든 일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유1:20)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1:21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Session Two: The Pre-Existence of Christ Jesus 

                         (예수님의 미리존재하심)

I. 기초: 삼위일체 (Trinity-One God in Three Persons) 

A. “Pre-existence(이전부터 존재함)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성육신 (incarnation)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그전에 존재했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의 기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에게 듣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듣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와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존재했었던 것보다 먼저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다고 단언하는 것에 것에 의해 무리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5:58).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추억의 사랑으로 그자신을 달래고 강하게 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에 대해 생각했다. 예수님은 창세전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사랑을 묵상했다 (요17장).
B.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주님(Lord)으로서 구원자(Christ)로서 예배받고 높임을 받았다. 예수님은 Yahweh에게만 단지 주어지는 예배를 받았다. 토마스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집어 넣으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20:28).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에 따라, 제자들은 엎드려 예수님을 예배했다. 승천하는 예수님을 본 500명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신학적으로 곤경에 처했다: “예수님은 예배를 받고 그것을 제제하지 않었어. 어떻게 한분 하나님이신 내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God-Man)으로서 지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가?”
C. Shema가 Immanuel을 만났다: 부활때,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분명히 진다- 하나님은  본질상 같은 삼위안에서 한분 하나님이시다 (God is One God in Three Persons, equal in substance).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28:18-19절에서 “28:18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음과 같이 축복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고전 8장에서 하나님 한분되심(Oneness of God)을 단언했다. 

The Shema: (신6:4-5)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6:5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후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고전8:4-6)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8:5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8:6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D.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믿음의 커다란 미스테리중 하나이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이 개별적인 삼위(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안에 한분이시다. 삼위 (three Persons)는 한가지 본성을 공유한다. Norman Geisler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삼위는 같은 본질을 공유한다 - The three Whos (persons) each share the same What (essence)”.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격의 복수성 (plurality of persons)과 더불은 본질에서 하나인 분(a unity of essence)이다.  각 위격(person)은 다른데, 그러나 그들은 공통의 본성을 공유한다…. 하나님은 그의 본질에 있어 하나이다. 하나됨 (unity)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what God is), 복수성 (plurality)은 하나님의 위격안에 있다 (How relates within himself). 이러한 관계의 복수성은 내적인 동시에 외적이다. 삼위 일체내에, 각 구성원들은 어떤 면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계와 유사하다.”
E. 성 어거스틴은 삼위안에 하나님의 관계의 다이나믹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삼위일체를 설명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3가지 모습(aspect)를 갖는데,  a lover (사랑하는 자), a beloved(사랑받는자),  그리고 이 둘사이에 사랑의 영(the spirit of love between them).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Lover)같고, 아들은 사랑받는자 (the One loved),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사랑이다. 

F. 조나단 에드워드는 삼위일체의 미스테리를 설명하기를 시도한다. 그는 “나는 삼위일체가 더이상 미스테리가 안되도록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삼위일체는 모든 신적인 미스테리중 가장 심오하고 깊은 미스테리이다.”
II. 구약에서 사람모습으로 현현한 하나님과 예언들(Old Testament Theopanies and Prophecies)

A. Angel of Yahweh

1. (창16:9-11)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16:10 주의 천사가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16:11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a)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a. 하나님께서 들으심)
2. (창21:17)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3. (창22:11-15) 그 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22:12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22:13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22:14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곳 이름을 b) 여호와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c)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b. 아도나이 이레(주께서 준비하심). c. 또는 주께서 산에서 친히 보이신다) 22:15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4. (창31:11)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니,
5. (창32:24)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6. (창48:15-16)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48: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7. (출3:2)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8. 민수기22:22-35

9. (수5:13-6: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 우리의 원수 편이냐 ?" 5: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는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 5:15 주의 군대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6:1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6:2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10. (삿2:1-4)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2: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2:3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옭아 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2:4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11. (삿6:11-14)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 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6:12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6:13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6:14 그러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12.  사사기13:3-22

13. (슥3:1)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의 천사 앞에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14. (슥12:8) 그 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연약한 사람도 그 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B. 주요 선지자들

1. 이사야

(사4:2-6) 그 날이 오면, 주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4:3 또한 그 때에는, 시온의 남아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 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4:4 그리고 주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4:5 그런 다음에, 주께서는,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의 닫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4:6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사6:1-5)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6:2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여섯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6:3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6:4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찼다. 6:5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
(요12: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9:6)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사11:10) 그 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2. 에스겔

(겔1:26-28)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1:27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서 금붙이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처럼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그 아래쪽에서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1:28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의 영광이 나타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때에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C. 소선지자들

1. (단7:13-14)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7:14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2. (미5:1-5)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 우리가 포위되었다 !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빰을 칠 것이다. 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3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5:4 그가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III. 침례요한의 증언

A. 침례 요한 초기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임(pre-existence)이 선포되었다.

(요1:15-17) (요한은 그를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16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1:17 율법은 모세에게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요1:26)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B. 침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첫번째 대중 설교는 아주 진보적인 Christology을 보여주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birth)과 먼저 계셨던 분임(pre-existence)을 선포했다.

(요1:29-34)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1:31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32 요한이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이분 위에 머물렀습니다. 1:33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네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1:34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c)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
C. 침례요한은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무리들이 침례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서게 되는지 논쟁하고 있을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말했다.

(요3:27-36)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3:28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3:29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3:30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3:31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3:32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33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3:34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3:35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IV. 지혜/말씀 (Wisdom/Word Tradition)

A. 구약성경에서 지혜는 의인화되고 창조때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진 creative agent로 보여진다. 하나님의 말씀(God’s Word)은 의인화된 지혜로서 공포된다.  잠8:22-30은 구약에서 의인화된 지혜의 가장 좋은 예이고 pre-incarnate Christ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준다.

1. 잠언 8:22-31

a. 잠8:22-26: 지혜의 의인화와 영원성

(잠8:22-26)주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a) 나를 데리고 계셨다. (a. 히) 카나니. 이킬라역과 심마쿠스역에는 나를 소유하고 계셨다. 70인역과 시리아어역과 타르굼에는 나를 낳았다, 나를 창조하셨다) 8:23 영원 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b) 세움을 받았다. (b. 또는 형성되다. 또는 만들어지다) 8:24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8:25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8:26 주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b. 잠8:27-29: 창조때 지혜가 있었음

(잠8:27-29) 주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8:28 주께서 구름 떠도는 궁창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8:29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8:30 나는 그 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8:31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c. 잠8:28-31

(잠8:28-31) 주께서 구름 떠도는 궁창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8:29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8:30 나는 그 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8:31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1) 창조의 도구(instrument)로서,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장인으로 묘사된다.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애정과 기쁨의 대상이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통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2) 지혜 (그 아들)는 그의 아버지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3) 지혜는 사람들안에서 기뻐한다. 

2. 요한복음 1:1-18/창세기 1장

(요1:1-4)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2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3 모든 것이 그로 말마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1:4 a) 그의 안에서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a.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a.  Logos의 히브리 어원: 신약에서 “Logos”라는 단어 사용 어원은 “Dabar Yahweh”라는 히브리 개념에서 발견된다. “Dabar Yahweh (Word of God)” 은 세상을 만들고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준 어떤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신성(Deity)의 창조 힘 (creative force)으로서 보여진다.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은 창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목적을 성취한다 (이사야 55장).

b.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구분되는 동시에 완전하게 하나님이신 것으로 보인다. Logos로서 예수님은 창조의 바로 그 도구(instrument)이시다.

B. 바울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모든 창조물의 중재자 (mediator of all creation)으로 보여진다. E. J. Schnabel은 이미 존재한 그리스도 (preexistent Christ)는 창조의 중재자시고,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재자이시라고 말한다.

(고전1:24)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전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d)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d. 또는 대속하여 구원함)
(고전2:7)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고전3:19-23)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3:20 또 기록하기를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아신다" 하였습니다. 3: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3: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3:23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전8:6)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골1:15-18)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16 만물이 그의 i)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i. 또는 말미암아) 1:17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1:18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히1:1-3) 1:1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1: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1:3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C.  계시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Alpha와 Omega”라는 같은 타이틀을 공유한다.

(계1:8)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십니다.
(계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처음과 끝이다.
V. 바울 서신서 전의 구전 (Pre-Pauline Oral)

A. 부활 직후, 그리스도를 믿는자들 (대개 초기 회당 예배를 흉내내기를 원했던 유대인 신자들)은 그들의 예배에서 유대인 찬송(hymns)과 기도 신경 (liturgical creeds)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찬송과 기도서 (liturgy) 일부분이 바울 전집(Pauline corpus)에서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 둘다를 선포한다. 

B. AD 110-113년Pontus와 Bithynia의 총독인 Pliny the Younger는 로마 황제 Trajan에게 로마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재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묻는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서 그는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에게 노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의 잘못의 본질은 그들이 어떤 정한 요일에 새벽전에 모여서 어떤 신인 그리스도에게 찬송(hymn)을 노래하고, 선서에 의해 그들자신을 눈멀게 하고, 범죄 (사기, 절도,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았을때에도 그들의 믿음으로 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C.  찬송 (hymns)의 그리스도론적인 면(Christological aspect)을 언급하면서, Ralph P. Martin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그 찬송에 포함되어 있다….. 크리스천의 주(Lord)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우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첫째, 창조에서 그의 먼저 존재함(pre-existence)과 현세 전에 활동(pretemporal activity)이 찬송의 권두그림 (frpntispiece)로 만들어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신적 질서 (divine order)로 부터, 그는 육신으로 현현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두번째, 그의 이땅의 삶 끝에, 그는 그의 lordship을 고백하고 인류에 대한 그들의 지배 권리를 포기하는 영적 파워들의 존경과 갈채를 받으면서 하나님 편에 그의 자리를 잡으신다.”
(빌2:5-11)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2:6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잇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골1:15-18)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16 만물이 그의 i)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i. 또는 말미암아) 1:17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1:18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살아나심은 그가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려고 하심입니다.
(딤전3:16)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b)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님은)
(고전15: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b) 하늘에서 났습니다. (b.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십니다.)
VI. 아버지에 의해 보냄받은 아들(Son Sent by the Father)

A. 예수님은 요한 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묘사된다. “독생자 (Only begotten)”이란 그리스 말로 “monogenes”로 그 종 또는 가족의 유일한 존재(unique, the only one of its kind or family)라는 의미이다. 

“이 절들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the only Son of God)”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두 아이디어 (sonship과 uniqueness)모두  다 있지만, 그의 아들된 신분(sonship)보다는 오히려 그의 유일무의함(uniqueness)에 강조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다.  Monogenes은 그의 신성 (divine nature)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무의한 관계를 묘사한다; prototokos는 영화롭게 된 인류안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인간과 맺는 관계를 묘사한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3: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신약은 예수님을 일관성있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보내진 분으로 묘사한다.  

(요8:4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세상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17: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17: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였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롬8:3) 육신이 연약하므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갈4:4)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요일4:9-14)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4: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4:12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4: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4:14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 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VII. 다른 신약성경의 구절들

A. 영광, 사랑, 부요:

(요17:5) 아버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17: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고후8: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하심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B. 세계의 기초전에:

(요8: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엡1: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b)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b. 그) 그분 안에서)
(벧전1:19-20)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1:20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계13:8)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d)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C. 신약의 그리스도론적 해석(New Testament Christological Interpretation):

1. 광야에 반석으로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로부터 물을 마셨듯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지혜로 부터 마신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자신을 계시하셨던 미리계셨던 신성한 지혜(preexistent divine wisdom)이고 지금은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구속(redemption)을 중재한다.

(고전10:1-4) 10: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10:2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10:3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10:4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의 동반자인 신령한 바위로부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신32:4)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신32:15)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신32:18)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신32:30-31) 32:30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에게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천 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만 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겠는가? 32:31 우리의 원수까지도 자기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2. 모세에게 하나님 현시로서의 그리스도 (Christ as the Manfestation of God to Moses)

(히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11:25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11:26 모세는 b)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b. 또는 메시아)
Session Three: The Mediator (중재자)

I. 가장 큰 미스테리-성육신 (The Great Mystery- The Incarnation)

“Larry King Live”는 Larry King이 역사상 인터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에게 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한다.  King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당신은 정말로 동정녀에게 나셨습니까? King은 말하기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에게는 역사를 설명할 것이다.”Zacharias, Ravi.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나 매일 어떤 명예롭지 못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을 새롭게 또 더 깊게 주의해야한다: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그자신을 인간의 삶속에서 들어내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해 체면이 깎이었고 (scandalize), 그의 마음이 그자신 발아래 놓은 그 땅에 휘감기는 것을 느껴야 했다. 적어도 하나님은 예수님 동시대에 있었던 비이해 (non-comprehension)의 황홀경(ecstasy)을 경험해야했다.” Von Balthasar, Hans. 

(딤전3:16)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A. 성육신은 교리 이상이다. 성육신은 묵상의 대상이다. 성육신은 천사들과 인간들이 전능자 자신 만큼 깊이있게 이 미스테리를 응시하는 장소이다. 이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자 마자, 인식(cognition)은 그 이해를 잃고 비이해 (non-comprehension)의 심연으로 후퇴한다. 이것은 완전히 이해못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진정한 기쁨이다. 

B.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미스테리의 위대하심이 명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바울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고후12장은 우리에게 바울이 삼층천에 가보았다고 말한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했다.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하늘과 땅 모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God-Man)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일치한다고 선포했다. 천사들은 의표를 찔렸고 그와 같은 것을 보기를 원했다(벧전1:12),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C.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당신은 “모든 것을 만든 분이 영원히 인간이 되기를 선택할 정도로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한  인간의 모습 (human frame)이 무엇인가?”하고 궁금해본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성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안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D.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원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한 하나님의 마음안에 있는 이 열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안에 성육신과 같은 계획이 시작되고 자라났는가? 이세상의 기초를 놓기전에 하늘의 미스테리의 마음안에 한 양(Lamb)을 죽이려 했을때, 삼위일체안에서 있었던 대화는 무엇인가? 

E. 하나님이시자 사람인(God-Man) 분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게 하시는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탄생한 이 게획이 얼마나 미스테리한가? 삼위일체안에 인간의 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신과 인간의 융합(Theandric Union), 즉 the God-Man! 보좌 중앙에 양(Lamb), 즉 다윗의 후손, 유대인 처녀의 아들이 산다. 

F. 신인융합(Theandric Union)은 그것이 우리에게 단순히 이해하는 것만이 아닌 예배를 하도록 이끌기에 미스테리이다. 신인융합(Theandric Union)은 비이해의 황홀경(ecstasy)이다. 이러한 미스테리는 교회 역사상 큰 애정의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틀을 취하셨다. 교회는 이 깊이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리는 신인융합(Theandric Union)을 규정하는 기준을 주기위해 올바르게 추구해왔다.

II. 신인융합-위격의 융합(Theandric Union-Hypostatic Union)

A. 4가지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명백한 개성(personhood)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1.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2.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이다. 3. 예수님은 한 위격이다(He is one person). 4. 예수님안에는 두가지 분명한 본성이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양성을 가졌다 (theanthropos), 즉 God-Man이다. 예수님의 위격(person) 은 나누어 질수 없다. 예수님은 나누어 질수 없는 한 위격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시다.

(골2:9)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B.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Eternal Son of God)이었던 것을 포기하는 것 없이 인간 예수가 되셨다; 완전히 인간이 되시는 것을 포기하는 것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Eternal Son of God)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셨다. 예수님의 삶은 단지 이러한 선천적인 신격이 그자신의 것으로 되는 과정이었다. 예수님의 일(task)은 그의 인간 양심과 의지 영역에 신적인 현실과 파워(divine reality and power)를 명백하게 놓는 것; 예수님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정결함을 반영하는 것; 그의 혈과 육안에 신성의 무한한 풍부함과 무한한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C.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적 기대 (Prophetic expectation of Immanuel)

(사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9:6)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렘23:5-6)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23:6 그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라고 부를 것이다.
(미5:1-5)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빰을 칠 것이다. 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3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5:4 그가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D. 예수님은 중재자 (Mediator)이시다. 중재자는 화해 (reconciliation)를 이끌기 위해 두 상대방을 상호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는 하나님보다 못해서도 안되고 완전한 인간보다 못해도 안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재가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쌍방과 감정 이입을 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갈등을 중재할 수 있겠는가?” Oden, Thomas C.

(삼상2:25)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a)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a. 또는 법관이)
(딤전2:5-6)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2:6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적절한 때에 그 증거가 되셨습니다.
(갈3:20)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엡1:10) 하나님의 경륜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III. 중재의 목적 (Purpose of The Mediation):

A. 인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요1:18, 14:7-11). 예수님은 묵상이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안에서 그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로 이끌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러한 길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자신을 계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 대하신 것이기때문이다. 영원성의 베일을 벗었을때 조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외에 결코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 그의 접근할 수 없는 존재에 한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무한한 틈을 연결하신다.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단 한가지만 불가능한데, 그것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피조물들은 근본상 하나님과는 다르고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인간이 그자신의 의지와 지식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가면 갈수록, 인간은 하나님과 그자신을 구별하는 심연을 더 깊이 경험한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그자신을 연관시켜야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이고 영광이며 인간의 연약함이고 위엄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자신이 될 수 있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막다른 길로 부터 나오는 유일한 길이 있다, 즉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가 상관있는 존재 형태로 그 자신을 드러내야한다. 이러한 신의 현현(epiphany)와 parousia안에서 그것이 사실상 존재해야하고 그 자체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말씀을 유한한 형태로 들을 수 있고, 영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원형(archetype)을 유한한 형태에서 본다. 이제 우리의 묵상은  두 본질이 신의 아들의 위격안에 하나가 된 위격 융합(hypostatic union)의 미스테리로 주의깊은 접근으로 구성된다.” Von Balthasar, Hans.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우리사이의 차이가 하나님이 너무 고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 알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negative theology).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안에서 너무나 미천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God-Man의 역설 (paradox)이다.”
(요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B.  우리을 위해 중보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대 제사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히4:14-1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4: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4: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C. 인류에게 인간 삶의 완전함의 본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벧전2:21, 요일2:6).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경험의 절정가운데 서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높은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는데 있어 인간 피조물이 가장 높이 도달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의 위격 (personhood)에는 지속적인 전류의 움직임과 지속적인 바람의 이동이 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것과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그래서 완벽한 조화와 사랑 안에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가? 예수님은 얼마나 경외스러운 분인가!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형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과 같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의 유업(inheritance)이다.  

(벧전)2:21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요일2:6)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D.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적합한 대속하는 희생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을 제외하고 이러한 배상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치 않다면 인간은 배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인 분(God-Man)이 그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히10:11-12)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직무를 행하고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10: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E. 악마의 파워를 묶는 것이다. 예수님은 전 지구에 인류의 통치(다스림)를 회복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으심 받은대로 우리의 목적과 탁월함을 돌려주었다. 

“이목적을 위해, 악마의 일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셨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일 3:8)’”
F. 마지막때에 인류에게 마지막 심판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요5:22-27)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5:23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5: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5: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5: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5: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IV. 예수님의 신성 (Jesus’ Divinity)

“나는 인간들을 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피상적인 마음들은 예수님과 제국의 창시자들, 다른 종교의 신들 사이에 유사성을 본다. 이 유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예수님의 영은 나를 위압한다. 예수님의 의지는 나를 깨뜨린다. 예수님과 이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사이에는 비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예수님은 진실로 스스로 존재한다 (he is truly a being by Himself). 그의 생각과 감정, 그가 말하는 진리, 확신시키는 그의 태도 모두 인간 조직(organization)에 의해 또는 사물의 본질(nature of things)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내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주의깊게 관찰하는데,  모든 것이 나를 넘어서 있다; 모든 것이 웅장하게 남아있다. 그의 종교는 인간의 것이 아닌 어떤 지성으로 부터의 계시이다.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것 앞에 어떤 일련의 말씀을 창조하는 심오한 원형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학으로 부터 어떤 것도 빌려오지 않았다. 사람은 예수님의 인생의 예나 모방을 예수님안이 아닌 어느 다른 곳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 나는 역사상 예수님과 비슷한 것 또는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헛되게 찾았다. 역사도, 인류도, 세월도, 자연도 어떤 것도 내가 그것을 비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게 주지 못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뛰어나다.  내가 복음을 더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점점 더 확신한다.” Bonaparte, Napoleon. 

A. Wayne Grudem은 성경의 사실 이외에 예수님의 신성(deity)의 필요성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당신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과 이야기 할때 이 이유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영원히 하나님이신 어떤 분만이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의 벌을 짊어질 수 있다- 유한한 피조물은 이런 벌을 짊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2. 구원은 하나님(Lord)으로 부터 온다(요2:9), 그리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어떤 인간,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단지 하나님 자신만이 하실 수 있다.

3. 완전히 하나님이신 분만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다.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한다 (요14:9).

“그는 우리 그대로 되었다. 그는 우리를 그자신 그대로가 되도록 이끌 것이다.” 

B. John Calvin은 “하나님으로서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실 수 없고 인간으로서만은 죽음을 극복할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과 신성을 결합하셔서 그가 죄의 종결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죽게 했고, 하나님의 파워에 의해 죽음과 싸우게 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죽음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본성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할 수있었다.

C. “God”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신약의 몇가지 구절은 “theos”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된 단어인데, 예수님을 언급할때 쓰여졌다.

(요1:1, 18)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20:28)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롬9:5)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딛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2:12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2:13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2: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히1:7-8) 또 천사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일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1:8 아들을 두고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 하며, 공정한 막대기는 곧 주님의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벧후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므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D. 예수님에게 주어진 타이틀들- 그의 신성을 명칭하는 타이틀들

1. 주Lord(Kyrios): 이말은 Septuagint (그리스 구약 성경)에서 6, 814번나오는데, 히브리 의 말 하나님 “Yahweh”를 번역한 것이다. 이말은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한 타이틀이다. 부활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메시아일뿐 아니라 주(Lord)이시라고 용감하게 공포했다. “Lord”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주인이거나 리더라는  말이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악과 죄, 지옥의 파워를 패배시킨 부활하신 탁월한 통치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사람이면서 집행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우리를 Kyrios라는 타이틀의 근본적인 중요성으로 이끈다. 이것은 신성(deity)의 기능의 예수님에게 찬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로드쉽(Lordship)을 고백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면(롬10:9), 이것에 대한 배경은 Yahweh의 이름을 부르는 구약의 개념이다. 바울은 요엘 2:32장을 인용했을때 이것을 분명히 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롬10:13).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날 (The Day of Lord)이 우리주 예수님의 날(The Day of the Lord Jesus), The Day of the Lord Jesus Christ,  또는 The Day of Jesus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주님으로서,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보좌는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메시아 통치가 끝날때까지 하나님은 높임을 받은 주 (exalted Lord)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 Ladd, George Eldon
a. 복음서들:

(눅1:43)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
(마3:3) 이 사람을 두고서,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마22:43-45) 22:4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22:44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 22:45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
b.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250번 이상 이 타이틀을 사용하였다.

(롬10:9)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전8:6)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생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고전12:3)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후4:5)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므로,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빌2:9-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딤후4:1)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히1:10-12)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1:11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존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을 것이요, 1:12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와 같이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과 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c. 사도요한 서신서

(계19:15-16)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9: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King of Kings), 군주들의 군주(Lord of Lords)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 인자 (Son of Man): 이것은 예수님이 선호하는 묘사(ascription)였다. 사실상 예수님은 이것을 65번 이상이나 그자신을 묘사하는데 사용하였다. 예수님은 그자신을 옛적부터(Anient of Days)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군주와 백성들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는 다니엘서 7:13-14의 하늘의 인물로 identify한다. 인자는 악마의 일들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다 (요일3:8).

(단7:13-14)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7:14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a.  인자로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고,  안식일의 주인(Lord of Sabbath) 이다. 

(마9: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네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막2:27-28) 2:27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2:28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조차도 주인이다."
b. 종말론적인 완성: 인자로서 예수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안에 올 것이다. 예수님은 권능의 오른 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늘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마16:27)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은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 줄 것이다.
(마24:29-31)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4:30 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4:31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마26:63-64)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 26:6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c. 예수님의 그자신의 사명을 “고난받는 종”의 사명으로 강조하는 것에 의해 다니엘 7장의 이러한 하늘의 통치하는 인물을 이해하게 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자는 하늘의 미리존재한 (pre-existent) 존재일뿐 만아니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수행하는 인간으로서 연약함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Suffering servant)”의 내용을 인자(Son of Man)개념에 부으셨다.”
(막10:33-34)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줄 것이다. 10:34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막10: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은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3.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쓰는 목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썼다 (요20:31).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한복음에서 아버지(the Father)라는 단어를 106번 말했고, 나의 아버지 (my Father)라는 단어를 24번 썼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묘사된다. 공관복음에서 조차,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사랑받는 아들(Beloved Son)로서 묘사한다. 

(행9:20)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E. 신의 속성을 소유함 (The possession of divine attributes)

1. 예수님의 전능함(His omnipotence)

a.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심

(마4: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4:11 이 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시종을 들었다.
b. 예수님이 폭풍을 잠재우셨다.

(마8:26-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8:27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
c. 오병이어 기적

(마14:19-21)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14:20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14:21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밖에,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d.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쫓으셨다. 

(막5:15)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e.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요2:11)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f. 예수님은 죽은자를 일으키셨다.

(눅7: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눅8:54-55)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서 아기야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8:55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g. 예수님은 물위를 걸으시고 베드로가 그와 함께 물위를 걷도록 했다.

(요14:25, 29)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14:29 예수께서 "오너라" 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2. 예수님의 전지함(His omniscience):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셨다.

a.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다.

(요2:24-25)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다 알고 계셨으므로, 2:25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속 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b.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요16:30)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선생님께 여쭈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요21:17)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하고 대답하였다. 
3. 예수님의 주권 (His sovereignty)

a.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나타냈다.

(막2: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b. 예수님은 율법을 독특하게 해석했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같은 말과 함께 전통을 무효화했다.

(마5:43-44)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5: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c.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삶이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달렸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다. 

(요3:36)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d. 예수님은 또한 모든 인류의 주권적인 재판관임으로 선언했다.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에 의해 그의 전지함을 나타낼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데 그의 주권(sovereignty)을 나타낼 것이다. 

(요5:24-29)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5: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5: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5: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5:28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5:29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4. 예수님의 불멸성

a. 예수님은 요한복음10:17-18에서 그 자신의 힘으로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요한복음 2:21-22에서 예수님은 그의 몸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세워질 것라고 선언했다. 

(요10:17-18)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10:18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요2:21-22)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2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b. 히브리서 7:15-16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다고 선언한다.

(히7:15-16)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기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7:16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힘을 따라 되셨습니다.
5. 예수님은 경배와 예배를 받으셨다.

a. 예수님은 부활한 공동체와 하늘 법정에서 예배의 대상이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후에, 도마는 예배로 단지 반응할 수 있었다.

(요20:28)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b.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시에 예수님을 예배했다. 

(눅24:51-53)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24: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4:53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c.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은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곁에 계신 예수님을 예배했다. 

(계5:13-14)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5:14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F. 예수님 자신의 선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I am” 구절을 사용하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진짜 포도주이다.

(요8:56-69)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8:57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8: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I am)." 8:59 그 때에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V. 예수님의 인성(Jesus’ Humanity)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당신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스러움때문에 영향받고 복종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함에 의해 영향받고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당신이 그분의 겸손함과 당신의 모양(frame)과 더불은 온유한 면식(acquaintance)을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움직이고 당신이 정상적으로 묻지 못하는 질문을 묻는데 훨씬 안정감을 느낄 것이다. 대화와 예배속에서 당신의 모양과 개성과 연관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이것은 기쁨(joy)인데, 하나님을 즐기는데 종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묵상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했는지는 그분이 인간이기에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인성과는 너무나 다르다. 똑같이, 인자 (Son of Man)의 인성은 인간이다: 어떤 귀괴한 왜곡은 없다; 백열철판이 열을 발하듯이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신성은 인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파워를 나타낸다. 이 인성과 신성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위협할텐데…  꽃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싹을 낼 것이다. 하나님 만이 그 자신을 파괴하는 것 없이 피조물로 나타날 수 있다. 믿음은 피조물 형상안에 신성을 묵상할 수 있게 한다.

묵상의 눈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큰 관심을 돌린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 아버지에 의해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보물인데, 하나님이 그가 항상 주목하는 자(예수님)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예수님은 별과 별사이를 떠다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땅과 이땅 역사의 열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부터 나온 것 같이, 마리아로 부터 나온다.   예수님은 내려오는 만큼의 올라가는 은혜이다; 예수님은 그 창조물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했듯이 그 아버지에게 창조물의 가장 고귀한 반응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척 변장한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노력에 있어 절정이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한 길을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개척자이며 선두인 예수님 자신에게 모으게 한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지만(히4:15), 속죄양 (scapegoat)으로서 우리의 짐을 지는 것에 의해, 어린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갔고 세상의 기초를 위해 죽임당하셨다 (계13:8).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정상에 서신다.” Von Balthasar, Hans. Prayer  

A. 황홀로의 서론(Introduction into Fascination):

1. 예수님은 태어났다. 성육신의 요점은 당신을 생각하게 하고 놀라게 하며 감동케 한다. 놀라움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과 똑같다. 

(눅2:8-20)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2:9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2:10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준다. 2:11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2:12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2:13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2:15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2:16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2:17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2:18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2: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 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2:20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a.   최근에,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1943년 출생증명서를 떠올렸다. 이 병원레코드에 어머니의 발자국 도장이 있었다. 그림과 회상은 놀라울정도로 비슷했다. 주님은 이때에 나와 대화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알렌, 내가 그와 같은 발을 가졌다”. 나는 “당신이 나를 웃기시는 군요. 당신이 이것 같은 발을 가졌다고요? 내 아이들과 같이 작은 발, 내가 잡아 당기기를 좋아하는 발가락을 가진 발이요?” 하고 물었다.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그래 맞아. 나의 발톱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들들이 갓난아이였을때 처럼 아주 작았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오셨다.

b. 크리스천의 삶의 기쁨은 예수님의 미스테리를 응시하는 것이다. 눅2:7은 동정녀에서의 출생을 묘사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진짜 고통과 함께 낳았다.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놓았다. 그떄,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자들이 갓태어난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

c.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마리아가 한 것을 보아라. 그녀는 당황했다. 그녀는 천사가 찬송하는 아기를 낳았다. 19절에, 마리아는 “나는 그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내 뱃속에서 그가 자라감에 따라 진짜 고통과 움직임을 느꼈다. 어떻게 그럴수 있었을까? 어떻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이 갓난아이에 찾아올수 있었는가? 그런데 그는 내가 낳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과 코를 갖을 수 있는가?”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스테리를 생각하는 즐거움을 발견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녀 마음가운데 두었다.

d.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었을때, 그는 처음부터 어른으로서 이땅에 오실 수 있었는데…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에 매력적이듯이, 예수님은 그의 이땅에서 첫번째 모습을 갓난 아이로  선택하셨다….. Saint Peter of Chrysologus가 쓰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두려워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갓낫아이로 태어나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갓난아이로서 태어나셨고, 그가 우리에게 가졌던 그 사랑때문에 우리에게 그자신을 주셨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to us).” 나의 예수님, 놀랍고 진리이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로 부터 차가운 마굿간에 태어나도록 했겠는가? 하늘 아버지 가슴으로 부터 딱딱한 구유로 당신을 꾀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하늘 보좌로 부터 작은 짚더미에 눞도록 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천사의 합창으로 부터 나와 두 동물 사이에 있도록 이끌었습니까? 스랍들속에서 거룩한 불로 타는 당신이 지금은 이 마굿간에서 추위로 떨고 있습니다! 하늘에 별을 놓은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팔로 당신을 운반하지 않는다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에게 음식을 주었던 당신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우유를 먹어야만 합니다! 하늘에 기쁨이었던 당신이 이제 고난으로 울먹이며 부르짖습니다! 누가 그와 같은 불행으로 당신을 이끌었습니까? Saint Bernard는 “사랑이 그것을 했다(Love has done it).” 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품으신 그 사랑이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Alphonsus Maria de Liguori, Saint) 
(갈4:4)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2.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만 아니라, 자라셨다고 말한다. 나는 이것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예수님의 어줍은 성장단계는 어떠했을까? 당신은 예수님의 귀가 머리로 부터 뻗어나오던 때,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따라가기전에 랍비 학교에 2년동안 앉아있었던 때를 상상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죄를 빼놓고는 당신과 똑같았다. 예수님이 첫번째 이가 빠졌을때 첫번째 머리를 깎았을때 무엇과 같았을까? 누가는 그 어린아이가 자랐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놀랬다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12살때 예수님을 발견할때 까지 예수님에 대해 아는 전부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자랐다. 

나는 내 아이들이 늘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 “예수님, 당신은 그들과 같았습니까? 당신은 무엇과 같았습니까? 당신을 위한 거룩한 재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실질적인 농담을 한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해없는 장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우! 그것은 뛰어남에 틀림없습니다.”
3. 예수님은 또한 성령안에서 자라셨고 지혜로 가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랐다. 예수님이 God-Man(신이면서 인간인) 단계에 발견하기 시작했던 것은 무엇과 같았을까? 나는 예수님이 종종 그 자신에게 “나에 대해 어떤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 나는 야고보가 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고 생각했을 것을 상상한다. 예수님의 정신적 영적 용량이 그가 보좌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때까지 이르렀을때 무엇과 같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인간으로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 모든 다른 사람 주위에 천사를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영적인 실재를 보는데 준비가 되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했을 그 날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천사와의 첫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예수님이 “나는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전에 만난적이 있나요?” 하고 말하면서 황홀하여 떨었을 것이라 상상한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드물게 생각한다. 이것은 실재(reality)이다. 이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왕이며 형제요 신랑이다! 당신은 그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좋다 당신은 그것을 알았는가? 당신은 성육신때문에 예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질 수 있는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을 잃었었다. 이제 예수님의 미스테리의 깊이와 그의 공유된 삶의 부요함을 즐길 시간이다. 

4. 우리는 채워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공백이 있다; 우리 모두 성경으로 부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랐다 (He grew)는 것이다(누가복음 2). 예수님의 마리아의 광대뼈를 가졌을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는 자랐다.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시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가족을 감싸고자 하는 큰 친절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우리가 너무 정보가 없다고 확신한다. 

B. 동정녀로 부터 탄생: 창세기 3:15에,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Seed)을 통해 뱀이 상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어떤 가계를 통하여 오셔야만 했다. 하나님은 유다 계보, 다윗 집안을 통해 오시기를 선택했고, 마리아를 선호하는 자로 선택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었을때,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융합이 한 위격(person)안에 일어났다. 동정녀로 부터 출생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확립되었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Wayne Grudem은 3가지 면에서 동정녀로 부터 탄생에 대한 교리적 중요성을 지적한다:

1.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고 가져올 유일한 분이심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부터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깊이로 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2. 그것은 위격 연합 (hypostatic union), 즉 완전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가능하게 했다. 

3. 그것은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간이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어떤 물려받은 죄는 없으셨다. 역사상 예수님이 도덕적 실족 또는 죄를 지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눅1: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c)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c.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너에게 태어날")
C.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눅2:40) 아기는 자라며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
맥스 루카도(Max Lucado)의 마리아를 향한 25가지 질문: 그가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어떠했나요? 그가 회당에서 웃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보았을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가 무지개를 보았을때, 그는 홍수에 대해 언급했나요? 당신은 그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에 대해 그를 가르칠때 이상했나요?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을 보았을때, 다르게 반응했나요? 당신이 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그가 듣고 있는 것을 본적있나요? 그는 장례식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당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한지붕아래서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을때가 있었나요? 당신은 그와 더불어 별을 새본적이 있나요, 성공했나요? 그가 멍든 눈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있나요? 그가 첫번째 머리를 깎았을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가 유다(Judas)의 이름으로 다른 친구들을 가진적이 있나요? 그가 학교에서 잘 했나요? 당신은 그를 꾸짖은 적이 있나요? 그는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해야했나요? 창녀가  그가 만든 몸을 파는 것을 보았을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당신은 압니까? 어떤사람이 그에게 부정직했을때 그는 화를 내었나요? 당신은 그가 진흙 덩어리를 잡고 그의 팔 위에 살(flesh)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는 것을 본적이 있나요? 그가 두려움에 깬적이 있나요? 그의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였나요? 어떤 사람이 사탄에 대해 말할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당신은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연히 부른적이 있습니까? 그와 그 사촌 요한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말했나요? 그의 다른 형제, 자매들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했나요? 당신은 그가 당신의 음식을 먹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1. 인간의 몸: 예수님은 눅2:7에서 모든 인간과 같이 태어나셨다. 눅2:40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며 튼튼해졌다는 것을 읽었다. 예수님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지쳐 잠을 주무셨다. 광야에서 금식이 끝났을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보살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피흘리시고 육체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사실상, 눅23:26에서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더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다. 예수님은 그가 할수 있는 모든 평정을 찾기위해 애쓰셨다. 이런 연약함은 우리에게 애정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어떤 무덤에 그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과 더불어 절정에 이른다. 빌2:5-11에서 말한 것처럼, 이론은 그의 신성과 인성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말한다: 그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의 신성에서 작용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는 그자신을 비웠고, 인간으로서 성령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주었다.

(눅23: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빌2:5-11)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2:6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2: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2. 정신적 성장 (Mental growth):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에 있어 자라셨다. 히5:8장은 그의 아버지앞에 순종의 영역에서 조차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실패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앞에 헌신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히5:8)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3. 인간 혼과 감정 (Human soul  and human emotions): 요12:27에서, 예수님은 그가 그의  영혼안에서 괴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한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셨다 

(마26:38). 예수님은 나사렛에 대한 마리아의 슬품에 대해 눈물로 반응하신다 

(요11:35).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강팍함과 앞으로 올 붕괴에 대해 눈물을 흘리신다. 그러나 눅 10:21-24에서, 예수님은 그가 그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에대해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성령안에서 기쁨에 넘쳤다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 그는 춤을 추었을까? 이사야 35장은 그가 재림후에 예루살렘으로 행렬을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기쁨은 우리를 덥칠 것이고 슬픔은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그의 왕국으로 들어올때 무엇과 같을 것인가? 예수님은 재치있고, 놀라우며 기쁨에 찬 왕이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의 깊이와 높이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는 당신의 형제이다.   

(요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요12:27)"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눅19:41-44)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19:42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19: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흙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19: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눅10:21-24)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10: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10:23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10: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히4:14-1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4: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4: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D. 예수님은 부활이후에도 그의 인성을 유지하셨다: 예수님은 눅24:36-43에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이것은 나 자신이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요구하시고 구운생선과 꿀을 드셨다. 도마는  그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집어넣고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 손에 집어 넣었다. 요21:1에서 나중에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과 아침을 드셨다. 당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때, 그는 당신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진짜 상처자국과 진짜 경험, 진짜 감정을 가질 것이다.

E. 인간 예수님 과 더불어 영원한 아들(Eternal Son)의 동일화는 완전하고(complete), 개인적이며(personal), 영원하다(permanent). 예수님의 인성은 보이지 않거나 또는 가짜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고 완전하다. 요한 일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뚜렷하게 확립하고 모든 영지주의 (docetic notions) 생각들에 도전한다. 영지주의(docetism)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근본상 악하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다는 믿음이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은 환상이다. 사도요한은 이런 믿음에 대해 “No”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육으로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셨다. 제자들은 그에게서 들었고 보았으며 만졌다. 때가 이르렀을때, 사도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의 목숨을 주시는 것을 보았다.   

(요일1:1-4)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본 것입니다. 1:2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1:4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이 글을 써 보냅니다. 
VI. 이단과 칼케돈 종교회의의 해결 (Heresies And the Chalcedon Solution)

교회의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인성이나 신성중 하나를 부정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한 위격안에 두 본성이 있다. 당신이 이러한 4가지 요소 (parameter)로 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은 속죄 (atonement)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죄안에서 죽은 상태인 것이다. 

A.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

1. Docetism (영지주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완전히 오지 않으셨다. “docetism”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말 dokeo(‘to seem, to appear to be’)라는 말에서 왔다.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하는 신학적인 견해는 “docetic” 견해라 불린다. docetism배경에는 물질적 창조물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진정 인간의 본성과는 결합될 수 없다는 가정이 있다.  어떤 뛰어난 교회지도자도 docetism을 옹호하지 않았으나, 교회의 첫 400년 역사에서 다양한 지지자들을 가진 말썽많은 이단이었다.

2. Apollinarianism: Apollinarius는 AD 361년경에 라오디게야의 주교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위격은 인간의 몸을 가졌었으나 인간의 마음이나 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예수님의 마음과 영은 영원한 Logos로 부터 왔다. 이 견해의 문제는 전체 인간 위격, 몸, 마음, 영이 구속(redemption)이 일어나기 위해 묘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Eutychianism/Monophysitism: AD 379-454에 콘스탄티노플의 수도원 지도자 였던 Eutyches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 신성에 의해 흡수되어, 두 본질은 변화했고 세번째 본성이 생겼다고 가르쳤다. 어느정도 변질(metamorphosis)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교회는예수님을 완전히 하나님으로도 완전히 인간으로도 보지 않는다며 이견해를 거부했다. 

B.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

1. Eutychianism/Monophysitism

2. Ebionism: 이견해는 동정녀로부터의 출생을 문제 삼으며, 예수님은 요셉에 의해 태어났다고 주장한다. 

3. Arianism: AD 325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Arius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어느 시점에 창조되었고, 그전에는 그 아들과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했다고 가르쳤다. 그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가르쳤다. Arius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비슷하나 동일한 본질로 구성되어 있지않다고 말했다. 니케아(Nicea) 종교회에서 교회는 Arius의 견해를 반대하고Athanasius의 삼위일체 견해를 받아들였다.  니케아 종교선언은 말한다,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 예수그리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독생자이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을 가지시고, 하나님중 하나님, 빛중에 빛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진 태어나셨으나 만들어지지 않은분이다…..”  

C. 예수님의 위격 연합을 부정하는 이단들:

1. Nestorianism: Nestorius는 안디옥에서 인기있는 설교가였고 AD 428년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안에 두개의 구분되는 위격들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믿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며 이런 견해를 거부했다. 성경 어디에도 두 위격이 그리스도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없다. 

D. 칼케돈 종교회의의 해결(Chalcedon Solution): 예수님의 위격에 관한 여러 관점에 대답하기 위해 큰 종교회의가 열렸다. 이 종교회의는 전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항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를 결정했다. 

“우리는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것을 가르치노라. 그는 신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며 인성에 있어서도 똑같이 완전하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성적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인간이시다. 그는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나 죄는 없다. 그는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으나, 인성을 따라서는 후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에게서 나셨다. 그는 서로 혼합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나누일 수 없고 분리시킬 수 없는 두 성질을 가지고 있다. 두 성질의 구별은 결합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각 그 속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두 성질은 한 인격과 한 존재 안에서 일치되어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나누이지 아니하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 독생자, 말씀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예언자들이 선포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으며,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다.” 
VII. 성육신의 중요성 (Significance of Incarnation)

A. 성육신은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의 계시(Christian revelation of God)를 굳게 하고 보증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과 같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을까(Is God CHristlike)?”이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인가?

B. 인디아의 유명한 선교사 E. Stanley Jones는 성육신의 구분되는 본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구분이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 말씀은 말씀이된다 (철학, 도덕주의, 기술). 그러나 모든 시대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말씀이 육신이되었다’는 것, 즉 아이디어가 사실이 되었다.

C.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에 대해 숙고한다. 기독교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과 같은지 안다!”하고 소리친다. “그것은 태초로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 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요일1:1-3)

D. 성육신은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끈질긴 마음을 들어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갖고 인간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까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성육신은 Yahweh의 무한한 사랑을 증명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을 시작하고 그의 애정의 대상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열망으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소모하는 불(consuming fire)이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뽑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전13:4-8).”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며,  소망하는 것을 그만두지않고 도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당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때까지 그리고 갈보리에서 그분이 당신을 사셨던 그 장소를 받아들일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2:6-7).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 고난을 당할수 없고 맞을 등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은 구타 당하고 그것에 의해 자비심을 드러낼 우리 등과 같은 등이 필요하셨다.” Echhart, Meister. The Book of Jesus. 

E. 성육신은 크리스천의 구속(redemption)을 굳게 하고 보증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서 그 자신에게 세상을 화해시킨다” (고후5:19). 하나님이 육신을 갖었을때, 하나님은 그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단호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류를 그자신과 연결시켰다; 우리의  운명은 그의 안에서 포장되고 휘감겼다. 성육신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big “YES”였다.

F. 성육신은 신성한 삶에 있어 우리의 재생(regeneration)과 참여(participation)의 가능성을 굳게 하고 보증한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때, 영생이 인간의 형상에 구체화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었다. 

(벧후1:1-4)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므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빕니다. 1:3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불러 주신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4 그분은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G. 성육신 만이 그리스도인의 교제(Christian fellowhip)를 보장 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호적으로 공유되는 생명에 의해 연결된다. 우리는 한 머리(One head), 동일한 형제(the same Brother)를 갖는다. 무명의 설교자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서로 얻는 장소이다.

(요일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일4:7-11)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4: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4: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H. 성육신은 기독교의 의미와 역사상 마지막 결과(outcome)를 굳게 하고 보증한다. 성육신은 역사에 대한 직선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성육신은 모든 역사의 중심이다. 성육신의 신성한 점으로부터 하여, 믿음이 앞으로 뒤로 보인다. 모든 인간 경험이 중요하다(matter). 그것은 순환하지 않는다. 역사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 움직이게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움직이게 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Irenaeus의 발생반복 아이디어(Irenaeus’ idea of recapitulation): 많은 세계 종교에서 생의 바퀴는 단지 계속 해서 돈다: 역사는 그자체를 반복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구원하셨다! 태아 예수님 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인간의 경험을 구원하고 있으셨다. 깊이가 가장 낮은데서 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경험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으셨다. 이렇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역사의 의미를 굳건히 하셨다. 하나님은 그자신을 인류와 연관시키고 시간으로 들어오셨다. 

I. 성육신은 이땅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을 재 확립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그의 통치(government)를 다시 확립하셨다. 에덴에서 잃어진 것이 이제 예수님의 위격에 의해 회복되고 있다. 인간 왕은 유다, 다윗 계보로 오셨고, 영원한 통치를 하실 것이다. 성육신안에서 형상을 가진자들 (image bearers)은 그들의 창조된 장소로 회복된다. 
Session Fou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의 열심)
I. INTRODUCTION

A.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했는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본성과 불같이 타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육신을 입게 했다. 열심(zeal)은 히브리 말로 “qinah”인데, 이것은 언약, 사랑과 불과 많이 연관되어있다. 하나님의 qinah는 사랑의 모든 내적 외적 적(enemy)에 대항하여,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에 대항하여 움직이는 열정이다. 

B. 하나님의 열심(zeal)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주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한다. 우리는 전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아들을 우리 일상생활의 자잘한 일들에 관심이 없는 금욕적이고 (stoic), 거리가 멀며, 상관없는 분으로 본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나 우리로 부터 제외된 분으로 보여진다. 하나님은 쉽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것 같으나, 진짜 친밀한 연결은 금지 당한 것 같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들로 부터 비감정적으로 상실된 현명한 재판관 (the wise Judge)로 보인다. 

C. 그러나, 하나님은 금욕적이지도 감정적으로 분리되지도 않으셨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님 말씀의 부담(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에대해 선포했다. 이 부담은 어떤 먼거리에서 단순히 사실적으로 발표하시며 선지자들에게 그의 말씀을 계시하는 현명한 재판관이 아니었다. 아니, 선지자들은 주님의 부담을 받았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감정, 혼란, 긍휼, 분노의 감정으로 가득했다.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구절중 하나가 이사야 16:11, 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모압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 줄이 튀듯 떨리고, 길하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에스겔 33:11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맹세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 하나님은 그가 그의 애정의 대상과 맹세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기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열정적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굳은 마음을 가지신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으로 절대적인 모습으로 그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속에서 그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하고 순종을 기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 감동 감명받으시고 또한 그에 따라 반응하신다.  사건들과 인간의 행동들은 하나님안에서 기쁨 또는 슬픔, 즐거움 또는 진노를 일으킨다. 하나님은 분리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친밀하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시고, 사건들의 가치를 결정하신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동을 주며,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감명받는다는 개념, 즉 하나님이 단순히 지성과 의지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pathos)을 가졌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의식 (prophetic consciousness)을 규정한다… 페이소스는 선함의 아이디어(idea of goodness)가 아니라 살아있는 돌봄(living care)을 의미한다; 불변하는 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역동적인 관계, 외적인 도전이다; 단순한 감정 또는 수동적인 애정이 아니라 여러 영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어떤 행동 또는 태도이다; 세상에 대한 관조적인 survey가 아니라 열정적인 소환(passionate summons)이다.”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s. P.289. 

D. 인간의 마음안에 하나님에 대한 잠재적인 고소(accusation)가 있는데, 그 고소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는 것을 꺼린다는 믿음 또는 적어도 그의 민감성에 있어 지연시킨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미묘한 고소는 우리의 기도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빈혈증의 기도(anemic prayer)를 초래한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의 능력보다 우리 문화의 능력에 더 믿음을 둔다. 우리는 우리자신을 위해 싸우는 유일한 것을 붙드는 것을 실패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긍휼 (God’ great compassion toward us)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 말로 기도할지라도, 믿음에 찬 기도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표현하는 약한 말들일 뿐, 하나님의 열심있는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는 아닐 것이다. 

E. 최근에, IHOP에서 GBF(Global Bridegroom Fast) 때, 주님은 나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셨다, “알렌, 너는 내 이력서를 읽은 적이 있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많은 문화를 내가 한순간에 nothing으로 만든 것을 알고 있니? 나는 왕들을 부수고 또 나는 왕들을 세운다 (national transformation). 문화는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너의 서구문화가 얼마나 나의 마음의 불타는 분출 (fiery torrent)에 대항하여 서있는지  너는 아니?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는 나의 말이 무엇을 하는지 아니? 나의 말은 바위를 깨는 망치와 같고 짚을 태우는 불과 같다.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라. 그들은 나의 아들을 죽였다. 50일 후에, 나의 파워가 방출되어 그 도시의 구조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사마리아에 가서 내 파워가 어떠 했는지 물어라. 안디옥에 가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물어라. 에베소에 가서 내가 우상 제조 산업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물어라. 그들의 전 경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었다.  로마에게 물어라. 런던에게 내가 그곳에 한 것을 물어라. 뉴욕 역사상 가장 안좋아던 때를 물어라. 그들에게 Wall Street의 증권시장에서 내가 한 것을 물어라, 내가 어떻게 비지니스맨들을 기도로 모이게 했는지, 그리고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 수천 수백만이 구원받았는지 물어라. 켄터키가 미국의 서부 국경이었었던 때 내가 그곳에 한것을 물어보아라. 그곳의 75% 알콜중독(alcoholism) 률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아라. 가서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이때에, 켄터키의 몇몇 지역은 Cane Ridge에서 시작한 대부흥 때문에,  술판매를 금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가 생각하기에 프리메이슨단 (Freemasonry, 공제와 우애를 목적으로 하는 비밀 결사단 조합)이 너무 강할때,  너가 생각하기에 신비주의 (occultism)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할때, Finney에게 가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물어라. Whitfield에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 물어라. 나의 이력서를 보아라, 알렌.”
F.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렌즈를 통해 성육신을 보기시작함에 따라, 우리의 감정적인 화학(emotional chemistry)은 변하고 믿음이 생기며, 기도가 시작된다. 힘이 우리 속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우리의 믿음이 있는 능력의 장소 (a place of strength)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 불신앙과 우리 삶에 있어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잠재적인 고소에 대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화가 만군의 주(Lord of Hosts)의 열심보다 더 강하다고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던 날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성령님이 한없이 예수님께 머물렀을때 이땅에서 어떤 파워가 풀어졌는지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예수님안에서,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인류의 영역안에 풀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일어났던 것과 성령님이 거주에 의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시내산의 불타는 하나님(The Burning God of Sinai)

A.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사랑의 언약을 세웠다. 이스라엘에게 놀랍고 경외로운 파워와 더불어 다가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위해 그자신을 성결케했을때만 그렇게 했다. 하나님은 약혼 언약(covenant of betrothal)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면서, 산으로 부터 불과 함께 내려오셨다.  시나이에서, 하나님은 그자신을 위해 의롭고 이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자들을 구별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의 질투하는 사랑에대해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를 묘사한다. 4-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불타는 마음에 의해 이러한 명령을 정당화 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출20:5). 누군가 간통에 빠지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오셔서 4대까지 벌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손대대로자비와 사랑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 법을 세움에 따라, 하나님은 그의 애정의 대상에 대한 질투로 불타는 그의 열정적인 신랑의 마음을 들어냈다. 

B. 출애굽 20:5에 대한 NIV Study Bible의 노트: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대항(rivalry)이나 불신실함(unfaithfulness)을 참지 않으신다. 대개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언약의 관계(결혼에 준하는)와 이스라엘을 소유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정했다. 사실상, 질투는 사랑의 단어의 한부분이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이런한 언약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것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항상 이런 언약을 가지실 것이다.”
C. Sinai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의해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계시했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출34:6).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새롭게 하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끊을수 없는 애정에 대해 경고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정을 다른 어떤 것과 나누어 가질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질투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출34:14).

D. 율법에서 “열심/질투(zeal/jealousy)”라는 단어는 그의 아내의 결혼생활의 부정함을 의심할때 신랑이 느끼는 질투를 묘사하기위해 많이 사용된다 (민수기 5장에서 질투의 번제를 보라. 하나님은 질투심을 느끼는 남편들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하기위해 드려지는 제사를 세우셨다). 사실상, 잠언6:32-35장은 다른 남자의 부인과 간음하지 말라고 한 젊은이에게 경고한다. “6:32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6:33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6:34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6:35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질투(Jealous)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남편이다. 그의 억제할수 없는 열정안에서,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신성한 사랑(divine love)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빠르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방해했던 적들의 압제와 핍박을 치셨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조롱당하는 것을 원치않으셨고 앞으로도 원치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길들일수가 없고 쉽게 짓밟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될 수 없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고전16:22).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적하는 가장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E. 모세의 말년에, 모세는 신명기 4:24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우상숭배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다시 강조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을 것이다.

F. 여호수아24:19: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했다.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도록 부탁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항하여 죄를 지을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거룩함(holiness)과 질투(jealousy)는 함께 갈 것이다. 

III. 선지자들의 불타는 하나님(THE BURING GOD OF THE PROPHETS)

선지자들은 이 주제를 전달했다. 그들은 언약과 이스라엘의 언약 위반이 얼마나 심판과 구속 두 측면에서 하나님을 자극할지를 미리내다보았고 지적했다. 

“선지자는 악기의 부는 구멍 (mouthpiece)이 아니라 인간이다;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이다…. 예언적인 말들을 분석하면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감정과의 교제(fellowship), 하나님의 페이소스(pathos,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와 더불은 동감, 하나님의 페이소스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신성한 양심(divine consciousness)과의 함께함 (communion)이다….. 선지자의 감정적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포인트이다. 선지자는 그의 개인 삶을 살뿐만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산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느낀다. 선지자는 메시지의 pathos(감정)을 logos(말씀)으로 알리기를 시도한다. 그의 온전한 동감(sympathy)으로 부터 말함에 따라, 전달자로서 그의 영혼은 넘쳐 흐른다(overflow).”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s. (Perennial Classics Ed. New York)  

A. 주요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

(사9: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메시아닉 왕국(Messianic Kingdom)을 세우는 주요 기초라고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메시야의 통치를 완수할 것이다.

(사26:11) 주님, 주님께서 심판 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 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질투하는 연인의 열심이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거부하고 사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불타는 진노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은 그와 그의 백성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없앤다. 

(사37:32)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난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정열을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정열”은 앗시리아의 산헤립왕에 대항하는 전쟁을 완수하는 힘(agent)이었다.  이사야는  앗시리아가 실패할 것이고 용사이신 하나님(Warrior God)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예언했다. 주님의 천사는 앗시리아 군대가 잠들었을때185,000 앗시리아 군인들을 죽게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질투하는 사랑은 모든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사42:13) 주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울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의 왕국에 그의 종 메시야를 세우고 그의 적들을 모두 파멸시킬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사랑하고 의로우며 정의로운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열정적이시며 질투가 있으시다. 

(사59:17)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신 용사(Warrior)로 오셨다.  그의 열심은 그의 백성들의 불성실함을 받아드리는 것을 거부하는 그의 질투하는 사랑이었다.  질투하는 연인으로서 하나님은 불성실한 사람들에 대해 전쟁을 하셨고 그들을 그의 적으로 여기셨다. 주님의 열심은 백성들의 간음과 죄에 대해 심판했고, 적의 힘을 파괴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언약에 반대하는 어떤 것도 (내부에 있든, 외부에 있든), 하나님의 열심/질투를 불태우고 그의 불타는 진노를 가져온다.

(사63:15)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보아 주십시오. 주의 열심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 이제 나에게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약속한 구속(redemption)에 대해 중보했다. 이사야는 주님의 열심에 호소하며 “주의 열심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구속의 기반은 하나님이 거룩함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Lord’s zeal)에서 항상 발견된다. 이사야는 부흥에 대해 요구할때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열심에 호소했다. 

(겔5:13) 이렇게 나의 분을 다 쏟아야, 그들에게 품었던 분이 풀려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분을 그들에게 다 쏟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의 우상숭배 간음에 대해 진노를 약속하셨을 때  그의 열심안에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숭배에 대항하여 불타올랐다. 겔5:8-9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너희의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겠다.”
(겔8:3) 그 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어귀에 내려 놓으셨다. 그 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아스라 상(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우상이 성전에 세워졌다. 에스겔은 이것을 “질투를 야기하는 우상”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질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우상을 숭배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로 낙인찍고 죽이라고 명령하게 했다. 에스겔이 예수님을 보았을때, 열심과 질투로 불타오르는 ‘불의 사람(Man of fire)’이었다.  

(겔16:38, 42)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네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16:42 그제야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질투하는 진노가 그의 아내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간음에 대항하여 일어난다. 그의 질투하는 분노속에 하나님은 그여인을 벌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실제 연인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얕보았고 그래서 그자신에게 하나님의 질투하는 진노를 내리게 했다. 

(겔23:25) 내가 질투하여 너희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그들이 너를 사납게 다룰 것이다. 그들이 너의 코와 귀를 잘라낼 것이며, 남은 사람들도 칼로 쓰러뜨릴 것이다. 너의 아들과 딸은 붙잡혀 가고, 너에게서 남은 것들은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는 분노는 예루살렘에 대한 바빌론의 공격에 의해 증명되었다.

(겔35:11)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네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에돔의 분노와 시기심에 대해 에돔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 하셨고 또한 그의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겔36:5-6)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나의 맹렬한 투기를 그대로 쏟아서, 남아 있는 이방 민족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그들은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면서 기뻐하였고, 내 땅의 주민을 멸시하면서 내쫓고, 내 땅의 목초지를 약탈하고 차지하였다. 36:6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예언하고, 산과 언덕에게, 시냇물과 골짜기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뭇 민족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투기와 분노를 그대로 쏟으면서 말한다.
-이스라엘이 열방들에 의해 조롱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노속에 압제하는 열방들에 대해 심판을 약속하셨다.

(겔38:18-19) "곡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는 그 날에는, 내가 분노와 격분과 울화를 참지 못할 것이다. 38:19 불 같이 격노하면서, 그 때에 내가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과 진노에 의해, 많은 열방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북쪽 곡(Gog)의 침략자를 파멸시키는 것에 의해 그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B. 소선지자들

(욜2:18) 그 때에 주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금식과 거룩한 성회, 이스라엘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해 열심이 있으시고 질투하셨다. 이것은 그의 동정심을 야기했고 시온에 대한 축복을 드러내신다.

(나1:2) 주는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그의 대적에 대해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앗시리아를 쳐부수셨다.

(습1:18)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의 불 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하나님의 불같은 질투안에서, 전세계는 여호와의 날(Great Day of the Lord)에 불탈 것이다. 하나님의 불타는 질투는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갑작스런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때까지, 그들은 짐승의 마크를 받고 악마화된 왕을 숭배할 것이다.

(습3:8)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습3:8절을 다시 말하면 “전세계는 나의 질투하는 분노에 의해 소멸될 것이다.”
(슥1: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개역)

-qana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질투하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qinah옆에 쓰여졌다. 이것은 “질투하는 질투하는”이라는 의미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만군의 주 전능자의 질투심은 그로 하여금 열방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게 했다. 하나님이 사랑의 국경(boundaries)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슥8: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개역)

-qana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질투하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qinah옆에 다시 쓰여졌다. 전능자는 시온에 대한 그의 질투심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질투로 불타고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에 커다란 축복을 야기한다.  

IV. 보좌로의 불같은 솟아오름 (THE FIERY ASCENT TO THE THRONE) - 이사야9:6-7

(사9:6-7)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9:7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A. 앗시리아는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거나 다른 계보 구성원들과 섞는 것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게 했다. 예를들어, 앗시리아는 어떤 가문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냈고, 그때 다른 종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 이스라엘의 남은자들과 결혼시켰다. 이러한 결혼 (intermarriage)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앗시리아에 대항하여 일어나고자 하는 결의를 없앴다. 예수님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은 경멸당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종족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신앙이 섞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망명(Northern exile)이후에 남은자들이었다. 

B. 이사야는 앗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져올 파괴에 대해 예언을 한후에,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땅이 위대한 신적 활동(divine activity)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날뛰는 우상숭배,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함, 성적 타락, 불경건한 동맹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례없는 위대한 활동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이다. 자존하고 (uncreated) 거룩하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실 것이고,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대미문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다.

C. 이 아들은 Yahweh의 열심의 현현(manifestation)이고 하나님의 정부(government)를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 하늘 군대의 군주는 그의 아들을 통해 그의 질투하고 불타는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그 열심은 하늘의 둑을 넘쳐서 육신을 입고 사랑의 적들(enemies of  love)을 패배시킬것이다. 한 사람( a Man)이 시내산에 내렸던 그 같은 불로 가득찰 것이고, 이 분은 하나님의 모든 적들에게 방향을 돌릴 것이다. 침례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신랑이신 이왕의 애정이 선동될 것이다(stirred). 그는 전쟁의 용맹한 사람 처럼 진군하여 그의 적들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이다. 

D.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다스림을 돌려줄 것이다. 아담이 잃었던 것을 만군의 주의 열심의 현현(embody)이 돌려주고, 하나님의 열정과 권능의 모든 권세에 의해 지원받을 것이다. 사탄의 고대 왕국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인간은 죄없이 다시 권세를 얻을 것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을 하시는 분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두번째 아담이 왔고, 다시 다스릴 것이다. 

E. 주님의 열심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을 낳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인류를 올바른 그들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은 우리 구속에 대한 것 뿐만아니라 다스림에 대한 것이다.

V. 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YOU SHALL SEE HEAVEN OPEN)- 요한복음1:51

(요1:50-5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1:51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 나다나엘에게 예언을 한후에, 나다나엘의 마음에 매료된 예수님은 그에게 더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아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못보았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너는 무엇일 일어날지 상상할수 없을거다. 천사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아들 위격(person of His Son)에 우세한(prevail) 시간이다. 

B. 예수님은 창세기28:10-17의 야곱이 그의 형 에서로 부터  필사적으로 도망하던 때를 언급하였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축복을 훔친이후에,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동생이 형을 다스리게 된다는 예언이 비틀거림속에 나타났다. 창세기3:15장과 창세기22:18의 약속은 야곱이 도망감에 따라 이제 위험 가운데 처해있었다. 야곱이 도망간후에, 그는 잠이 들었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꿈꾸었다. 그는 어떤 왕국이 그의 후손을 통해 올 것이고 그 왕국이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는 “하늘의 문(gate of Heaven)”을 보았는데, 즉 하늘의 활동이 지상의 통치(governing)와 연결된 divine connection을 보았다.  천사라고 불리는 divine agent들이 하나님의 정부가 약속된 혈통을 통해 약속된 땅과 열방들 사이에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기위해 일했다. 야곱은 그 바로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을 보았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응시했고 보좌로 부터 이땅을 연결하는 문(gate) 또는 사닥다리(ladder)를 보았다. 

(창28:10-17)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28:11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28:12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b)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b. 또는 사닥다리) 28:13 주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28:14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28:16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께서 분명히 이 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28:17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22:18)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C.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다. 이대면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수행하는데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야곱에게 약속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사용했을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의 바로 그 중심물(centerpiece)을 묘사하고 있었다: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것. 나다나엘은 지식의 말씀(a word of knowledge)에 의해 너무 쉽게 매료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구속사의 절정, 즉 하늘과 땅이 God-Man안에서 통합될때 까지 기다려라. 하늘의 모든 지지와 함께 왕중의 왕이 모든 열방에 대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전례없는 시간을 야기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이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왕의 영향권하에 놓일 것이고 하늘의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이다. 

D. 전세계는 현재 악의지배하에 놓여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것이다. 예수님의 위격(person)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전히 이루어 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1에서 자신을 사닥다리로 묘사한 이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재자 (mediator)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침입의 시대를 시작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더 완전한 통치를  위한 첫번째 열매들의 영광스러운 날의 시작) 하는 분이다. 이 왕은 육신으로 오셨다. 신격의 인자(divine Son of Man)는 사닥다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신성의 활동이 어둠의 왕국을 타도하게 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부분적, 실질적, 궁극적인 통치를 가져오신다. 

1. Stage #1: Partial부분적 (Good)- 지금 그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안에 있다 (십자가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은 지금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나,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리더쉽을 공개적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행2:33). 예수님은 전세계 교회에 어둠의 왕국이 종말에 이르렀고 다윗의 계보의 한 왕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거라는 증거있는 말씀을 주입하고 계신다.

2. Stage #2: Substantial 실질적 (better)- 모든 열방에 대한 그의 정치적인 통치 (천년왕국)

3. Stage #3: Ultimate 궁극적 (best)- 새땅( New Kingdom)에 대한 그의 통치 (천년왕국 이후)

VI. 천년왕국을 미리 나타내는 부흥(REVIVAL AS THE HISTORIC PREFIGURING OF THE MILLENNIUM)

A.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가 새 예루살렘의 첫 도래와 더불어 자연 영역에 나타나기전에도, 부흥은 자연계에서 장차올 예루살렘으로 부터 예수님의 실재적인 통치의 증거로서 나타난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능력 (대적을 쓸모없고 힘없게 하는 능력)의 왕국의 현현이다.

B. 역사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의 증거로서 그의 왕국을 권능가운데 들어내신 하나님의 계절 (divine seasons)이다. 이 부흥들은 하늘이 열기고 어둠의 왕국이 약탈당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계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 3:15절의 예언적 약속으로 격려를 받는다: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계절들은 우리에게 악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심판받고 파괴되는 다가올 날에 대해 상기시킨다. 부흥의 예들은 출애굽과 정복,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갈멜 산에서 엘리야, 시리아 군대와 맞선 엘리사, 히스기야이다. 

C. 4가지 중요한 구절들

1. (눅10:17-20) 일흔두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하였다. 10: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0:19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10: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2. (눅13:31-33) 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13: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 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13: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요9:1-5)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9: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 이 사람의 죄입니까 ?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9: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9:4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4. (눅22:53)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VII.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부흥을 재 규정하는 것 (REDEFINING REVIVAL IN LIGHT OF THE GOSPEL OF THE KINGDOM)

A. 이것이 부흥이다-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계절,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과 더불어 임하여(침입하여) 치유, 축사, 대규모의 구원을 이끈다.  이때에, 성령의 증거는 성자 예수님의 통치와 군림을 높이는 것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부흥은 하나님이 모든 것중에 모든 것이 되는 앞으로 올 영화로운 날의 얼핏보는 것이다.

B. “하늘이 열리는” 환상은 우리 중보를 지핀다. 이것은 우리가 캔사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둠의 파워를 깨부수는 것에 의해 전갈과 뱀이 짓밟히는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그리고 능력있게 들어나는 빛의 시간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VIII. 열심이 현현하다- 갈릴리의 부흥(ZEAL MANIFEST-THE GALILEAN REVIVAL)

당신은 이것을  그려볼 수 있는가? 자존하시고 거룩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전대미문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정부를 세우도록 보냄받은 이 아들은 Yahweh의 열심(zeal)의 현현이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부터의 이런 아름다운 계획과 더불어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정부(government)를 다시 돌려주는지에 관한 것이 있다. 나는 영원히 너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나는 너의 형제로서 너의 싸움을 싸울 것이다. 너는 내가 그렇게 할때 나와 미치도록 사랑에 빠질 것이다.” 당신은 이런 왕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A. 예수님의 침례(눅3:21-22)

(눅3:21-22)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3: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B. 사탄과 그의 악마들에 대한 통치

1. 광야에서 다툼/강한 사람을 묶는 것: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한다(마4:1-11;막1:12,13)

(눅4:1)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눅4:8-1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4:9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4:10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4:11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2. 제2의 출애굽: 군림하는 권세들(reigining powers)을 쳐부순다.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칠때 그로부터 파워가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안에서 일 하셨다; 이것은 사물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인다. 이것은 설교의 회복(restoration of preaching)이 왜 이시대에 장차 일어날 주님의 열심의 광대한 표현인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안에 뿐만 아니라, 거리, 광장, 스타디움에서도 일어난다. 

a. 안식일에 귀신들린 자를 치료하신다 (막1:21-28, 눅4:31)

(막1:22-27)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1:23 그 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1:24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1:25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셨다. 1:26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1:27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b. 많은 귀신을 쫓고 다수를 치유하셨다 (마4:23, 12:15, 14:35-36, `5:30-31; 막1:34, 3:7-12; 눅6:17-19)

(마4:23-24)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셨다. 4: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마12:15) 그러나 예수게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마14:35-36) 그 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리고 왔다. 14:36 그들은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c. 거라사의 군대 귀신 (마8:28-34;막5:1-15;눅8:26-37)

(막5:1-15)5:1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5:2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5:3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 둘 수 없었다. 5:4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 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5:5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 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 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5: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5:7 큰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5:8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5:9 예수께서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 하고 물으시니,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였다. 5:10 그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5:11 마침 그 곳 산기슭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5:12 귀신들이 예수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5:13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죽었다. 5:14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음질하여 읍내와 촌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다. 5:15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d. 귀신들려 벙어리와 소경이 된 사람 (마9:32-33, 12:22)

(마12:22)그 때에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 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e. 간질병 소년 (마17:14-21)

(마17:14-21) 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17:15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17:16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17:1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 아이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너라." 17:18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17:19 그 때에 제자들은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17: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가라 !"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f. 허약의 영/등이 굽은 여자 (18년간)

(눅13:10-12)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3:11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3:12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 났소" 하시고,
C. 질병을 다스리심

1.  신하의 아들

(요4:49-50)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4:5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2. 베드로의 장모 (마8:14;막1:29;눅4:38)

(막1:29-31)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1:30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1:3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3. 문둥병 환자 (마8:1-4; 막1:40-42;눅5:12, 17:11-19) 

(막1:40-42) 1:40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1:41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1:42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눅17:11-19) 7:11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17:12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열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17:13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였다. 17:14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7:15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는 것을 보고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7:16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17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 17: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 17:19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4. 중풍병자 (마9:1-8;막2:1-12;눅5:17-26) 

(마9:2-8) 9:2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로 날라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9:3 그래서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9: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9:5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9:6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네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9:7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9:8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5. 절름발이 
(요5:1-9) 5:1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c)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있었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데스다) 5:3 이 행각 안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 환자들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5:4 그것은 때때로 주의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다. 5:5 거기에는 삼십팔 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5:6 예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낫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5:7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5:8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하시니, 5:9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6. 마른 손 (마12:9-14;막3:1-6;죽6:6-11) 

(막3:1-6) 3:1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3:2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 보고 있었다. 3:3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3: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 죽이는 것이 옳으냐 ?" 그들은 잠잠하였다. 3:5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3:6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모의를 하였다.
7. 죽은자를 일으키심

a. 과부의 아들

(눅7:11-15) 7:11 조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7: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상여가 나오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동네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다. 7:13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다. 7:14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셨다. 7: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b. 야이로의 딸 

(마9:18-26) 9: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9:19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9:20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9:21 그 여자는 속으로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9: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9:23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9:24 말씀하시기를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9:25 무리를 내보낸 뒤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9:26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c. 나사렛 

(요11:38-44) 11:38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문은 돌로 막혀 있었다. 11:39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11:40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 11:41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1:42 나는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11:43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하고 외치시니, 11:44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8. 소경(마9:27-31,16:5-12;막8:22-26,10:46-52;눅18:35-43;요9:1-41) 

(막8:22-26) 8:22 그리고 그들은 벳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8:23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무엇이 보이느냐 ?" 하고 물으셨다. 8:24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8:25 그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8:26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셨다.

(막10:46-52) 10:46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 바디매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10:47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10:48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10:49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부르며 말하기를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하였다. 10:50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10:5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10:5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9. 성전안에 소경과 절름발이 (마21:14); 태어날때 부터 소경 (요9:1-6) 

(마21:14)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요9:1-6)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9: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 이 사람의 죄입니까 ?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9: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9:4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9: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9:6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D. 죄에 대한 다스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파워를 나타내신다.

1. 중풍병자: 용서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났다. 

(막2:1-12) 2:1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2:2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 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2:3 그 때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2:4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 위의 지붕을 걷어 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 있는 자리를 달아 내렸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아들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2:6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2:7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할까 ?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 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 2:8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 2:9 중풍병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 2: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2: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2:12 그러나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서,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거두어 가지고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2. 죄지은 여인. 예수님은 바리새인 앞에서 그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했다. 

(눅7:48)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8:2-3,10-11)

(요8:2-3, 10-11)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8:3 울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 놓고, 8:10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 8:11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E. 자연에 대한 다스림

1.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요2:1-10) 2:1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2:2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2: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하였다. 2:4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2:5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2:6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2:7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2:8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2:9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2:10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 하였다.
2. 예수님은 많은 물고기를 잡으셨다. 

(눅5:4-6) 5:4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5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5:6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3. 예수님은 바다를 잠재우셨다 (마8:23-26;막4:35-41) 

(눅8:22-24) 8:22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떠났다. 8:23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8:24 그래서 제자들은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4. 예수님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셨다 (마14:13-21,15:32-38;막6:30-44;눅9:10-17;요6:1-14) 

(막6:37-44)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이백 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 하였다. 6: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 가서,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알아보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6:39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6:40 그들은 백 명씩 또는 쉰 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6:41 예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6:42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6:43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6:44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이었다.
5. 변화선상(마17:1-9;막9:2;눅9:28-29)

(마17:1-3) 17:1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서,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17:2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17:3 그리고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눅9:28-29) 9:28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 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 산으로 올라가셨다. 9: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6.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마21:18-21;막11:21-24;눅19:45)

(막11:12-14) 11: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11:13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1:14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네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7. 물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14:22-33;막6:45-51)

(요6:15-21) 6:1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6: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6:17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것으로 오시지 않았다. 6:18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6:19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f) 십여 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f. 그) 이십오에서 삼십 스타디아쯤. 약 5-6킬로미터) 6: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하고 말씀하시니, 6:21 그들은 기뻐서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 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F. 전통에 대한 다스림

1. 금식에 관해 (막2:18-22;눅5:33-39)

(막2:18-22)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 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2: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내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2:22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2.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눅6:1-5)

(눅6:1-5)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 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6:2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d) 안 되는 일을 합니까 ? (d.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율법에 어긋난 일을") 6: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6: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 6:5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3. 손을 씻는 것과 다른 전통들에 대해 (막7:1-23;눅11:37-52)

(막7:1-16) 7:1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7:2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7:3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7:4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7:5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 7: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7:7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7:8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키고 있다." 7:9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관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7:10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7:11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7:12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 드리지 못하게 한다. 7:13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7:14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7:15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7:16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G. 반대에 대한 다스림

1. 나사렛에서(요8:59, 10:39):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통해 지나가셨다. 예수님은 잡히는 것 없이 항상 그의 적 가운데를 지나가셨다. 

(눅4:28-30) 4:28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4:29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에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4:30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2.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료하신다. 

(눅11:14-23) 11:14예수께서 벙어리 귀신 하나를 내쫓으셨다. 귀신이 나가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으므로, 무리는 놀랐다. 11:15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였다. 11:16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그에게 요구하였다. 11:1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11:18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11:19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11:20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11:21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11:22 그러니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체시키고, 자기가 노략한 것을 나누어 준다. 11:23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3. 예수님은 성전 세금을 요구받는다. 

(마17:24-27)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대에, 성전세를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 하고 물었다. 17:25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바칩니다" 하였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 17:26 베드로가 "남들한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17: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은 돈 한 닢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4. 예수님은 태어날때 소경인 사람을 치유했다.(요9장)

5. 어린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했다.

(마21:15-16) 21: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21:16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무어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
6. 예수님의 권위가 질문받았다. 

(마21:23-27)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 하였다. 21: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21:25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왔느냐 ? 하늘에서냐 ? 사람에게서냐 ?"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21:26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21:27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7. 예수님은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질문 받았다. 

(마22:17-22) 22:17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 22:18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마음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22:19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닢을 가져다 드렸다. 22:20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 22:21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2: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8.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돌리셨다. (마22:34-23:39)

9. 이 리스트는 그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 또는 그 제자들과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Session Five: The Sweet Aroma of Meekness (온유함의 향기)

I. 온유함이 정의되다 (Meekness Defined)

A. 다윗은 모든 그의 적의 손으로 부터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움 마음에 대해 증언했다.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윗은 그의 성공의 비밀에 대해 말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시18:35). 하나님의 성품의 강함(strength)이 그의 겸손과 온유함속에서 보여진다. 

(잠20:28)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B.  온유함은 콘트롤아래 파워이다 (Meekness is power under control). 온유함은 더 고귀한 대의를 성취하기 위해 파워를 제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약함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연약함은 힘과 능력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온유함은 능력을 소유하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한다.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사랑을 위해 온유하기를 선택하셨다. 온유함은 성품의 기질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느긋한 성격이 온유함과 동일하지 낳다. 온유함 대 연약함의 예는 십자가 직전에 법정에서 예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서 보여진다. 

1.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 내게는 너를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삽자가 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네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요19:10-11). 예수님은 빌라도의 거짓 가정을 논박했다. 

2.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이때 예수님이 연약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파워를 가졌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했다. 가장 중요한때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조차 예수님은 그 상황에 대한 빌라도의 잘못된 평가에 대해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셨다.  만군의 주이신 예수님의 신분과 비교할때, 빌리도는 미국의 Mayberry에 있는Barney Fife와 필적하다. 예수님의 입으로 부터 한마디 말에 의해 천사들의 12군단이 전체 도시를 파괴할 수 있었을텐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였나? 온유함인가? 그렇다. 연약함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3. 예수님은 더 고귀한 대의를 이루기 위해 그의 파워를 억제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불명예를 감수했다. 시36:5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mercy)이 하늘에 있고” 라고 선포한다. 자비와 온유함은 하늘로 부터만 내려오고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파워를 갖는다. 하나님 외에 어는 누구도 과실과 죄를 덮을 수 없다. 지상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를 착취,이용한다. 사실상,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인간의 무너진 싸움터로 오셨고, 우리를 착취하는 것을 거절하셨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함으로 덮으셨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도 없는 조그만 피조물이 함께 모여 재판을 하게 허용했고, 그를 기소하여 사형을 언도하도록 허락하셨다. 온유함은 작고 죄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했다. 이와중에,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었고, 온유함은 신적인 파워를 제한하고 있었다. 단지 한마디 명령으로 천사들의 12군단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C. 창세기 1장의 위엄의 하나님께서 또한 온유하시고 선한 목자이시다. 

(시23:1-6) 23: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23: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23: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23:5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23: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II. 온유함이 거부당하다 (Meekness Resisted)

A. 온유함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초자연적인 선물인데, 하늘로 부터 선물중 가장 거부한 선물이다. 태초부터, 교만 (신랄함과 시기)은 폭력과 탄압으로 들어났다.

B.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타락은 아벨을 살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은 이땅 전체로 퍼져나갔고 하나님은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가고 있었기에 (창6:11)” 이땅에 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셨다. 인류가 폭력과 악을 위해 1000년 수명을 가졌을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해 보라.

(창4:8)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 
(창6:5)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것뿐임을 보시고서, 

(창6:11-13)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6:12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6:13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C. 홍수이후에,  폭력의 씨는 계속 남아있었다. 인류의 폭력의 경향은 아직 남아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흘리게 할 경우에 대해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 또한 두려움과 폭력이 인류와 동물세계에 들어왔다. 

(창9:2-7)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9: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준 것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9:4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9:5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9:6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D.  도성과 종족들이 다른 도성이나 종족들을 누룰 수 있는 파워를 얻음에 따라, 폭력이 계속 번져 나갔다. 불법이 자행되었고 끔찍한 폭력의 자학행위로 이어졌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의 예이다. 또한 롯을 공격하고 그의 여자들과 소유물을 약탈해간  그돌라오멜과 동맹 왕들을 보라.

(창14:1-4, 12)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14:2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14:3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싯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14:4 지난날에 이 왕들은 십이 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12 아브람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 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창16:9-12) 16:9 주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16:10 주의 천사가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16:11 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a)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a. 하나님께서 들으심) 16:12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척을 떠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창19:4-11) 19:4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19:5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너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다." 19:6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19:7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 제발 이러지들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19:8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 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19:9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르고 나서 "이 놈이, 저도 나그네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네가 먼저 혼 좀 나 보아라"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19:10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 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19:11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를 쳐서,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창19:12-13)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식구가 여기에 더 있습니까 ?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그대에게 딸린 가족들이 이 성안에 더 있습니까 ?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19:13 우리는 지금 이 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롬1:18-32)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19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1:20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게를 댈 수가 없습니다. 1: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1:22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1:23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1:25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1: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1:27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1:28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1:29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1:30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1:31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1:32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E.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 나라든, 폭력 투성이었다 (요셉을 구멍에 빠트린 일,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압제 등등). 이방 나라들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사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명하셨다. 이들 문화와 뒤섞이는 것은 매춘과 많은 경우 인간 희생제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사실상, 하나님은 므낫세 왕이 이방 종교의식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악에 너무나 화가 나셨기에 하나님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Babylonian exile)에 대해 마음을 누그렇드리지 않으셨다.

(창25-33장) 

(창34:25-29) 34:25 사흘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34:26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34:27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34:28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성 바깥 들에 있는 것과 34:29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하였다.
(창37:18-28) 37:18 그런데 그의 형들이 멀리서 그를 알아 보고서 그를 죽여 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37:19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37:20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37:21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 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37:22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 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37:23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37:24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37:25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37: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 37:27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붙이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37:28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스무 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출1:11-22) 1:11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b)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 나갔다. (b. 파라오 로도 음역함) 1:12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씨 싫어하였고, 1:13 그들은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14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므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1:15 한편 이집트 왕은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1:16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어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다. 1:18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 1:19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1:20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1:21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1:22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c)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c. 사마리아 오경과 70인역과 타르굼을 따름. 히> 모든 남자 아이)
(창15:16) 너의 자손은 사 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삿6:1-6)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께서는 일곱 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다. 6:2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6:3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오는 것이었다. 6:4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6:5 그들은, 가축 떼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6:6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기를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울부짖었다.
(삼상8:10-18)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8:11 "너희를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하다.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8:12 그는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8:13 그는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이다. 8:14 그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8:15 너희가 거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에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8:16 그는 너희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8:17 그는 또 너희의 양 떼 가운데서 열에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너희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8:18 그 때에야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 때에 주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왕하21:16)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왕하24:3-4)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24:4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III. 온유한 왕이 예언되다 (A MEEK KING FORETOLD)

A.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평화의 왕이었다. 

(대상22:6-10) 그런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하였다. 22:7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22:8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 가며 큰 전쟁을 치르었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22:9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a)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a. 평화) 22:10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B. 메시아에 대한 시편(Messianic Psalms)- 시편은 열방의 폭력을 끝내고 정의와 의를 세우며 지구상에 평화의 열매를 맺을 장차올 왕에 대해 예언했다. 

1. (시2:8-9) 내게 청하여라. 뭇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것이 되게 하겠다. 2:9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2. (시21:8-12) 21:8 임금님,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입니다. 21:9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원수들을 화덕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21:10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 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가운데서 멸종시키실 것입니다. 21:11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21:12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3. (시22:27-29) 22:27 온 세계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로 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22:28 나라는 주님의 것,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22:29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는가 ?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니

4. (시37:9-11) 37:9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37:10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37:11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5. (시45:2-7) 45:2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만이 멋지신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남의 입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45:3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45:4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진리와 겸손과 정의를 세우셔야 하니, 전차에 오르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들을 임금님께 가르칠 것입니다. 45:5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45:6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영원토록 보좌에 앉히셨으니, 임금님의 왕권의 홀은 정의의 홀입니다. 45:7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다른 동료들보다는 임금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6. (시72:8-14) 72:8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b)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b. 유프라테스) 72:9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72:10 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 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72:11 모든 왕이 다 그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72:12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72:13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72:14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7. (시110:1)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8. (시118:10-11)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18: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9. (시118:21-24) 118:21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18:22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8:23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 118:24 이 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C. 선지자들

1. 이사야: 타락하고 광포한 세계에 이사야 같은 선구자가 이땅에 평화를 가져올 장차올 이에 대해 이야기 하는 메신저가 왔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기름부은 받은자로서 올 주님의 종(Servant  of the Lord)에 대해 말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이다. 이사야 2:4은 이존재가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사9:6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른다.

이사야 11장은 이사야 2장과 9장을 해설하는데, 주님의 싹(Branch of the Lord)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의 의(righteousness)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사32:17). 그의 다스림속에, 창세기 1-9장에서 묘사되었던 폭력의 저주는 반전될 것이다. 동물들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싸움은 종식 될 것이다. 타락의 저주는 폭력의 근절과 함께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이사야16:5은 이러한 장차올 보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파워를 통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이 그보좌의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다.

(사16:5)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의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얾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사야42장은 장차올 “종되신 왕(Servant King)”의 온유함에 대해 묘사한다: 42:1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2 그는 소리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42:3 그는 상한 갈대를 꺽지 않으며, 꺼져 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42:4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사42:1-4). 그리고 더 웅장한 스타일로,  이사야 52:13-53:12은 하나님의 종이 구원을 가져오고 그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 겪게 될 온유한 굴욕 (meek humiliation)을 묘사한다. 

2. 미가야 4:1-5:5

(미5:1-5)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 우리가 포위되었다 !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빰을 칠 것이다. 5:2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테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b. 주의 말. 5:3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5:4 그가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구원과 심판>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3. 스가랴: 기름부음 받은 분(Anointed One)은 온유함속에 고난 받으시며 시37:11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예수님은 마5:5에서 이 예언을 다시 확인하셨고 스가랴 9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온유하고 나귀를 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슥9:9-10)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9:10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꺽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IV. 온유함의 추구 (THE PURSUIT OF MEEKNESS)

A. 온유함은 하나님의 총애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약4: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약5:5-7)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5:6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5:7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마5: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B. 온유함의 추구(The pursuit of meekness)-3가지 단계

1. 온유함의 첫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에서 온유함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2. 온유함의 두번째 단계: 온유함을 추구하는데 우리 마음을 놓는 것 (to value it)

3. 온유함의 세번째 단계: 온유함을 소유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파 (breakthrough) 또는 impartation하는 것 (to enjoy it)

C. 바라보는 원칙과 마음의 돌파(The beholding principle and the breakthrough of the heart)

(고후3:17-18)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3:18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 (고전13:4-8)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뽑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13:5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13: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13: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13:8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2.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겸손한 것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의 전생애는 이러한 속성에 의해 둘러쌓여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추구였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위격안에서 그 자신의 겸손함을 묵상했다. 예수님이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겸손해 지면 더 겸손해질수록 사랑은 숨김없이 표현되었다. 인간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의 온유함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강한 분이 그렇게 낮게 몸을 굽힐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울 수 있을까’하는 커다란 미스테리를 응시하게 될 것이다. 

3.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교만과 분노의 영역을 깨끗케하고 성화시킨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의 거룩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이 갈망은 폭력의 trauma로 부터 우리 영혼을 깨끗케 하고 겸손으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한다.

V. 온유함- 예수님안에 나타난 신성 억제(MEEKNESS-DIVINE RESTRAINT DISPLAYED IN JESUS)

A.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 이미지와 대표로서 예수님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온유함(tenderness)의 깊이를 나타내셨다. 존 파이퍼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성육신체 이므로, 이땅에서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풍성하게 나타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필요와 고통은 지상에서 예수님의 짧은 기간동안에 그분의 자비에 의해 만져졌다.” 이러한 온유함 (tenderness)은 사랑의 원천이 우리안에 샘솟도록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온유한 자비에 의해 빠르게 관통되기 때문이다. 온유함(tenderness)에 의해 얻어진 마음은 가장 굳건하게 변하지 않고 붙들려 있는 마음이 된다. 이 마음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B. 예수님의 정체성 (identity)

1. 인간으로서

“우리는 중재자로서 그자신을 낮추는 무한한 자발성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을 바라볼 것이고, 이런 바라봄은 우리 본성을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하나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연히 중재자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의지에 반해서 예수님께 부과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의의 평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자신을 낮추었다.” Owen, John. The Glory of Christ  

2. 사람들의 종으로서

a. (막10: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은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b. (빌2:3-11)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2:4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2:5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2:6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잇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c. (요13:2-5)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 넣었다. 13: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13:4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13:5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기 시작하셨다.
3.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묘사: 예수님은 그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묘사한다.

(마11:28-30)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런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11:30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4. 예수님은 시험(유혹)을 겪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했다-예수님의 이런 동감은 그로 하여금 더 깊게 동정심을 갖게 했다.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의 동정심 (compassion)은 그의 치유와 축사 사역에서 나타났다. (마9:36, 14:14, 15:32, 18:27,33, 20:4;막1:41, 5:19, 6:34; 8:2, 9:22; 눅 7:13, 10:33, 15:20)

(히4:14-5:2) 4:14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4: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4: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5:1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수행하라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예물과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5:2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으므로, 무지해서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실 수 있습니다. 

(마9:36)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14:14-15)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14: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이 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마15: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20:34)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막1:40-42) 1:40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1:41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께끗함을 받으라 하신대1:42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막5:18-20) 5:18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5:19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5: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눅7:11-15) 7:11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7:12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7:13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7:14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7:15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눅15:20-21) 15: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 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15: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C.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꺼운 순종(Jesus’ glad submission to His Father)

1. 예수님의 침례

a. 시기: 예수님은 그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을 기다렸다.

b. 침례요한의 침례에 순종: 예수님은 그의 온유함안에서 그의 백성들의 곤경을 동일시했고 공의(righteousness)에 대한 모든 요구에 복종하셨다. 

2.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고 하는 것 만을 행하고 말했다. 

(요5:19-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5: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요5: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볼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3. 메시아닉 비밀 (Messianic Secret)

a. 예수님은 그자신에 관심이 모이는 것을 계속 피하셨다. 예수님은 파워를 얻기 위해 기적이나 축사 사역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동기는 병자와 압제 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에 대한 순종이었다. 거리에서 예수님은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높이거나 정치적 파워를 얻기 위해 대중을 유인하지 않았다. 

(마12:15-21) 그러나 예수게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2:16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2:17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12:18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12:19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2:20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12:21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b.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송이나 인정 또는 정치적 잇점을 얻기 위해 캠페인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왕자들이나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았다. 에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 의해 초대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마태의 잔치(눅5:27-32)와 두 바리새인 집에서의 저녁식사(눅7:36:48; 눅11:37-52)와 삭개오 집에서의 저녁식사(눅19:1-10)를 비교하라.

(1) 마태의 집에서 잔치(눅5:27-32)

(눅5:27-32)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5:28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5: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5:30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5:3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5: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2)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지은 여인(눅7:36:48)

(눅7:36-48)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7: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7: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7: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7:4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7:41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7: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7:43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7:44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7: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7: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7: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7: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3) 예수님이 저녁식사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다(눅11:37-52)

(눅11:37-52)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11:38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11:39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11:40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11:41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11:42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11:4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11:44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11:45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11:46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11:47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11:48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11:49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11:50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11:51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11:52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4) 삭개오의 집에서 저녁식사(눅19:1-10)

(눅19:1-10)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19: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19:3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19:4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19: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19: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19:7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 19: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c. 종종 예수님은 대중을 떠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마14:23)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눅5:15-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5: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d. 요6:15에서, 예수님은 대중이 그를 붙잡아 왕으로 삼고자 하자 물러나셨다. 나중에 예수님은 본디오 빌리도에게 만약 예수님의 왕국이 지상의 왕국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왕국을 세웠을 것이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위해 죽기까지 싸웠을 것이라 말했다. 

(요6:15)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요18:36-3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18:37 빌라도가 예수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4. 예수님의 기도의 삶: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잘 묘사한다. 

(눅3:21-22)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3: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눅5:15-16)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5:16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 

(눅6:12-13)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6:13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열둘을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눅9:18-20)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9:19 그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9: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눅9:28-29)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 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려 산으로 올라가셨다. 9:29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났다. 

(눅11:1-4)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 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11: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11:3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11:4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눅22:31-32)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 사탄이 밀처럼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다. 22:32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꺽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눅22:39-44)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22:40 그 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22:41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22:42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22:43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눅23:33-34)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3:34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새

D. 관계에 있어 예수님의 친절함

1.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은 요2:5에서 마리아에게 순종했고 고전15:7에서 부활후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2.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의 초라한 출신을 무시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친절한 가르침과 인내심으로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눅10장에서 제자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그들에게 주었다. 

a.  마태/레위: 예수님은 세리를 12제자에 포함시켰다. 

(눅5:27-28)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5:28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좇으니라

b. 유다: 예수님은 유다가 12제자안에 남아있게했고 회계를 맡겼다.

c.  야고보와 요한

(1) 예수님은 자신과 더불어 인류를 영원히 다시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열망에 대답하셨다. 

(마20:20-23)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0: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20: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0:23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 하늘로 부터 불을 내려 사마리아인들을 죽이고 싶은 그들의 열망

(눅9:51-56)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9: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9:53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9: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좇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9:55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9:56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d. 빌립: 예수님은 빌립의 불신에 대해 친절하게 반응하셨다. 

(요14:6-1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14: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4: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e.  베드로의 부르심, 부인, 회복

(눅5:4-11)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5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5:6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5: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5:9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5: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5:11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막14:27-31)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14: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14:29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14: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눅22:31-34) 22: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22: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22:33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22:34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14:31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눅22:59-62) 22:59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22:60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22:61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22: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21:15-19)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21:16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21:17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f.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요13:1-17) 13:1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3:2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의 아들인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 넣었다. 13: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13:4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13:5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기 시작하셨다. 13: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7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13:8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13:9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하고 말하였다. 13: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13:11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13:12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뒤에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13: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13: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13: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13:16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3:17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g.  제자 11명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밤

(막14:27-31) 14:27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14: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14:29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14:3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14:31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h. 도마의 의심과 예수님의 증명

(요20:24-29) 20:24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소"하고 말하였다. 20: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하고 인사하셨다. 20:27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하고 말씀하셨다. 20:28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대답하니, 20:29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i.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쁨

(눅10:21-24) 그 때에 예수께서 c)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10: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10:23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10: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3.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우

a. 죄지은 여자 :눅7:36-50

b.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4:5-26

c. 삭개오: 눅19:1-10

d.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8:11

e. 시마리아 여인의 딸 (막7:24-30)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8절)

f. 백부장의 하인

(눅7:1-10)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7:2 어떤 백부자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7:3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 달라고 하였다. 7:4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7:5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7:6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 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7:7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줍십시오. 7:8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7:9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7:10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g. 부유한 젊은 관원

(막10:17-22) 10: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0:1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10:19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 10:20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21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게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10:22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4. 여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우

a. (눅8:1-3) 8:1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예수와 동행하였다. 8:2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8:3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b. (눅10:38-42) 10:38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하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10:39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10:40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10:41 그러나 주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10:42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c. 과부의 아들을 치유하심

(눅7:11-17) 7:11조금 뒤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7:12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상여가 나오고 있었는데,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동네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뒤따르고 있었다. 7:13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하셨다. 7:14 그리고 앞에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셨다. 7:15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7:16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7:17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5.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a. (마19:13-15) 19:13그 때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9:1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9:15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b. (막10:13-16) 10:13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0:14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10:1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0:16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c. (마21:14-16) 21:14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오니,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21:15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21:16 예수께 말하기를 "아이들이 무어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
6. 4천명과 5천명을 먹이시는 것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대중에 대한 온유한 대우

(마15:32)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은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7. 방해받았을때 예수님의 반응

a.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눅8:40-55) 8:40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8:41 그 때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8:42 그에게 열두 살쯤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그에게 바싹 붙어 밀어댔다. 8:43 무리 가운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 주지 못하였다. 8:44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8:45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 하고 물으셨다.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c) 베드로가 선생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8:46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8:47 그 여자는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떨면서 나아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이야기 하였다. 8:48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8:49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8:50 예수께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8:51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 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8:52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 때문에 울며 애도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울지 말아라.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8:53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8:54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서 아기야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8:55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b. 두소경이 치유받다

(마9:27-31)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9: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주님 !" 하고 말하였다. 9:29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어 주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9: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하셨다. 9: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지역에 퍼뜨렸다.
c. 소경 바디매오

(눅18:35-43)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18:36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 보았다. 18:37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그에게 일러주었다. 18:38 그러자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소리를 질렀다. 18:39 앞서 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하고 외쳤다. 18:40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18:41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18:4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8:43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d. 사람들과 제자들의 끊임없는 질문들

8.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확신 (Jesus’ reassurance to the disciples)

(눅12:29-34) 12:29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애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12:30 이 모든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12:31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12:32 무서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12:33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지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12:34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마10:27-31) 10:2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10:28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10:29 참새 두 마리가 한 냥에 팔리지 않느냐 ?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10:30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10:31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마19:24-29) 19: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19: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하고 말하였다. 19:26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19:27 그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 19:2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9:29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백 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요14:1-4)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14:2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어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14:3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14:4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요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16:33)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Session Six: The Crucifixion of Jesus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I. 죽기위해 태어남 (BORN TO DIE) 

A. 우리 어떤 종류의 왕을 갖고 있는가? 오랜 세월을 걸쳐 메시야를 위해 신음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상상해보라.  그 일이 일어났을때 그들의 놀라움을 상상해보라? 누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 왕의 취임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누가 알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 누가 알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함, 의(righteousness)와 정의(justice)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누가 알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지 누가 알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나님외에 누가 이러한 계획을 생각해 낼 수 있었단 말인가? 

B. 천명의 천사들의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찬양과 함께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야가  침, 피, 비웃음, 경멸, 조롱의 대관식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의 죄없는 육체가 로마인에 의해 못박히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었을까? 갈보리의 어두운 시간에, 잔인한 진실이 들어났다. 이왕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침례요한은 요1:29에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증언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당신의 왕, 죽음으로 마크된 왕, 태어나서 부터 세상죄를 위해 도살당하도록 지명된 왕을 보시오”하고 선포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질하게 하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워 조롱하는 대중앞에 내보내면서 “이사람을 보시오. 당신의 왕을 보시오!”하고 선포했다. 그러나 어떤 속삭임이 하늘로 부터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아직 숨쉬고 있다. 이 왕은 도살되기 위해 운명되어 졌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볼꼴 사납게 되고, 고귀한 피가 십자가를 물들이고, 어둠의 회오리 바람이 조롱과 경멸을 압도하고,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임재를 더듬고, 그가 그의 마지막 숨을 쉬는 이순간이 지나면 얼마있지 않아 그때서야 당신은 이 사람, 모든 영광중 계신 그 왕을 볼 것이다. 이분은 죽기 위해 태어났다.”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의 길이 결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귀하신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셔서 제 목숨을 당신의 고귀한 피로 속량하실 수 있는가요? 어떤 사랑이 이처럼 깊이 찌르고 이처럼 겸손하며, 이처럼 끈질기게 싸우셔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의 사랑에 의해 놀라고 겸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저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신 이 겸손하신 왕의 깊이와 십자가에서 그의 심장을 터뜨리시고 그의 숨을 빼앗긴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C. 이땅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와 같았다. 복음서들은 그의 사역이 파괴되고, 그의 친구들이 흩어졌으며, 그의 명예을 잃고 그 이름이 조롱거리가 된 그시대의 꺾인 꽃인 한 남자에 대해 말한다.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벌레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비애의 밑바닥을 경험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 그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죄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다, 왜나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어는 누구도 나자렛 예수 같이 악의 공백으로 뛰들지 않았다. 누가 일찌기 그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와 같은 말에 함축되어 있는 고통을 알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경멸당하고 문둥병자나 패배자로서 취급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내던져져 (strike) 성나고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맞고 채찍질 당한다. 예수님은 죄인들사이에서 거칠게 다루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매장당했다. 어떻게 이것을 끝낼 수 있나?” Manning, Brennan. The Relentless Tenderness of Jesus.

D. 이 왕의 대관식은 다른 왕들의 대관식 같지 않다. 예수님안에서 우리는 고귀함과 종됨, 순결함과 더럽힘, 영광과 거절을 나란히 발견한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올바른 통치자로서 그의 자리를 취하셨다. 예수님은 보좌로의 그의 걸음을 옮기셨다. 누가 생각할 수 있었는가? 경멸, 거절, 조롱 받던 것으로 부터, 우리 왕은 죽음으로 부터 영광이시며 하늘에 존엄하신 분,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큰 걸음을 옮기셨다. 오,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그는 우리 왕이다! 대칭! 긴장! 역설! 비통의 사람이 부활하신 주가 되었다. 

E. “이제 깨어라 나의 영혼아, 먼지로 부터 너자신을 흔들어라; 더 깊은 관심으로 이 놀라운 분을 명상하라. 그는 복음의 유리잔안에서 그대 앞에 나타났다. 나의 영혼아, 왕이면서도 가장 경멸당하는 노예로 혼동되어졌던 그를 생각해보아라. 그는 면류관을 쓰셨으나, 그의 면류관은 그에게 고문이었고 그의 영광스런 머리는 수없이 구멍을 내어 상처를 냈다. 그의 옷은 고귀한 보라색이나, 존경받기 보다는 경멸당했다. 그는 그의 손에 주권(scepter)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주권과 더불어 그의 머리는 얻어맞았다. 그들은 그분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왕으로 높인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과 더불어 껑충뛰어 그의 볼에 침을 뱉는다.  그들은 손바닥으로 그의 턱을 때리고 그분의 목을 굴욕시킨다. 더나아가 이런 모든 것안에서 그는 묶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경멸당한다.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무게때문에 목을 굽힐 수 밖에 없고 불명예를 참을 수 밖에 없다. 벌을 받는 장소에 인도된후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도록 받았다. 그는 십자가로 들어 올려졌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분의 태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모든 고통속에서 한번도 불평이나 탄원, 위협 저주의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한다. 이런 것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것이다. 이사람보다 더 온화한 존재가 있나? 나의 영혼아, 더 친절한 존재를 본 적이 있나?  그분을 더 열심히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분은 감탄과 가장 온화한 동정심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벌거벗기웠고 채찍으로 찢겨진 그분을 보라. 강도들 사이에서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못밖히셨다. 십자가에서 마실 포도주를 받고 죽은 후에 창으로 옆꾸리가 찔리고 그의 손과 발, 옆구리로 부터 많은 피를 흘리셨다. 나의 영혼아, 이 사랑의 사람의 고통에 동정심의 불로 녹아라. 이분은 이와 같은 온화함 가운데, 쓰라린 슬픔을 당하셨다.”  Anselm Saint “The Crucified Christ 

II. 예수님 죽음의 역사적 사실들 (HISTORICAL FACT OF JESUS’ DEATH)

예수님 죽음의 이야기의 사실들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십자가는 신학적인 전제 이상이다. 이 사건은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셨고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깝게 가게 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여러 종교적인 배경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파워가운데 무너지게 한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특권이다.

A. 예수님 죽음의 예견: 막8:31-34, 9:40-31, 10:32-34, 10:45

1. 예수님안에서, 제사장과 왕의 기능이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왕의 기능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기능은 대제사장적인 중보(intercession)의 사역을 통해 가능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슥6:11에서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라고 명령했기때문이다. 예수님은 그의 역할을 중보와 속죄(atonement)의 렌즈를 통한 왕 (메시야, 기름 부음받은자로서)으로 규정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능을 이행한후에야만, 왕으로서 왕관을 받고 지구상에 나타날수 있다.  이 속죄의 날 희생제물은 소가 아니었다; 희생제묵은 하나님의 어린양 그 자신이었다.  

(슥6:11)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워라.

2. 가이사랴(Caesarea Philippi)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를 부인할 것과 그의 고난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막8:31-33)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8:32 예수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꼭 붙들고, 예수께 항의 하였다. 8:3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다.

(막9:31)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막10:32-24)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예수께서 앞장 서서 가셨다. 제자들은 놀랐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10:33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줄 것이다. 10:34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B.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공모: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1. 막3:6에 기록된 사건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은 초반부터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다.

(막3:5-6)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3:6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모의를 하였다.

2. 헤롯왕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눅13:31-33) 바로 그 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13:3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 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13:33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나사렛이 죽은자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압력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야로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11:45-52)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11:46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11:47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적을 많이 나타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11:48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a)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a. 또는 성전) 11:49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모르오. 11:50 한 사람이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11:51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11:52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C.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

1.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burial)를 위해 기름 부었다 (마26:6-13; 막14:3-9;요12:1-8)

유다가 물었다, “왜 이것을 낭비합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수를 붓는 것에 의해 애정을 아낌없이 주었다. 그러나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anointing)은 향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십자가를 위해 예수님을 굳건하게 한 인간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그에게 그녀의 사랑을 붓는 것을 보았을때, “아버지, 이것은 나의 고난의 결과로서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2. 십자가 수난 주일전 금요일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그의 장사(burial)를 위해 값비싼 향유로 기름부었다(anoint).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고 유다로 하여금 유대인 권력자들과 거래하도록 했다: 유다는 예수님을 종의 거래 가격인 은 30세겔에 넘겼다. 

(눅22:1-6)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22:2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 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22:3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22:4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22:5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22:6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3. 최후의 만찬과 배신자와의 대면

a.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이 그의 몸을 나누고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 세워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b. 요한 복음은 최후 만찬을 묘사하는데 있어 다른 공관 복음에서 벗어난다. 요한은 예수님의 종되심 (servanthood)과 유다의 배신의 스캔들을 대조하기를 원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유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요13:18-30)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나의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13:19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바로 그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13:2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13:21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13:22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보았다. 13:23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13: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13:25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 하고 물었다. 13:26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 빵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하시고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에게 주셨다. 13:27 그가 빵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 때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13:28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13: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13:30 유다는 그 빵조각을 받고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c. 성경에서 두남자만이 “멸망의 자식(son of perdition)”이라 불리웠다: 유다(요17:12)와 적그리스도 (살후2:3).

d. 만찬 중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6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십자가 못박힘에 대해 제자들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의 떠남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큰 기쁨에 이르게 할 것이라 약속했다.

e. 최후만찬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찬송(hymn)을 불렀다. 고대 풍습에서, 유대인이 유월절을 기념할때, 그들은 전통적으로 시편113-118편을 노래했다. 다른 전통은 예수님이 시편 136편 Great Hallel(할렐)을 번갈아 노래하는 스타일로 불렀다고 말한다.

4. 겟세마네 동산: 마26:30,36-46; 막14:26,32-42;눅22:39-46; 요18:1-11

a. 최후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사이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다. 

b. 예수님은 전에 결코 보지 못한 중보의 수준으로 들어갔다. 그의 영은 고통당했고 슬픔에 잠겼다. 에수님은 이 비통의 시간에 동반자(companionship)를 찾고 있었다. 예수님은 주님의 짐(burden of the Lord)을 공감할 친구를 원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다. 누가 그때와 같이 중보의 최고 수준에서 주님의 짐을 나눌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 울부짖는데 그의 마음을 줄 것인가?

c.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에 빠졌다.   

5. 유다의 키스와 제자들의 자포자기: 마26:47-56;막14:43-52;눅22:47-53; 요18:2-12

요한복음은 경비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을때 예수님의 파워를 묘사한다. 

(눅22:47-5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앞장 서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22: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 주려고 하느냐?" 22:49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하고 말하였다. 22:50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22:51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22:52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 22:53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요18:4-6)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18:5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요"하고 대답하니,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넘겨 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18: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6. 베드로의 부인: 막26:69-75;막14:66-72:눅22:54-62;요18:15-18,25-27

(눅22:60-62)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22:61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22:62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D. 재판: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 예수님은 그의 힘(strength)의 위대함을 나타낸다.

1.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간다. (안나스는 그의 사위 앞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야바를 통해 그의 이러한 직무 파워의 대다수를 휘두른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언해봐라! 누가 너를 때린 사람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다”
2. 산헤린: 새벽에 가야바는 산헤린을 소집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들의 공회에 데려갔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이며, 가네바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대제사장에게 주장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항하여 거짓 증언하는 소리도 들었다. 

(마26:63-68)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대답하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 26:64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26:65 그 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소리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26:66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였다. 26:67 그 때에 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26:68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 하였다.

3.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끌려왔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시저에 대항하여 반역과 반란을 일으켰기에 사형에 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것을 안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보냈는데, 헤롯이 갈릴리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눅23:2) 그들은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했는데,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하였다.

(눅23:3) 빌라도가 예수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하고 말씀하셨다.

(눅23:6-7)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오 ?"하고 물었다. 23:7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활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4. 헤롯앞에 예수님: 헤롯과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경멸하며 조롱했다.

(눅23:8-12)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 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하였다. 23:9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 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23:10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23:11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23: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 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5.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졌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했고 예수님을 죽일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두번 시도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유월절 잔치를 기념하여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제안했다.

a. 예수님은 가버나움(총독의 본부)에 끌려가서, 수비대 군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먼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고, 조롱하며 경배했다. 

(막15:16-20) 군인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을 총독 공관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15:17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15:18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15:19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15:20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b. 채찍질(scourging)

채찍(scourge)은 로마의 심각한 체벌을 위한 도구. 호라티우스는 그것을 공포스러운 채찍(flagellum)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손잡이에 가죽 끈들이 달려 있고, 뾰족 뾰족한 뼈나 금속 조각들에 의해 무게가 나가게 하여, 맞으면 더 고통스럽고 효과적이게 했다. 그것은 무서운 효과면에서 러시아 태형(Russian Knout)에 비교할 만하다. 희생자는 기둥에 묶이고 (행22:25) 등과 허리부분에 일격이 가해진다. 때때로 잔인한 집행관은 얼굴과 배에도 일격을 가한다. 이 효과는 쉽게 상상되어 질수 있다. 이 벌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이 희생자는 대개 혼수상태가 되거나 종종 죽는다. Eusebius는 채찍질의 고문의 무서운 그림을 그린다 (Historia Ecclesiastica, IV, 15).

Eusebius(AD 300년경)은 크리스천에 대한 로마인들의 채찍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번에 그들은 채찍질에 의해 깊게 찢겨 정맥과 동맥이 파열되고 그들 몸, 장기의 내용물들이 눈에 보이도록 노출된다.”Piper, John. Seeing and Savoring  Jesus Christ. 

c. 빌라도는 딜레마에 빠졌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하기를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십시오. 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움을 받았으니까요" 하였다 (마29:19).  무리들은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다. 그들은 이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시저에게 반란을 꽤했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다. 빌라도는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란 말이냐?” 하고 한 번 더 시도했다. 그러나 제사장은 “우리는 시저외의 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마27:24).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양도되었다.  

E. 십자가에 못박히심 (The Crucifixion)

1. 골고다 언덕으로의 길 

a. 구레네 시몬: 이곳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의 몸은 너무나 매를 맞았고 그의 힘은 거의 없었다. 사52:14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고 묘사했다.

b. 애통해 하는 자들

(눅23:27-31)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여자들은 그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23:28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23:29 보아라,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아기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본 적이 없는 가슴이 복되다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23:30 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23:31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c. 스펄전은 십자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에 대해 더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의 상상안에서 저쪽 십자가에 못박힌 그를 그리는가? 눈은 불쌍함으로 가득차고 눈물이 흐른다. 당신이 그의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는가?  그를 바라보라! 바산의 소가 그를 졸라매고 개들이 박해하여 죽게한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Eloi, Eloi, lama sabachthani?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땅은 두려워 놀란다. 어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신음한단말인가!

2. 십자가 못박힘에 대한 묘사 (Description of crucifixion)

“그 죄수는 우선 발가벗기어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다. 그는 땅에 등을 대고 눕혀졌고 그의 손과 발은 각각 십자가 나무에 못박혔다.  십자가는 그다음에 직각으로 들어오려졌고 땅에 파힌 구멍에 꽃혔다. 대개 못과 발 받침대는 몸에 무게를 어느 정도 감당하게 하여 몸이 찢겨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강도 높은 신체 고통, 대중들의 조롱, 대낮의 뜨거움, 밤의 추위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었다. 고문이 몇일동안 계속되었을 텐데..” Stott, John. The Cross of Christ.

3. 십자가에 못박힘의 시간: 6시간

제 삼시= 오전 9시,  제 육시= 정오,  제 구시=오후 3시

4. 예수님의 마지막 말들

a. 제 삼시

(1) (눅23:34)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2) (요19:26-27)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하고 말씀하시고, 19:27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3) (눅23: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제 삼시와 육시사이에 말들은 자비와 동정심으로 가득차있었다. 용서는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에 대한 보살핌과 참회하는 자들에 대한 자비는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 소리속에서도 더렵혀 지지 않았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연약함의 시간에, 그는 가장큰 억제를 보여주었고 그의 진정한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항상 사랑한다 (He loves at all times).

b. 제 육시: 어두움이 제구시까지 이땅을 덮었다. (마27:46, 막15:34)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하셨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1) (요19:28) ”목마르다."

(2) (요19:30) "다 이루었다!"

(3) (눅23:46)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제육시부터 구시까지, 예수님은 죄의 벌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에 짓눌리셨다. 예수님은  버려짐(dereliction)에 대해 울부짖으셨고, 위로(relief)에 목마르셨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었다. 신실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에 의해 종으로서의 일을 완수하셨다 (사53:12).

c. 제 구시:죽음

(1) 예수님의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다.

(마27:50-54) 예수께서는 다시 큰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27:51 그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27: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27:53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27:54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2) 병사들은 죽음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두 강도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시편 34:20의 성취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요19:32-37)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꺽고 나서, 19:33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꺽지 않았다. 19:34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 19:35 (이 사실은 목격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하였다.) 19:36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개 하려는 것이다19:37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시34:20)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 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3) 예수님 죽음직후: 예수님은 큰소리로 외쳤고, 그의 영혼을 맡기시고, 어떤 이례적인 것이 일어났다.

(a)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b)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쪼개졌다.

(c) 무덤이 열렸도, 많은 성인들이 죽은자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일어난 성인들은 거룩한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d) 백부장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하고 증언했다.

III.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에 대한 질문

(눅23:44-48) c) 낮 열두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d)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c. 그) 제 육시. d. 그) 제 구시) 23: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23:46 예수께서는 큰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숨을 거두셨다. 23:47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였다. 23:48 이것을 구경하러 모임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광기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대중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짙은 어둠속에서 깨달음에 따라 강압은 비애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며, 백부장은 침묵을 깨고 “참으로 이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하고 말하는 것에 의해 그 순간의 죄책감을 더하게 했다. 야유하고 조롱하던 대중들은 입을 다물었으나, 그들은 정죄의 내적 음성을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없애기위해. 그들은 그들의 가슴을 쳤으나, 다음과 같은 음성이 계속되었다, “누가 이것을 했나? 무엇이 이곳에 일어났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이미 죽은 거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걸어다니고 있다. 뭔가 잘못되었다. 누군가 잘못이 있다. 누군가 그들의 손에 피를 묻쳤다. 누구인가?”
A. 유다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후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배신했다.

B. 유대인들과 더불은 제사장과 장로들  

(마27:22-2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 그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27:23 빌라도가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 하고 말하니, 사람들은 더욱 큰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그는 십자가에 못박아야 합니다" 하였다. 27:24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하였다. 27:25 그러나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 사람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오." 

(요19:10-11)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 내게는 너를 놓아 줄 권한도 있고, 삽자가 형에 처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 19:11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아무런 권한도 네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C.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권력자들

(막10:33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줄 것이다. 10:34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눅18:32-33)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18:33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D. 우리의 죄

1.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우리 인류의 죄였다. 그의 죽음에서 우리는 더러운 공모로 하나가 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시기심과 교만, 미움은 탐욕, 거짓, 불경죄와 더불어 그곳에 있었고 잔인함, 원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악마는 여자의 후손을 둘러싸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선동했다: 악마는 주님을 둘러쌓다, 그들은 벌처럼 그분의 주위를 둘러쌓다. 모든 시대의 인간 마음의 모든 악들은 십자가 주위에 집중되었다: 모든 강들이 바다로 흐르는 것 처럼, 모든 구름이 땅위에서 그자신들을 비우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데 모였다.   마치 지옥이 제방을 쌓는 것 같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모든 죄들이 랑데뷰하여 떼를 짓는 것 같았다; 병력으로 무장되어, 그들은 서둘러 전쟁을 준비했다. 독수리들이 서둘러 그의 무리에게 가는 것 처럼, 죄들의 무리는 주님을 먹이로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이런 죄의 군단의 회합에 의해, 태양이 일찍이 바라본 가장 더러운 죄악의 극에 달했다.  사악한 손으로 그들은 전세계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박고 살해했다.” Pilate and Our selves Guilty of the Savior’s Death.” Spurgeon’s Encyclopedia of Sermons.

2.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행해진 어떤 것(something done for us)”로 볼 수 있기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something done by us)”으로 보아야만한다. 정말로 Canon Peter Green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십자가에 대한 죄책감에 있어 자신의 몫을 소유하도록 준비되어진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 그의 몫을 주장 할 수 있다.”
E. 그 아들이 그의 목숨을 버렸고 그 아버지는 그아들을 아프게 했다 (bruise).

(요10:18)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엡 5: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 53: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F. Octavius Wnslow는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예수님을 죽도로 한 사람은 누구인가? 돈때문에 유다가 한 것이 아니다; 두려움때문에, 빌라도가 한 것이 아니다; 시기심때문에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때문에 하셨다. 인간 차원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내주었다, 대제사장들은 빌리도에게 내주었고, 빌라도는 로마 병사들에게 내주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했다. 나의 죄가 그분을 그곳으로 보냈다(I did it, my sins sent Him there)”, 그리고 “그는 그것을 했다. 그의 사랑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He did it, His love took Him there).”  
Session Seven: The Cross- The Heart of the Matter 

                             (십자가 - 문제의 핵심)

I. 용서의 문제 (THE PROBLEM OF FORGIVENESS)

A. 오늘날 신학적 설교에 십자가를 위한 공간이 없다. 현대인들은 속죄(atonement)를 야만적이고 구식이라고 생각한다. 십자가는 한 어두웠던 시대에 분노한 하나님의 마지막 흔적이다. 불법(lawlessness)은 고전적인 개념이다. 속죄(atonement)는 압제받는 속사람(inner humanity)을 자유케하는 언어가 되었다.  현대인들은 성경이 불법과 죄악으로 선포하는 것들을 자유케하는 것 (liberation)으로 본다. 미네아 폴리스에 Re-imagining Conferences에서, 많은 교단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개념을 다시 그리기(re-imagine)위해 모였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 (장로교)인 Delores Williams은 다음과 같이 대담하게  제안했다, “나는 우리가 더이상 속죄의 이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속죄는 죽음과 많은 연관이 있다…. 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피흘림과 같은 이상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우리안에 하나님 (the god within)에게 귀기울일 필요만 있을 뿐이다.”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를 섬기는 또 다른 강사인 Virginia Mollenkott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린아이 학대였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 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부모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어린아이로서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 WCC Solidarity with Women Mineapolis Conference, BRF Witness, May/June 1994

이 컨퍼런스 후반에, Williams은 교회의 성소인 “생명을 주는 것 (life giving)”으로 부터 십자가를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B. 하나님의 정통적인 개념을 대치하거나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증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는 계몽의 문제 이상이라고 증언한다.  인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해결은 어떤 내적인 영적 힘에 의해 만져지는 것에 의해 오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중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단절 (breach)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류가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류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반역했고 하나님의 길을 증오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완전함 사이에 신성한 충돌(divine collision)이 있다. 이것들은 공존 할 수 없다.

C.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기전에,  우리는 우선 우리가 누구로 부터 그리고 무엇으로 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해해야한다. 십자가가 인류에게 있어 감사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인간의 죄의 중대함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히심은 인류의 죄를 씌우는 것(crowning)이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은 또한 우리의 큰 악행을 들어내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힘은 인류의 마음과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인류의 죄를 면제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분명히 들어낸다.  

1. Anselm 대주교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상상한다면, 그 사람은 두 실재 (realty), 즉 “죄의 심각성” 과 “하나님의 위엄(majesty)”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인류는 창조주에 대항한 반역과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honor)를 심각하게 거슬렀다.      

2. Emily Brunner는 말하기를, “죄란 반항, 교만,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으로 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이다.

D. 하나님의 거룩함/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자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의 기초이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순결해서 죄를 방관할 수 없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묵인 할수가 없다(사59:2;합1:13).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로 부터 가리워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거절하신다. 결과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게 눈을 맞출수가 없고 만약 그렇다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Leon Morris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신성한 혐오감(personal divine revulsion to evil)”이고 악에 대한 “강경한 대립 (personal vigorous opposition)”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립 (in opposition)하신다. 

1. (롬1:18-2:1)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19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1:20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게를 댈 수가 없습니다. 1:21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 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1:22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1:23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1:25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1:26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1:27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1:28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1:29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1:30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1:31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1:32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2:1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결국 남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2. (롬3:9-18, 23) 그러면 어떻습니까 ?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3:10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3:11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3:12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3:14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3:15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3:16 그들의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3:17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3:18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3. (롬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4. (엡5:1-7)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5:2 그리스도께서 g)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5:3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5:4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5:5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5:6  여러분은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5:7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E. 십자가는 완전한 자비와 완전한 공의가 만나고 서로를 부등켜안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완벽히 표현되는 곳이며, 의와 평화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시85:10-11).

“우리가 이러한 긴장을 느끼기 시작할때 까지 성경의 중심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 나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때 까지 성경은 불협화음이 하모니를 이루도록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어떤 음악 작품과 같다.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의 교향곡의 해결책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사랑과 죄인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 두 테마가 해결된다.” Piper, John. The Pleasures of God.   

II. 죄를 위한 만족 (SATISFACTION FOR SIN)

A. 누가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만족되는가?

1. 그것이 사탄을 만족시켰는가?

2.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켰는가?

3.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만족시켰는가?

4.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켰는가?

B. “어떤 사람은 사탄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의해 사탄을 타도하는 것에 관해 말한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법, 명예, 또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의 도덕적 질서를 만족시키는 것에 대해 말한다. 다른 각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 그것들이 공유하는 한계는 다음과 같은데, 그것들이 주의깊게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행동을 조정하는 하나님 자신 외에 어떤것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만족되는 분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하나님 그자신밖에 있는 어떤 것 아니라 것을 깨닫는다면,  만족(satisfaction)은 적합한 단어이다.  법, 명예, 공의, 도덕적 질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의 표현으로 보여질때만 사실이다. 속죄(atonement)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안에서 나오기때문에 필요하다. 

C. 하나님은 죄에 대해 올바른 분노와 함께 불타시고 죄에 대항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만족되어져야만 한다. 하나님의 우주(세계)안에서 죄는 책임받아야만 했다; 죄는 벌받아야만 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 그의 아들을 기꺼이 치셨다. 

1. 하나님이 성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 Scriptures about the provocation of God):

(신32:16) 그들은 이방 신을 섬겨서 주께서 질투하시게 하였으며, 역겨운 짓을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삿2:11-13)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2:12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2:13 그들은 이렇게 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왕상15:30)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왕상21:20-23)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네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 가면서까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21:21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 버리겠다. 21:22 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21:23 주께서는 또 이세벨을 놓고서도, 개들이 이스르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렘32:30-31)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32:31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 앞에서 치워 버리겠다.

(겔8:3) 그 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어귀에 내려 놓으셨다. 그 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호12:14) 에브라임이 주님을 몹시 노엽게 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다. 주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시고 받으신 수모를 에브라임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2.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들(Scriptures about God’s burning anger):

(수7:1)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 갔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수23:16)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여러분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이오."

(대상21:1-6)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21:2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21:3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21:4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21:5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백십만이 있고, 유다에는 사십칠만이 있었다. 21:6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삼하24:1)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호8:5)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3. 죄에 대항하여 일어나신 것에 대한 말씀들 (Scriptures of God breaking out against sin): 우리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해야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탄과 그 악마들과 같은 운명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인류에게서 죄를 영원히 제거 하셨다. 

(렘4:4) 너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양피를 잘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렘21:11-12) "이제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21:12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은 건져 주어라 그렇게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4.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자기 만족에 대한 말씀들 (Scriptures of God’s covenantal love and self-satisfaction):

a. 호세아3장: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고멜 (하나님이 결혼하도록 했던 창녀)을 사랑하라고 명령했다 (호1:2-3).  고멜은 다른 연인에 의해 노예로 잡혀있었으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가서 그녀를 되사오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치가 있는가? 그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치 않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는 커다란 자비와 회복시키고자 하는 커다란 열정이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회오리 바람가운데로 데려가셨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호세아야! 다시 가거라. 이스라엘의 죄에 의해 나를 화나게 만드는 나의 열정은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고 추구하게 이끄는 같은 열정이다.  호세아야 돌아가거라. 이러한 사랑을 발견하여라.”
b. (호6:1) 이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c. (호11:8-9)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11:9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d. (겔33:11)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 하여라.

e.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다, “어머니가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는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49:14-16)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하는구나. 49:15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49:16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켰 보고 있다.

D.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 자신의 열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게 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표현, 완전한 조화이다; 십자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나타낸다.

E.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한 사건으로 또한 완벽한 방법으로 그의 거룩함과 그의 사랑을 동시에 알게한 사건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사랑이 똑같이 무한함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되신 유일한 곳이다.  사실상 속죄의 객관적인 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십자가는 불변의 의(righteousness)와 형벌 그리고 초월하는 사랑의 결합에 있다.” Stott, John

F. 그의 아들(Son)은 궁극적인 중재자로서 그 틈에 서있다.  그의 위격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의(cause)와 인류의 대의를 탄원한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바로 그 공의와 자비가 위안(solace)을 발견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중보자(intercessor)이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운명사이에, 우리는 중재자를 발견한다. 하나님의 불타는 의와 인간의 타락의 커다란 틈에, 한 중보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곳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받아들여지게 하고 인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전력을 다한신다. 용기 있는 분이 그곳에서 발견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찬미되고 인간들이 받아들여지도록 전력을 다하신다.  이러한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변호하고 반역에 대해 속죄하시는 중재자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곳은 거룩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패러독스의 깊은 동굴에 문이 열리는 신성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감정과 경제가 승리와 구속(redemption)을 위해 신음하며 탄원하게 이끄는 만남의 장소이다.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공의와 자비가 사랑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비밀의 침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의 신성한 연합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공의는 불법자에 대해 형벌을 요구한다. 불타는 의(righteousness)는 죄에 대해 조준한다. 자비심이 죄를 덮고 친절함이 추함을 장식하도록 움직인다. 하나님 자신의 열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중보자 (intercessor)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장소, 즉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들을 용서하도록 요청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인류의 짐을 지도록 하는데 동의하시는 그장소로 들어오도록 손짓을 받는다. 중보자는 골고다 승리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충만함(fullness)를 발견한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과 우리가 그곳으로의 받아들여짐!
III. 하나님의 자기 대속 (GOD’S SELF-SUBSTITUTION)

A. 하나님은, 그의 자비안에서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기에, 또한 그들의 죄를 그냥 눈감아 주는 것 없이 올바로 용서하기를 원하셨기에, 그 자신이신 성자 위격에게 인류가 받아야 마땅한 의의 진노의 온전한 무게를 감당하도록 하셨다.  


(고전5:7)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갈1:3-4)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1: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엡5:2-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5:3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히9:11-15) 9: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거쳐서9:12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써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9:13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9:14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 9:15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히9:24-27)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9:25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9:26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9: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10:8-15)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칩니다. 10:9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10:10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10: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직무를 행하고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10: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0:13 그리고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10:14 그분은 한 번 자기를 바치심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셔서 그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10:15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B. 구약의 희생 제사에서의 예표

1. “희생(sacrifice)에 대한 두가지 근본적인 개념이 구약의 하나님 계시에서 보여졌다.  첫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바로 소속된 감각을 표현하고, 두번째는 인간이 죄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터 소외된 감각을 표현했다. 첫번째 감각의 특징은 감사와 번제(Burnt offering), 3가지 추수 절기 의식 (출23:14-17)과 종종 연관되었던 화목제 (peace or fellowship offering)였다(렘7:12). 두번째 감각의 특징은 속죄제 (sin offering)과 속건죄(guilt offering)였는데, 속죄(atonement)를 위한 필요가 분명하게 고백되었다.” Stottm John. The Cross of Christ.

2.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의 두가지 실제를 지적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가지 희생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예수님은 속건죄/속죄제로서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화목제로 죽으셨다.

3. 구약의 동물 제사 의식에서,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위에 손을 얹어 동물이 그를 대신한다는 것을 상징한후, 동물을 죽였다. 그때 제사장은 피를 바르고 고기를 태웠고 동물의 나머지들을 먹었다. 

4. 구약에서 속죄(atonement)는 피 흘림을 통해 나왔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레17:11) 

C. 유월절: 출애굽기12:2-28

실제사건(Actual event): Yahweh는 심판관(Judge), 구세주(Redeemer), 그리고 언약을 맺는자(Covenant Maker)로 드러내셨다.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완성으로 보여진다:

(요1:29-30)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1: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요1:35-36)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1:36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하고 말하였다.

(요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18:28-29)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공관으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게 하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하여 공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18:29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소하는거요 ?"하고 물었다.

(요19:14) 그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c)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보시오, 여러분의 왕이오"하고 말하니, (c. 그) 제 육 시)

(고전5:6-8)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 5:7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5:8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키십다.

D. 그리스도는 죄를 감당하신 분(Sin-Bearer)이시다.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안에 우리 죄를 위한 형벌을 감당하셨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때, 어떤 미스테리한 교환(exchange)이 일어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그의 축복을 받도록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더불어 죄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의(righteousness)와 더불어 의롭게 되게 하신다.” Stott, John

(갈3:13-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하였기 때문입니다. 3:14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후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히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 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 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벧전2:24)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2:25 전에는 여러분이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E.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자신은 우리 죄를 위한 우리의 대속물이었다. 

1.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대속물은 그리스도 혼자만이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사이에 갑자기 끼어드는 제3자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 혼자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성육신을 훼손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양측을 대표하여 이둘사이를 중재했다. 

2. “하나님 자신외에 이러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인간만이 이것을 만족시켜야한다. 그러나 인간은 만족시킬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분이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Stott, John

(고후5:18-21)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5:19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5: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골1:19-2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러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1:2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1:21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20:28)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3. “죄의 진수는 그자신을 하나님과 대치하는 인간이고, 구원의 진수는 그 자신을 인간과 대치하시는 하나님 이시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자신을 주장하고 그자신을 단지 하나님만이 합당하신 곳에 그자신을 놓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그자신을 희생하고 인간 자신만이 받아 합당한 곳에 그 자신을 놓으신다.  인간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특권을 주장(claim)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속한 형벌을 받아들인다.” Stott, John 

4. 하늘의 뇌물 (celestial bribery)이라는 이교도의 가치없는 개념으로부터 이런 달램(propitiation)의 성경적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다. 성경에서 이러한 달램은 ‘make gracious’라는 의미가 아니라 ‘to enable to be gracious’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나님은 의도에 있어 이미 은혜로우셨고 그의 공의와 진리에 편견없이 작용하는 그의 자비를 위한 길을 만드시는 중이다. 죄는 원인이고 죄인들은 그의 진노의 대상이고, 대속에 의해 하나님은 죄의 희생물로서 대속물에게 죄에대한 그의 거룩한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에 의해, 그리고 그의 공의로 부터 나오는 형벌을 감당케 하는 것에 의해, 그의 진노를 돌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은 죄에 대한 대속을 제공하셨다- 구약의 희생제사에 있어 상징적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의 희생 죽음에서 실재적으로…” Lewis, Peter
Session Eight: The Cross- The Manifold Beauty of Salvation

                           (십자가- 여러차원의 구원의 아름다움) 

I. 죄인들의 구원 (SALVATION OF SINNERS)

우리는 커다란 필요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충만한때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이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피난처를 발견하는 장소이다. 성경 전체에 걸친 언어들은 이것을 증명한다. 십자가는 많은 다른 천사들에 의해 다양한 광채를 발휘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으며, 각각의 면들은 모두 우리들의 온전한 관심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십자가를 종교의식(ritual), 상업(marketplace), 법(legal), 언약/가족 용어 등 여러 다양한 언어로 묘사했다. 갈보리 사건은 광대 하여 하늘 만큼 끊없이 광대하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인류가 구원 받은 골고다에서의 6시간은 영원히 묵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장차올 세상(시대)에서 조차, 성인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도살당한 어린양에 대한 더 많은 계시를 구하며 그양 (Lamb)을 묵상할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미래로의 접근이고 시간상 단번의 이 한 사건(once-and-for-all time)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A. 속죄(달램,Propitiation): 종교의식 언어. 속죄(달램)는 희생제사와 직무의 언어이다. 달랜다는 것은 진노를 달랜다는 의미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분을 달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죄에 의해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단순히 난처한 것(nuisance)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에 의해 화가나신다(provoked); 죄는 우리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다.  하나님의 공의가 활동하기 시작해야 하고 죄악을 근절시켜야 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쏟아 붓는 것에 의해 그자신의 진노를 만족시켰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하고 울부짖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감당하는 한 인간의 모습과 영혼을 상상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죄를 감당하신는데서, 우리는 신-인(God-Man)의 힘(strength)을 보기 시작한다.

1. “바울의 생각에, 인간은 죄때문에 하나님으로 부터 멀리떠나야 했고 하나님은 진노때문에 인간으로 부터 멀리 떠나야 했다. 죄가 극복되고 진노를 피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 없이 인간을 바라볼 수 있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죄는 속죄되고 하나님은 달래지셨다(propitiated).” Stott, John

2. 속죄(달램)는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감당하는 희생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총애(favor)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B. 구속(속량,redemption): 상업 언어. 구속은 상업과 무역 언어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사셨다고 증언한다. 구속한다는 것(되찾는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거나 노예상태로 부터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사셨다.  신약은 누구에게 그 값이 치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까지는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죄의 속전(ransom)은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죄의 빚(sin-debt)을 지불하셨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이 용어를 혼동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떤것도 빚지지 않으셨다. 지불되어야하는 빚은 죄지은 인류가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다.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빚을 갚으셨다. 

(갈3:13-1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하였기 때문입니다. 3:14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4:4-5)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4:5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막10:45)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은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벧전1:18-19) 이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1:19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롬3:24-26)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3:25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3:26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 때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행20:28)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 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계5:8-9)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가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5:9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C. 의롭다고 인정됨 (Justification): 법정/법률언어.  의롭다고 인정됨(justification) 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앞에 무죄가되고 의롭게 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변호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하는 형벌을 대신 받는 분으로서 보내셨다.

1.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여기실 때, 하나님은 나쁜 사람들을 선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아들안에서 위법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기에, 그들이 위법에 대한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Stott, John

2. 하나님이 그 근원이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의 기초이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는 유일한 수단이다. 

3.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그러므로 community로 인도된다. 이러한 믿음으로 부터 works(일)이 진행된다.

D. 화해(Reconciliation): 가족 용어. 화해(reconciliation)는 언약과 인간적 관계의 언어이다. 두 당사자들이 불화가운데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은 회복되었다.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흘림 피를 통해 적대감을 없애고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며, 자녀인 우리와 평화하시는 것으로 그림그려진다. 

(롬5:9-11)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5:11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고후5:18-21)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5:19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5:20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5:21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골1:19-2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머물러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1:2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1:21 전에 여러분은 악한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1:22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엡2:13-18)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2:14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려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셔서, 2:15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2:16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2:17 그분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인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2:18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E. 요약문: 속죄(달램, propitiation, 제사의식언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고, 구속(속량, redemption, 상업 언어)은 죄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강조한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justification, 법정 언어)은 우리의 죄의식(guilt)을, 그리고  화해 (reconciliation, 가족 언어)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우리의 불화(enmity)와 하나님으로 부터 소외됨을 강조한다. 

II. The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

A.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었는까? 영광!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적인 우수성 (divine excellencies)의 조화, 균형, 완벽함을 영화롭게 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덕들(virtues)을 한가지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표현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의심 하지 않는다. 

(요12:27-28)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12: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요17:1-2)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17:2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B. Thomas Dubay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대한 전율의 완전한 찬란함: 영광의 주의 수난과 십자가의 못박히심…. 성주간 (Holy Week)의 고통에서 발견되는 가장 뛰어난 사랑으로 부터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뛰어 넘는다: 하나님 자신의 완벽함은 피흘리기까지 채찍질을 당했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조롱받고 침 뱉음을 당했고, 못박히고 찢김을 당했다. 이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Dubay, Thomas. The Evidential Power of Beauty

C. 하나님의 정의 (The justice of God) 

1. 하나님의 경제에 있어, 사랑은 경멸받지 않을 것이다. 의(righteousness)는 사랑의 품격을 보존할 것이고, 거룩한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움직일 것이다. 죄는 심판 받을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경제에 있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2. 하나님은 우주로 부터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되어 계신가? 하나님은 그의 경제로 부터 죄를 심판하시고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되어 계신가? 그의 아들을 죽일 만큼 헌신되어 계신다. 우리는 십자가가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심의 헌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 당신이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날에 당신에게 그 진노를 시행할 것이다.

D.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진정하고 순수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동정심의 깊이가 갈보리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보다 크리스천들에게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를 부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성은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해케 하도록 사랑의 헌신을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보호이고 그의 정의는 우리의 의롭다 인정받음 (justification)이고, 그의 영원성은 우리의 영광의 미래이며,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처소(dwelling place)이며,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 (신33:27). Lewis, Peter. The Glory of Christ. 

1. 성경들:

(롬3:24-25)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3:25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받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히2: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요일2:1-2) 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셨으니,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되셨습니다.

(요일4:10-11)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4: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롬5:8-11)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5:9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5:11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갈2:16-17)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여 주심을 구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 그럴 수 없습니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엡2:4-9)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2:5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2: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2:8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9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2:20-21)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21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요일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계1:5-6)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b) 해방하여 주셨고1:6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고전1:17-2:5)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8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9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1:20 지혜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 1:21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1:22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1:23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1:24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1:26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1:28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1:29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1:31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1  형제자매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2:2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3 내가 여러분에게로 갔을 때에,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2:4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입니다. 2:5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롬1:16-17)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17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엡3:8-12)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喀)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3: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3:10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시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11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3:12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골2:1-3)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2:2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에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2. Moral influence theory (도덕적 영향 이론): Peter Abelard (1079-1142)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의 댓가로서 죄없는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것 또한 어떤 죄없는 사람이 도살되어 어떤 식으로든지 그를 만족켜야한다면 그는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것 같은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전 세계와 화해하도록 그 죽음에 동의해야만 했다. Abelard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의 모델로 보았다.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회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한다. 

E. The wisdom and power of God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1. 고린도전서

2. 바울이 Mars Hill에 갔을때, 그는 복음을 선포했고 그문화와 연관짓도록 시도했다. 그후에, 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바울이 방문했던 다른 마을들과 비교할때 실패였다: 그것은 효과적인 전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단순한 메시지 선포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교회를 탄생시켰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우리들은 기적과 이사와 더불어 우리의 말을 증명해줄 하늘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행1:8) 

III. THE CONQUEST OF EVIL (악을 정복)

A. 속죄(atonement)는 또한 악마의 일들을 파괴하고 적의 속박으로 부터 인류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를 속여 창조물에 대한 우리 권위를 강탈했던 우리의 대적은 인류에 대한 그의 권위를 잃는다. 죄는 속죄되었고 권능이 유혹과 죄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졌다.

B. Gustav Aulen’s Classical Theory of Atonement (Gustav Aulen의 속죄에 대한 고전 이론): 이러한 관점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능력과 싸우셨고 그들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고 단언한다. 그는 이관점이 처음 1000년동안 교회의  우세한 관점이었다고 단언한다.

(고전15:56-57)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15:57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롬8:37-39)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8: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8:39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고후2:14)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2:13-15)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2:1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2:15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말로, “무장 해제 되었다는 것”은 하나나님이 적을 벌거벗겼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그를 무장해제 시켰다.

(계12:11)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 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 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요일3:8)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히2:14-18)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2:15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2:16 실상 주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십니다. 2: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그의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2:18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C. “영혼을 파괴하는 죄와 죄의식의 무기가 사탄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즉 용서 받지 못한 죄에 대해 무장해제 되었다…. 용서받지 못한 죄만이 영혼을 정죄할 수 있고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문을 연다.” Piper, John. Seeing and Savoring Jesus Chirst.

D. 계시록 1:17-18에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적을 정복하고 멸했다. 나는 인간들이 죽었을때,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소유하고 있다. 나는 시올(Sheol)의 파워를 없앴다. 죽음의 체류를 없앴다. 두려워 하지 말아라, 요한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E.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이 있다: “사탄의 목뒤에 못 흉터의 발자국이 있다.” 당신은 어둠의 시대가 다스렸던 때, 적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리고 지도자들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을 죽이도록 확신시켰던 때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러나 거룩한 피가 그 나무에 뿌려지던 바로 그때에 어둠의 권세를 통해 불안한 전율이 터져나왔다. 지옥의 대군들은 예수님의  피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중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자 (군사령관)가 들어올려 졌을때, 인자는 높은 곳 (갈보리의 유리한 지점)에서 부터 전쟁터를 평가했다.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그땅에 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 진 그 순간, 전쟁은 승리했다. 십자가는 군사적 승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함속에서 이것을 행하셨다. 첫번째 전쟁은 온유한 양에 의해 이겼다. 다음 전쟁은 유다 족속의 사자가 사탄을 결박하고 포로를 해방하도록 그의 권능을 들어내는 것에 의해 이길 것이다! 
Session Nine: The Cross- The Relentless Pursuit of the  

                          Bridegroom (십자가- 신랑의 쉬지않는 추구)
I. The Bridal Paradigm (신부 페러다임)

A. 그리스도의 신부: 이러한 용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애정의 타입과 그 수준을 묘사한다.  위치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the sons of God)이다. 구원 받은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귀족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은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다스리도록 그의 이미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의 기능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은 우리의 관계의 질(Quality) 또한 묘사한다. 우리의 관계는 계약적 동의나 충성된 순종 그 이상이다. 그 관계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렬한 사랑과 갈증에 의해 상징된다. 이것은 신부가 왜 결혼을 시작하고 끝내는지 이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고 우리는 어떤 다른 길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B.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 가장 끔찍한 고문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1) 영적인 지루함 (spiritual boredom)과 (2) 가혹한 율법주의(harsh legalism).  열정과 열렬한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중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죄와 불의에 빠지기 쉽게 된다. 

II. 신부 페라다임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A. 십자가는 법적 변제 (legal acquittal) 그 이상이었다. 십자가는 형벌의 대속 그 이상이었다. 십자가는 영광스런 사건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약속된 신부를 위해 기꺼이 싸우는 신랑의 낭비하는 사랑의 마음의 증거였다. 그때가 시작되기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동반자를 약속하셨다: 그 자신의 신성에 의해 꾸며진 사랑의 짐을 똑같이 지는 신부. 이 신부는 신성의 바로 그 애정을 나눌 것이다. 이 신부는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사랑에 빠진 예배자로서 강렬한 열정을 가질 것이다.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 처럼 그 아들을 사랑할 것이다. 신부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시대의 로맨스 이야기 이다. 

B. 문학의 두 주제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랑의 동요를 깨운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한 사랑의 회복을 그리워 한다. 인간의 마음은 오래전 동산에서 잃어버린 친밀함의 장소를 발견하기를 갈망한다.  

1. 첫번째 주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그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왕에 대한 주제이다. 영화 “Brave heart”는 이러한 주제의 고전적인 예이다. “First Knight”이 다른 예이다. 우리는 부와 권력을 위해 그의 백성을 팔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겸손하게 섬기는 왕을 사랑한다. 

2. 두번째 주제는 그의 신부의 마음과 명예, 고결함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는 남편에 관한 주제이다.  “Les Miserable”과 “The Man from LaManchais”가 그 예이다. 예수님은 그의 신부의 위엄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당신의 신랑이 어떤지를 말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낸다, 그러나 십자가는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한다. 그의 아내의 현재가 아닌 앞으로 될 모습에 대해 말하는 남편에 대해 어떤 것이 있다 (롬4:17).

C. 계시록 19:1-9: 어린양의 혼인잔치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1.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선 구속(redemption)의 최종 산물을 이해해야만 한다. 구속은  할렐루야 합창과 결혼 잔치,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구속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 (marriage supper of the Lamb)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2. 그날 끝에, 성인들은 면제된 자로서 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신부로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과거에 신실하지 않았던 창녀가 어린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과 나는 우리가 상상 할수 없었던 정체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3.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이러한 결혼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부터 가졌던 청사진이다.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그의 방식으로 속죄(atonement)를 감행하신 이유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희생 제사의 방법으로 피를 흘리시기로 결정하신 이유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 이러한 깊이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이유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혼식을 향해, 그의 아들에게 동반자를 주는 것을 향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있다. 그 아들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것들을 굳게 했고, 성령님은 지금 신부들 (약혼자들)을 기름부어 완성으로 이끌고 있다. 

4. 지참금은 신부들을 담보했던 지불이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참금이다. 신부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지참금의 가격과 동등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해 그자신 모두를 것을 준 하나님 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인 당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신 그의 아들에 상당한다. 십자가로 부터 우리는 그 아들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으로 나는 너를 존중한다”하고 소리치는 것을 듣는다.

III. 장차올 신랑; 그의 신부를 위해 죽기까지 싸우는 신랑 ; 신랑이신 왕의 속전 (ransom)

A. 창세기 2:1-25 

(창2:21-24)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2:22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2:23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2:24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1. 태초부터, 하나님은 두번째 아담 (예수님)이 잠이들었을때 아름다운 신부가 그의 갈비뼈로 부터 탄생하는 영광스런 날을 예시했다. 

2. 인류의 탄생은 천체들의 탄생과 같지 않았는데, 천체들은 단순한 창조의 말씀으로 생겨났다. 그 자신인 말씀의 손으로 이러한 걸작품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생령안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력이 인간의 마음을 형성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울수 없는 자국을 남겼는데, 그것은 그 영혼 (soul)을 가득채우는 거룩한 기운 (holy breath)이었다. 

3.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 정원안에 인류를 위한 실체(reality)를 정하셨다. 이것은 차선책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류의 위한 분명한 실체였고, 두번째 아담이 오시는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이미지로 창조하여 인류를 그의 아들 위격안에서 그자신과 합류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첫번째 아담이 동반자로 합류하기를 갈망했다. 

4.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안에 어떤 것을 발달시키기 위해 외로움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갈망함을 창조하셔서 아담이 그의 결핍 (lacking)을 인식하는 과정을 겪게 하셨다.  외로움은 갈망과 원함을 낳는다. 외로움은 원함과 갈망을 전제로 한다.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외로움은 불가능하다. 아담이 창조된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동안, 그의 마음은 어떤 것이 결핍되었고 또한 어떤 것이 그의 마음안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동반자에 대한 열망이 자라났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자신의 어떤 것을 이해하도록 현장학습을 설정하셨다. 아담은 창조주의 이미지를 가진 원함과 친밀함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인간 본성에 교제 (communion)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열망을 새겨놓으셨다. 

5. 인류의 마음에 갈망함과 열정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랑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추구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인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갈망하는 사랑을 나누도록 창조되었다.  

6. 십자가의 예시 ( The foreshadowing of the Cross): 첫번째 아담과 두번째 아담의 신부는 신랑의  고통의 사랑을 통해 나올 것이다. 현명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아들과 그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정하셨다. 아담은 동반자를 갈망했다. 이런 그의 갈망속에서, 하늘의 아버지는 그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의 부러진 부분(갈빗대)으로 부터 그의 아들을 위한 아름다운 신부를 만드셨고 아담에게 주었다. 이것은 끝날까지의 스토리이다. 이러한 만세의 결혼 (the wedding of the ages)은  태초부터 인류 DNA에 심겨졌다.

7. 이것은 하나님 마음안에 계획된 신성한 약혼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결혼을 끌어낼 것이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잠들게 하고 그의 상처받은 부분으로 부터 신부를 만든다. 성령은 큰 기쁨과 함께 아름다운 신부를 아들께 이끈다.

8. 하나님은 모든 사회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도록 갈망하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중 가장 큰 갈망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갈망은 창조주이며 왕이신 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   

B. 언약의 언어 (Covenantal language): 사랑의 언약. 하나님은 어느 누구와도 우리를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는 질투하는 남편으로 표현된다. 

(출19:5-6)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19:6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출20:4-5)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20:5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신7:3-9)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도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7:4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꾐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주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7:5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살라라. 7:6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당신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7:7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7:8 그런데도 주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이다. 7:9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신10:14-15) 그렇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이다. 10:15 그런데 주께서는 오직 너희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C. (시45:1-17)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노래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45:2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만이 멋지신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복을 주셨으니, 남의 입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45:3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45:4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진리와 겸손과 정의를 세우셔야 하니, 전차에 오르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놀라운 일들을 임금님께 가르칠 것입니다. 45:5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45:6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영원토록 보좌에 앉히셨으니, 임금님의 왕권의 홀은 정의의 홀입니다. 45:7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으로, 다른 동료들보다는 임금님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45:8 임금님이 입는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육계 향기가 풍겨 나고, 상아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님을 즐겁게 합니다. 45:9 임금님이 귀여워하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셨습니다. 45:10 따님께서는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대의 겨레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45:11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드리십시오. 45:12 두로의 백성이 그대의 총애를 얻으려고 선물을 가져 오고, 백성 가운데서 부유한 사람들이 그대를 뵈오려고 온갖 재물을 가져 올 것입니다. 45:13 공주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45:14 화사한 옷으로 단장하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45:15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45:16 임금님,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45:17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D. 호세아서: 호세아는 첫번째 선지자들중에 하나였다. 

1.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해 가지는 마음의 부담을 짊어졌다. 

“선지자는 악기의 부는 구멍 (mouthpiece)이 아니라 인간이다;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 동역자이다…. 예언적인 말들을 분석하면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감정과의 교제(fellowship), 하나님의 페이소스(pathos,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힘)와 더불은 동감, 하나님의 페이소스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일어나는 신성한 양심(divine consciousness)과의 함께함 (communion)이다….. 선지자의 감정적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포인트이다. 선지자는 그의 개인 삶을 살뿐만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산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느낀다. 선지자는 메시지의 pathos(감정)을 logos(말씀)으로 알리기를 시도한다. 그의 온전한 동감(sympathy)으로 부터 말함에 따라, 전달자로서 그의 영혼은 넘쳐 흐른다(overflow).” Heschel, Abraham J. The Prophets. (Perennial Classics Ed. New York)  

2.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이것은 영광이 어떤한지를 보여준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을 위한 부끄럼 없는 겸손이다. 우리는 어떤 귀족이 그의 하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왕이 창녀를 위해 불명예, 고난, 굴욕 등을 선택하는 것은 왕실 소식 잡지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닳고 닳은 매춘부를 위한 왕의 생명? 미친짓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러한 명예롭지 못한 행동을 영광의 행동이라 부른다. 

3. 십자가는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오래전에 말했던 것의 성취이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호 3:1). 호세아는 창녀 고멜과 결혼했다. 고멜은 계속해서 다른 연인을 쫒아갔고 간음을 계속해서 저질렀고, 끝내 다른 남자의 성적 노예가 되었다. 유다가 배신의 댓가로 받은 돈과 같은 가격으로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다시 사왔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다시 감 (go again)”이다. 십자가는 그의 애정의 대상에 대해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사랑이다. 어떻게 이런 사랑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먼 거리의 언덕을 올라, 팔이 잡아 늘려지고, 마디 (관절)가 찢기고, 피가 뿌려지며 희미한 신음이 흘러나오면서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하고" (눅23:34) 말하는 것 까지이다.  

(호3:1) 주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

E. 이사야 53-54

53:1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 53:2 그는 주 안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휼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53:4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53:5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53:6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53:7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3:8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 53:9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53:10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53:11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53: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54:1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 본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은 버림받은 여인이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54:2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54:3 네가 좌우로 펴저 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54:4 두려워하지 말아라 !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입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네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54:5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될 것이다. 그 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54:6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54: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 54:8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 54:9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54:10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54:11 너, 고난을 당하고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를 받지 못한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기초를 놓겠다. 54:12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54:13 주께서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고, 너의 아이들은 큰 평강을 누릴 것이다. 54:14 네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54:15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너에게 패할 것이다. 54:16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군인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54:17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너에게 맞아서 송사하려고 일어나 혀를 놀리는 자를 네가 모두 논박할 것이다. "나의 종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F. (사62:1-5) 시온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62:2 이방나라들이 네게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께서 네게 지어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62:3 또한 너는 주의 손에 들려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62:4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 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62:5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G. 예레미야 2-3:1: 선지자들은 메마른 예언을 말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주님의 짐을 함께 졌다. 주님의 짐은 감정적인 고통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가?

H. 에스겔 16: “신랑이 여기 있다: 그는 너를 얻고자 그의 열정을 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이 절의 메시지이다. 

IV. 쉬지 않는 신랑 (Unrelenting Bridegroom)

A.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이 신부를 위해 오는 신랑과 같다고 증언했다. 

(요3:29)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B. 마22:1-4과 25:1-13: 마태복음 22절에서, 예수님은 성주간 (Holy Week)에 예루살렘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한 맥락을 제공한다. 성전의 영광,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대중들의 변덕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다.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은 몇일후에 지참금을 지불했다. 

(마22:1-14)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2: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2:3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22: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22:5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22: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22:7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22:8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 22:9 그러니 너희는 네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22:10 종들은 큰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22:11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서 22:12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22:13 그 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22:14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마25:1-13) "그런데, 하늘 나라는 이런 일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처녀 열 사람이 등불을 마련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25:2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25:3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마련하였으나, 기름은 여분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25: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25:5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25:6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25:7 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25:8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은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25: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하였다. 25:10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25:11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25:12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25: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C.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그의 애정의 대상이다. 예수님은 동반자를 갈망하신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어린양의 혼인잔치로 끝난다. 사실상, 계시록의 끝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하고 소리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일상 (affairs)에 방관자일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애정의 대상이다. 무관심과 냉담함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땅을 단지 창조하시고 그안에 모든 것을 놓아두고 자연 법칙으로 진행되도록 나둘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 

(요17:24-26)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7: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7:26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의 이미지로 창조된 창조물로,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은 공동 상속자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조차도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된 인간의 몸을 유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자신을 영원히 우리에게 합류할 것이다.

2.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은 서로 일치안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신부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 아들은 그가 있는 곳에 함께 있으면서 그와 완전한 파트너쉽을 이루고 그의 아름다움을 경배하는 영원한 동반자를 원한다. 이러한  동의의 기도는 사탄의 통치권과 인류에 대한 그의 대적을 봉한다. 이러한 기도는 사탄의 왕국을 뒤흔드는 충격파를 보낸다. 

D.  바울은 그의 전체 사역을 신랑을 위해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후 11:2)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E.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결혼 관계안에서 교회를 권면한다. 갑자기,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미스테리로 빠져들어갔다.    

(엡5:30-32)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5:31 a)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a. 창2:24) 5:32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F. 계시록은 그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망을 보여준다. 신부는 그의 애정의 촛점이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의 죄와 부정을 제하고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과 순결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본다.  

(계1:4-6)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 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내려 주시고,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1:6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계22:17)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거저 마십시오.

V. 십자가: 사랑에 적절한 댓가 (The Fitting Price of Love)

(요일3: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 누가 속죄 (atonement)의 규칙을 만들었는가? 당신은 누가 속죄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한다고 결정했는지 아는가? 하나님이 상고해야 하는 속죄에 대한 책이 천국에 있는가?

B.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을 놀라게 했을 것이라 상상하는 것 같다. “오우 노우. 그들이 타락하다니! 누군가 속죄책을 가져온다. 야훼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 알 필요가 있다.” 아마도 천사 스라빔  (seraphim)들이 천국의 벽장에서 규율책을 찾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져왔고, “피를 흘리는 것 만이 속죄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이책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희생의 전체 개념은 상당히 이상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C. 속죄하는 희생 (atoning sacrifice)은 하나님에게 강요된 명령도 아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상하고 오래된 접근 법도 아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따라야 하는 하나님 외 (밖의) 규칙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극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확립한 시스템이기에 희생을 통해 왔다. 

D. 첫번째, 죄는 댓가가 있다 (sin is costly).  희생제도 ( sacrificial system)는 우리에게 우리 죄의 본질의 댓가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켜준다. 속죄는 댓가로 피를 흘리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죄는 자유 방임 (laissez-faire)적이며 우연한 것이 아니다. 죄는 댓가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으로 부터 온 인류가 분리되게 했다. 희생 제도는 우리에게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 죄는 예수님을 댓가로 치루었다.

E. 두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고난의 깊이를 나타내기를 원했다: 불굴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마음안에 있는 사랑의 깊이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속죄를 세웠다. 그의 사랑은 자기 희생, 자기 양도까지 그 자신을 퍼주도록 했다. 그의 깊이는 보여져야만 한다. 하나님은 속죄를 위해 제공했을 뿐만아니라 그의 사랑의 위대함과 그의 마음의 끈질김을 들어내기 위해 그것을 디자인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러한 방법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신랑되신 왕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사9:6)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당신은 갈보리로 부터 그의 맹세를 들을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가진 모든 것과 나의 있는 그대로, 나는 너를 존중한다 (honor).”

Session Ten: The Cross- The Delight of the Saints 

(십자가- 성인들의 기쁨)

I. 성인들의 기쁨 (The Delight of the Saints)

A. 십자가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십자가가 믿는 자들의 마음안에서 이끌어 내는 반응은 무엇인가? 당신은 십자가로 부터 어떻게 이끌어내나?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안에서 격려하고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B. 속죄 (atonement)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우리 마음이 반응하도록 하기때문에 그와 같이 속죄를 고안하셨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떤 가이드 라인을 따르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속죄를 세우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뛰어남으로 인간의 마음에서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속죄를 고안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된다.

II.  십자가는 믿는자의 마음에 위대함(greatness)을 야기한다. 

A. 십자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big “YES”이다.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헌신을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공식적인 도장이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 눈앞에 인류가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확언되는 장소이다.  

(요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롬5:6-9)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5:7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5:9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B. 십자가는 믿는자들의 마음에 커다란 애정을 일으킨다. 갈보리에 그리스도의 우수성을 묵상하는 것은 모든 자비로운 감정의 원천을 발견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묵상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보증하시는가 보라!

C. 신성한 상처 (The divine wound)  

1. 신성한 상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상에 관통하여 마음이 부서질때이다. 하나님의 전략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터 자발적인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 자신을 계시하신다. 신성한 상처는 단지 우리 마음을 불완성의 고통에 남겨지도록 초기에 흔드는 것이다.  위대한 연인에 의해 일단 흔들리면, 마음은 첫번째 터치에 서 야기된 충만함의 약속을 갈망하게 하는 생명력을 갖는다.   

2. 요한 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우리가 그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요17:24-26)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17:25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7:26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한 나를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그분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상처낸다. 마음은 감당안되는 자비와 친절함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에 의해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차지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있도록 우리를 환상적으로 포장하는데 익숙하다. 그동안 사람들은 우리가 숨는 요새에게 말해온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 그들은 우리 마음에 결코 닿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런 환상의 포장을 뚫고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다. 마음은 더 이상 방어를 하지 않는다. 마음은 무너지고 부드러운 연인이 그자신을 나누는 것에 사로 잡히고,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4. 십자가는 사랑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가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bondservants를 만들어낸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한다. 그들은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 사랑에서 자신을 따로 떼어둔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원하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나기를 원한다. 그들은 예수님과 미치도록 사랑에 빠진다. 무엇이 우레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키나? 사도요한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말한다. 그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하고 말했다 (요일3:1).

(롬1:1-2)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딛1:1-3)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1:2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약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벧후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므온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유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빌1:1)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잇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계1:1-2)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계1:9)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밧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5.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들을 성화시킨다 (sanctify).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향기를 발산한다. 그들은 그들의 사역의 특권보다 예수님을 더 갈망한다. 그들은 어떤 명예도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다른 어떤 세상적 즐거움이나 영광보다 높게 여긴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드시도록 수고한다. 

(행3:19-21)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3:20 그러면 주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3:21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빌1:21-25)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1:22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23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여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1:24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1:25 이렇게 확신하므로, 나는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빌3:4-13)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3:5 나는 난 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3:6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습니다. 3:7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3:8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3:9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3:10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3:11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3:12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b)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좇아가고 있습니다. (b. 또는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3:13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고전16:2024)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16:21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16: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 d)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d. 이 아람어를 달리 마란 아타라고 읽으면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됨) 16:23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16:24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e) 아멘. (e.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아멘이 없음)

(엡6:23-24)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i)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i. 그) 형제들에게)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a) (a. 다른 고대 사본에는 절 끝에 아멘이 있음)

(계22:17)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도 거저 마십시오.

(계22:20)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

D. 인용문들과 성경구절들

1. 예수 그리스도의 큰 연인인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말했다.  Saint Francis de Sales가 고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압박을 가해서 사랑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강할 수록, 더 기쁜 그런 파워를 야기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던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분과 함께 죽지 않겠는가? 나는 그분을 붙들 것이고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와 더불어 죽을 것이고 그의 사랑의 불로 소모될 것이다. 한 불꽃이 이러한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을 태울 것이다. 예수님은 그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는 그분에게 나자신을 아낌없이 드린다. 나는 그의 사랑의 팔안에서 살고 죽을 것이다; 생명도 죽음도 나를 그로 부터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오! 영원한 사랑, 나의 영혼은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선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태워주소서. 모든 다른 사랑에 대해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의 구원자여,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Liguori, saint Alphonsus

2. 시편 72편 모두는  “Long live Jesus!”라고 선언하며 천년왕국 통치에 관해 말한다. 이땅의 사람들은 “Ever bless Him!” 그리고 “long may He live!”라고 외칠 것이다. 

3. (사9:6)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4. 빌립보서 2장: 정사(government)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깨에 멜일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정사 (government)가 그의 어깨위에 메일것이다. 

(빌2:5-11)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2:6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5. 사도 요한: 우뢰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

(요일3:1)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고전16: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 

III.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도록 한다. 

A.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로서 서게된다; 더 이상 어두움과 인간의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빛과 사랑의 자녀.

(히10:19-22)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0:20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10: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10: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히 씻었습니다.

B. 바울은 크리스천의 침례가 우리가 더 이상 육을 위해 살지 않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안에서 살게된다.

1. 우리는 더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침례받는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파워와 죄의식 모두를 깨부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 피를 흘리기까지 “No”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히12:4).

(롬6:4-11)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6:5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6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6:7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6:8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6:9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6:1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 한번만 죽으신 것이요, 그가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6:11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우리는 기독교가 육적인 차원의 종교 (natural religion)인 것처럼 기독교를 산다. 우리는 십자가를 한때 일어났던 (once in time) 사건으로 보지, 단번으로 지속되는 (once for all time)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태도, 도덕적 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신비한 연합이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그의 생명가운데로 들어갔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그자신은 모든 인류를 요약한다. Irenaeus는 그것을 “요약 (recapitulation)”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태어나자 마자, 그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곳 즉 죄에 대항한 예수님의 헌신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자신을 연합시킨다. 당신은 믿음에 의해 성령이 당신의 속사람을 강건케하고,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령에 의해 우리안에서 역사하는 신성한 흐름 (파워) 안으로 들어가는 참여자 (participant)가 되야 한다.  

(골2:11-15)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 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2:12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2:13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e)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2:1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빚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2:15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IV. 십자가가 우리를 자기 희생으로 부른다. 

A. Dietrich Bonheoffer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를때, 그분은 그가 와서 죽도록 한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그것을 잘 설명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살수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는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는자들을 위한 삶의 패턴이 된다.

B. 요한복음 12:12-26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가장 큰 정점에서, 예수님은 좁은 길, 겸손의 길을 선택했다. 갈보리는 영광으로의 그의 대관식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제자들이 같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그것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영광으로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고 선포하셨다.  

(요12:23-2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12: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12:25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12:26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요13:12-17)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뒤에 옷을 입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 13: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13: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13: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13:16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13:17 너희는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엡5:25-28)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5:26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5:27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2:4-11)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2:5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 주신 태도입니다. 2:6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2: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잇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요일3:16-17)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3:17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C. 내친구 크리스는 일전에 나에게 마더 테레사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어느 여름에 House of Dying에서 그녀와 함께 일했었다. 그집에서 사람들은 말기 환자들을 그들의 마지막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았다. 크리스의 일은 시체들을 묻는 일이었다. 그는 여름에 수백구의 시체들을 묻었다. 테레사 수녀가 그에게 그일을 하게 하기 전에, 그녀는 물었다. “크리스,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그녀는 반복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물었다. 크리스는 그녀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것에 슬펐다. 그녀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크리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일을 할 수 있어요.”
V. 십자가는 핍박과 고난중에도 우리를 격려한다. 

A. 사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내를 이야기 하면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격려했다. 사도들은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예수님이 이생에서 고난을 겪었듯이, 제자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 사도들은 교회들에게 십자가를 지적하며 영광스런 부활을 상기시켰다.

(롬8:16-17) 바로 그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8:17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빌1:29)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딤후3:1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히2:8-9)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9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히12:3-4)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 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2:4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B. 부당한 대우와 적대 모두 타락한 세상의 상황이며 열매이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고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며 압제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인내하는 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해당된다. 모든 고난들은 구속받은 자들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1. 성 어거스틴은 “같은 불행이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또 다른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고난의 시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한다.: 하나님의 뜻가운데 그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한 알곡이다; 교만하고 광포한 사람들은 지옥을 위한 쭉정이들이다.

2. 성 알폰소 (Saint Alphonsus Ligouri)는 “이땅에서 성인들의 조건은 그들이 사랑함에 따라 고난을 겪는 것이다; 천국에서 성인들의 조건은 그들이 사랑함에 따라 즐기는 것이다.”
C. 우리는 “나는 잘못 대접받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취급된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잘못 대접받고 앞으로도 잘 못대접받을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잘못 대접한다. 우리는 교회 밖의 불신자들로 부터 고난을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관해, 우리가 성숙함에 따라 교회내에서 부당한 대접으로 고생하는 것이 줄어들것이라고 종종 믿는다. 

D. 왜 부당한 대우 (mistreatment)가 존재하는가? 그것은 우리 영혼의 커다란 적, 즉 분노가운데 들어나는 교만을 나타낸다. 호된 시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왔던 것들을 들어내도록 압력을 가한다. 부당한 대우와 적대는 우리 마음가운데 숨겨져 있던 교만, 즉 조절되는 환경에서는 들어나지 않는 그 교만을 건드린다. 이것은 결혼이 왜 인간의 마음의 커다란 성화자(sanctifier) 일수 있는지 이다. 내가 싱글일때, 나는 숨겨진 장소에 내죄가  들어나지 않도록 내 환경을 잘 조절할 수 있었다. 결혼생활에서, 당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적대와 부당한 대우는 말없는 맹세중 하나이다: “건강할때나 아플때나, 적대와 부당한 대우 가운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때 까지, 또는 우리가 서로 죽일 때까지…” 나는 내가 싱글일때 내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했으나 나는 거룩한 것과 방해받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E. 마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으로 부터 인것 처럼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신을 성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구속받는 고난을 생각하라! 당신이 알다시피, 부당한 대우는 온유함의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변화 (transformation)의 길이기도 하다. 압력은 우리가 올바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 마음가운데 온유함을 야기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 가운데 온유함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의지, 믿음, 신뢰의 기회를 낳는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시험가운데 온유함을 붙든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 손으로 부터 교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영원한 가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땅에서 옳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공짜이다! 

(벧전2:20-24)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2:21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2:22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23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24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VI. 십자가는 우리 적들을 용서할 것을 요구한다. 

A.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처럼 우리도 완전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 적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맥락에서 였다. 우리는 우리에 대항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의해 사랑안에서 완전해야만한다.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진 무한한 용서는 방어하고자 하는 우리의 권리를 해친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무한한 용서와 비교했을때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가  우리 적들을 용서하라고 요구한다. 

B. 우리가 십자가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이 진실을 이해할때 자유가 온다. 당신이 이것을 발견하다면, 당신은 약한자를 사랑할 수 있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애쓰는 것을 멈추며 안식할 수 있다.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 적을 용서하라고 요구한다.

C. 이것은 첫번째 순교자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는자들을 용서했듯이,  스데반은 그를 죽이는자들을 용서했다. 사울은 그날 다른 세계의 어떤 것을 보았다.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의 적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론은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도록 하는 중보였다는 것이다. 사울은 질투에 불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얼마나 많이 사울을 쓸모없게 만들었는지 당신은 생각해 보았는가?

(행7:54-60)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7:55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7:56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57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7:58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 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7:59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하고 부르짖었다. 7:60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VII. 십자가는 초월적인 삶 (transcendent life)으로 우리를 초청한다. 

A.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두려움, 죄, 적대에 휩쓸리는 것에 저항하는 자유를 발견한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 즉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의 우물로 부터 살도록 힘을 준다.

B.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세와 더불어 외친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시90:1). 갈보리에서 우리는 사회의 실력자들을 달래는 것으로 부터 자유롭게 된다. 우리는 위협, 두려움, 강요에 의해 우리의 삶을 도둑질 할 수 없는 이땅의 파워들을 조소한다. 이생의 권세들은 죽음의 위헙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박한다. 그들의 군력은 고통과 압제이다. 십자가의 제자들은 적들의 무기력함을 조소한다. 초월적인 기초로 부터, 우리는 압제와 고통의 체제에 “No”라고 외친다. 

C. 권능, 야망, 헛된 영광을 위한 헛된 노력으로 부터 풀려나서, 빛의 성도들은 연약한자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자와 깨어진 자들을 찾는데 자유하다. 성인들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부터 자유할때 진정한 파워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성인들은 갈보리의 고통의 지점, 사랑이 흐를 수 있는 높고 고결한 장소, 하나님안의 신뢰가 약하고 지친자들의 마음에 생명의 원천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 부터 산다. 이러한 십자가의 장소로 부터, 믿는자는 세상을 훑어보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는데 자유롭다. 당신이 통치자들, 실세들, 압제에 속박된 삶을 살때, 그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은 약한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당신은 천국의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을 것이다. 약한자를 사랑하는 단 한가지 길이 있다: 십자가의 고통 지점에서 부터 이다. 사랑하는 자유는 파워이다 (Freedom to love is power). 

D. 나이지리아 복음 전도자가 무슬림 극단주의자에게 공격받았을 때 이야기. 

E.  “주님을 더 생각해보라. 당신은 당신 상상속에 십자가에 못박힌 그분을 새겨놓는가? 두 눈! 그의 두 눈은 동정과 눈물로 가득 찼다.  그의 볼을 타고 내리는 홍수! 당신은 그의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는가? 그를 보라! 바산의 소들이 그를 둘러쌓고 개들이 그에게 죽으라고 짓는다! 그를 들어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땅은 공포로 놀란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신음하시고 계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불명예롭게 하지 않았나? 아니다; 그것은 그를 영화롭게 한다! 가시들이 영광의 왕관에서 빛을 발한다; 못들이 그의 홀 (scepter, 왕권)로 되었고, 그의 상처는 제국의 자주색 옷으로 그를 입혔다.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그의 옷을 물들였으나, 조롱과 불명예에 물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옷은 세계 제국으로 물들어 자주색 옷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우주의 영원한 주인 (master)이다. 기독교인들이여! 당신의 주인이 지상의 산들로 부터가 아니라 계곡으로 부터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앉아서 생각해 보라! 이땅의 기쁨의 고지에서 부터 영원의 기쁨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비애의 깊이로 부터 영광으로 올라가셨다! 오! 무덤으로 부터 가장 높은 곳의 보좌로 올라가신 권능의 발 걸음으로 인간이시며 하나님인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승천하셨다.” Spurgeon, Charles 

Session Eleven: The Risen Lord (부활하신 주님) 

I. 부활의 역사적 중요성 (The Historic Importance of the Resurrection)

A. 부활은 크리스천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다. 부활이 유효화되고 공포되는 만큼, 기독교는 서있거나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은자로 부터의 부활을 믿는다. 세계 4대 종교중 단 한가지만 죽은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창시자를 갖는다.  부활은  우리 믿음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신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B. 교회의 탄생은 죽은자로 부터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존한다. 빈 무덤과 예수님의 출현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그들의 고기 잡이 배를 다시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다락방에 어느 누구도 모이지 않았을 것이다. 십자가 처형이후 3일째 새벽에 일어난 일은 세계 역사에 역사적 전환점의 시작이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이 죽은 구세주를 살릴 수 없기때문이다.” Lewis, Peter

C. Josh McDowell의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에서 몇가지 인용문

1. William Lane Craig: 십자가에 못박힘이 제자들에게 주었을 그 끔직한 영향력을 과장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죽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부활하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더더구나 없었는데, 왜냐하면 메시아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부활에 대한 우선된 믿음이 없었다면, 메시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죽음의 관점에서 불가능했을텐데…   부활은 혼란을 승리로 바꾸었다….  예수님의 부끄러운 죽음이 구원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부활이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에 의한 굴욕과 저주만을 의미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관점에서 그것은 죄의 용서가 얻어지는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다. 부활이 없었다면, 크리스 천의 길 (Christian Way)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McDowell, Josh.

2. Michael Green: 기독교는 부활이 믿음의 많은 교리들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이다. 기독교 교회는 결코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운동 (Jesus-movement)은 그의 처형과 더불어 젖은 불발탄과 같이 꺼졌을 것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진실과 더불어 설 수 있거나 또는 무너진다. McDowell, Josh

D.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주장들을 부활에 걸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고 그의 정체성의 증거가 죽은자 가운데 다시 사심에 기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위험 감수자(risk-taker)이다. “무엇이 메시아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정당화하는지 당신은 알기를 원합니까? 나는 죽음을 정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어떤 사람의 무례함을 상상해보라. 어떤 다른 종교도 창시자들이 빈 무덤과 사후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에 그들의 교리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 모하멧, 부처, 요셉 스미스 모두 무덤에 그들의 뼈로 남아있다. 

1. (요2:18-22) 2:18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겠습니까?"하니, 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하였다. 2:20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마흔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2:21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2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이 3일후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요나 선지자가 고래뱃속에서 3일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 관점에서 요나서를 보기 시작할때, 당신은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볼 수 있다. 

2. R.M’ Cheyne Edgar: 여기에 그의 모든 전체 주장들이 죽은 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걸은 한 종교 스승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장이 전에도 또는 그 이후에도 없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어떤 신비주의적인 학생들에 의해 고안되어 복음 스토리에 삽입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커다란 부담을 놓는 것이다. 무덤으로 부터 다시 살아나는 그의 능력에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는 우리 앞에 모든 스승들중 가장 원조로 서서, 스스로 증명하는 삶 (Self-evidencing life)을 빛낸다. McDowell, Josh.

3. Wilbur M. Smith: 예수님의 그의 많은 놀라운 것들중에 그를 교만한 에고이스트 또는 위험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도록 하는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이었다. 죽기 몇달, 몇주전에 세부적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들은 예언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올라간다고 말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후 3일만에 예수님이 죽은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을때, 예수님은 그가 만약 제자들의 더 오랜 헌신을 원했다면 바보만이 감히 말할 수 있는, 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말한 것이었다.  세계 종교들의 어떤 창시자도 이와 같은 것을 감히 말한 사람이 없다. McDowell, Josh. 

4. 부활에 대한 가장 위대한 논쟁중 하나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 이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그의 삶을 걸었던 사람이 어떤 한 순간에 그가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합류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받치는 사람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기독교에 대항하는 당신의 논증은 간단 명료할 수 있으며 당신의 입장은 확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소의 사울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없다. 

II.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 역사에 새로운 계절을 가져왔다. 구약은 장차올 메시야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했다. 

A. 아브라함의 언약 (Abrahamic Covenant):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당신이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빠르게 읽는다면, 그 자손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받게 될 아브라함의 유산을 빠르게 분류화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번 아브라함 그 자신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약속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움으로 인정되었다. 신약은 아브라함이 결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고 특별히 언급한다; 그는 사람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히11:8-10).

B. 아브라함이 그의 당대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 그가 무덤에 잠들었다면,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어떤 도시를 받을 예정인가? 계시록 21장은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New Jerusalem)이 하늘로 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 도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위격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합되도록 준비하신 문자 그대로의 도시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이땅을 떠나서 우주의 어떤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적이고 천상의 추상적인 존재(existence)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조지 루카스 (George Lucas)의 복음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증언과는 다르다. 그것은 Star Wars일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나는  어떤 힘(Force)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육적인 부활체를 원한다. 스타워즈 복음은 영원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생각을 포장하거나 왜곡시킨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계획은 존재의  천상의 상태로 영원토록 표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러한 생명을 벗어나도록 시도하시거나 당신의 atman(우주아)가 Brahman (브라만)이 되도록 시도하시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은 생명의 사이클을 모면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인류가 나온 이땅에서 기업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영광스런 부활체로 우리의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된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땅을 창조할 것이고, 부활된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영원한 도시를 건축할 것이다. 

1. 히브리서 11:13은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당대에 그 약속을 맛보지 못할 것을 알았으나 그는 큰 그림을 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2.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삭을 받치는 시험이 부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히11:16-17).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큰 그림을 보았다; 너는 나를 정말로 믿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정말로 신뢰하는냐?”하고 물으셨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가혹한 하나님에 의한 독단적인 시험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셨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는다면 너의 아들 이삭을 받쳐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부활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아, 이삭을 받쳐라.”
(히11:17-19)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11:18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여 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11: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C. 아브라함 그자신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부활체로서 그 약속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부활체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는 새 예루살렘 (이땅에 오는 천상의 도시)의 멤버로서 땅의 열매를 즐길 것이다. 

(창15:5-7) 주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5:6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5:7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창17:7-8)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17:8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히11:8-19)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11:9 믿음으로 그는 마치 타국에서와 같이 약속의 땅에서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11:10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11:11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약속해 주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11:12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11:13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11:14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1:15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1:16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11: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11:18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너의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여 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11:19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유하건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행7: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D. 신약은 아브라함이 구속 계획에 대해 우리가 처음에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다고 말한다. 사실상, 예수님은 요한복은 8:56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날으로 보았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은 아브라함이 그당시의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지를 물었다. 예수님은 그의 pre-existence를 지적하는 것에 의해 대답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고 구속 계획을 설명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다. 우리의 현대적인 마음들은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던 정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흐리게 한다. 

(요8:51-5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8:52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8:53 당신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오 ?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 8:5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8:55 너희는 그분을 알지못한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8:56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8:57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쉰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 8:5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갈3:8)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E. 사실상, 예수님은 죽은자로 부터 부활을 위한 구약의 논증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부활체가 아닌, 영원한 존재와 불멸성에 대한 언급으로 대답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자 가운데 부활의  한 예로서 이러한 언급을 분명히 의미하셨다. 즉, 예수님은 당장은 아브라함이 불멸하다고 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불멸한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죽은자로 부터 실질적인 부활의 질문에 대답하셨다. 

F. 예수님은 모세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용하셨다. 우리는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와 대화를 했던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창조 시작때부터의 약속이 죽은자가운데 부활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나님은 한 왕국을 가지실 것이고 그 왕국은 부활된 사람들로 가득찰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살것이고 그들은 부활된 몸을 받을 것이다. 

(눅20:33-38)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20:34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20: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20: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제는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0:37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d)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d. 출3:6) 20:38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G. 시편들

1. (시16:5-11)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16:6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16:7 주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그를 찬양한다. 16:8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곁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16:9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은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는 까닭은 16:10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b)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b. 히) 스올) 16:11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2. 시편22은 유기(방기, 버림)에 대한 울부짖음이다. 21절에 믿음의 변화가 있다: ”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시22:29)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리니

3. 시편37

4. (시68:18-20) 주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반역자는 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68:19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68:20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5. 시편116

6. 시편118

(시118:17)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시118:22-23)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8:23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H. (아8:6-7)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끄는 a) 거센 불길입니다. (a. 또는 주님의 불길 같습니다.) 8:7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I. 이사야

(사25:6-9) 만군의 주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거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두실 것이다. 25:7 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25:8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25:9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사49:4-7)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 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49:5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49:6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49:7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예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사50:4-10)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사람의 말로 격려 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50:5 주 하나님게서 내 귀를 열어 주셨으므로, 나는 주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50:6 나는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50:7 주 하나님게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50:8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50:9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 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50:10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 어둠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사52:13-15)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52:14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52:15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왕들은 예수님의 죽음때문에 그들의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이 그를 죽도록 할 수 없기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이땅의 어떤 왕도 그들이 죽인 어떤 사람이 죽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이겨내지 않는 한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사53:10-12)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53:11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53:12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J. 호세아

(호6:2)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호13:14)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K. (미5:1-5)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빰을 칠 것이다. 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3 그러므로 주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 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5:4 그가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 주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5:5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앗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III.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부활에 대한 예언들

A. 요한복은2:19: 요한복음에서,  성전을 청소하신후 예수님의 첫번째 선언은 그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라며 표적을 구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며 표적을 공포하신다. 그의 권위에 대한 표적은 그의 죽음과 부활이될 것이었다.

B. 마가복음에서, 가이샤라 빌립보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적어도 3번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막8:31-32, 9:31-32, 10:33-34)

1. (막8:31)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2. (막9:31-32)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9: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C. 최후의 만찬:마26:26-30; 막14:22-26;눅22:14-20

(눅22:14-23)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22: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22:1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22:17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22:1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22:19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22:20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22:21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 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22:22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 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22:23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D. 십자가에 못박히신후에,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것 때문에 그 시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7:62-65)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27:63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7:64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가고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7: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IV. 부활 자세한 이야기 (The Resurrection accounts)

A. 예수님의 부활은 3일째 이른 아침 일어났다. 아직 어두움이 남아있었으나 동이 트고 있었다.

B. 천사의 활동

C. 예수님의 외모 (Jesus’ appearances)

1. 막달라 마리아 (요20).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당신이 처음 나타날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헤롯? 본디오 빌라도? 산혜린? 시저? 예수님은 그의 생존 당시 알았던 가장 약한 사람,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씻었던 사람을 선택했다. 마리아는 많이 용서받았고 많이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막16:9)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신 여자였다.

우리의 왕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다. 그는 가장 연약하고 망연자실한 사람을 방문하기를 원하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그녀의 전생애가 바뀌기 전에 일곱 귀신이 들렸었고 창녀로서 살았다. 십자가 처형이후 그녀의 생각은 아마도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이것들이 진짜였던가? 이것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가?” 그녀는 굉장히 망연자실 했다. 예수님은 그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가서 그녀를 봐야 겠다.” 이러한 결정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이다: “나는 마리아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중 가장 연약한자를 보기 원한다.” 이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마리아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그녀의 경의를 표하고자 무덤에 갔다. 그녀는 그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 그녀가 입구의 돌문이 열려져 있는지를 알게되었을때는 아직 어두웠다. 많은 남자들이 몇일전에 그곳에 그 돌문을 놓았다. 놀라서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20:2). 제자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상 복음서들은 제자들이 그것이 일어난 후에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 모독했다고 가정했다. 그녀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갔다. 그들은 함께 달려갔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 보다 더 빨리 무덤에 도착했다 (2-4절). 나는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갔다고 말하는 요한의 암시를 좋아한다. 아이들은 아이들일 것이다, 그곳이 부활의 장소라 하더라도….

요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무덤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에 의해 그의 겸손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는 몸을 굽혀서 고운 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5절). 시몬 베드로가 도착했을때 무덤안으로 들어가서 고운베가 그곳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8-9절). 요한은 믿었다! 베드로는 확실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밖에 서있었다.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이 세사람들은 빈무덤에 있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처음 나타낼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믿음의 미래 기둥들? 또는 용서와 사랑이 무엇과 같은지를 배웠던 잘못된 삶을 살았던 한 여자?

“그리고 그녀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왜 우느냐 ?"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 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13절)  그녀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야기 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이것은 그녀 영혼의 고뇌였다.

천사들은 “왜 울고 있느냐”하고 질문하는 것에 의해 그녀로부터 어떤 것을 끌어내기를 시도했다. 천사들은 그녀로 부터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죽었는데, 그들이 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경의도 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놓아둔 곳을 저는 모릅니다.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14절). 이제 이부분이 흥미있는 부분이다. 그녀는 다시 그분의 발끝에 있었다. 지난번 예수님의 발끝에 있었을때에는, 그녀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울며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질문을 했고 좀더 나아가 “누구를 찾느냐?”하고 질문했다 (14절).  이것은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를 갈망하는 것을 확인하기를 좋아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알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았으나, 그분은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다. 왜?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 “나는 기도를 크게 말해야 합니까?” 하고 내게 묻는다. 나는 “아니요. 그럴 필요없어요. 그러나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라고 항상 대답한다. 나는 비교적 조용히 기도한다. 그러나 묵상중에 어떤 것이 깨달아지면 큰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교제 (communion)의 다른 장소로 인도된다.

예수님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원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크게 흔들어깨워진다. 예수님은 마리아로 부터 이런 표현을 이끌어 내셨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를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15절)  나는 그녀의 목소리 톤이 어떠했을지 궁금하다. 애걸하는 소리였을까? 희망적이었나? 또는 “동산지기 아저씨 당신이 그 시신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신 다리를 부러뜨리겠어요” 였나? 마리아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녀는 거칠게 살았던 여자였다. 그때 그녀가 어떠했는지 궁금하다. 나는 언젠가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다.  

예수님은 그녀를 보고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말을 끊고 "마리아야!"하고 부르셨다 (16절).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숨박꼭질이 끝났다.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에 의해 올바로 발견되기를 원했다. 그녀의 갈망은 미래 사역과 앞길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녀가 사랑하고 소원하는 그분을 잃었었다.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마리아야!" 즉시, 그녀는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하고 불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16-17절).

기쁨의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마라. 그렇면 너는 죽게돼! 부활후에 내 몸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너가 나를 만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를 만지는 것은 너를 죽게할 것이다. 내 몸에는 진짜 파워가 있다”하고 말했다. 에베소서 1:19-20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우심”에 대해 말한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마리아야!”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이끌어냈다. 그녀는 그녀의 간절함을 표현했고 예수님은 사랑을 위한 프로토콜을 선취했다: “나다 나야 마리아야! 괜챦아, 괜챦아, 마리아야. 구속이 지금 계속될 것이다 (stick).  너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너에게서 해방된 귀신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에 있어. 나는 여기에 머물거야! 마리아야,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했다.”
2. 여자들

3. 무덤으로의 경주: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경주했다. 요한이 무덤까지는 베드로를 이겼으나 입구에서 멈추었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베옷들이 접혀있는 것을 보았다.

4. 엠마오로 가는 길 (눅24):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 시편들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을 때, 제자들은 성경에 대해 초자연적인 이해를 얻게 된다. 그들의 눈은 메시야의 고난과 영광 둘다를 볼 수 있게되었다.  

5. 도마

(요20:27-29)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라."하고 말씀하셨다. 20:28 도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대답하니, 20:29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6.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21)

7. 야고보에게,  500명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고전15)

(고전15:3-8) 내가 전해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15:4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15:5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5:6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f)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f. 그) 잠들었지만) 15:7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8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V. 역사적 사건 (A HISTORICAL EVENT)

A. 기독교는 어떤 철학적 또는 신학적 기초를 위한 부활이 제자들의 마음에 단순한 영적 부활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실제 시간과 공간에 죽은자 가운데 신체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모습을 보이셨다. 당신이 부활을 믿든 안믿든, 많은 증거들이 부활이 사실임을 나타낸다.

1. 복음서 기자들은 무덤이 비었 있었고 예수님이 40일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했다. 이런 만남에서, 제자들과 여자들은 그의 발과 손, 옆구리를 만졌다. 

2. (눅24:36-39)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4: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4: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 4: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

B. Ignatius:

Ignatius (A.D. c. 50-115, 안디옥의 주교, 시리아 태생, 사도요한의 제자)는 “안디옥에서 부터 그의 순교의 여정까지 야생 짐승들에게 던져졌다”고 전해진다. 그때 그는 침착한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 십자가에 못박히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가 보는 가운데 정말로 십자가에 못박혔고 죽음을 당했다. 그리스도는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안식일 준비일날, 3시경에 그는 빌라도로부터 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6시경에 그는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9시경에 그는 영혼을 포기했다; 해가 지기전에 그는 매장되었다. 안식일날, 그는 이땅, 아리마데 요셉이 그를 놓아둔 무덤안에 계속 계셨다.  우리가 그러하듯, 그는 일정 기간동안 자궁에 운반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 우리 처럼, 그는 진짜로 모유를 먹고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가 30년동안 사람들 사이에 살았을때, 그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것은 진짜로 일어났지 그런척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3년동안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때,  심판관인 그가 유대인들과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심판을 당했다; 채찍질을 당하고, 빰을 맞았으며, 침뱉음을 당했다; 그는 가시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었다; 그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지 그런척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정말로 죽었고 매장되었고 죽은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McDowellm Josh 

C. 유대인 역사학자 Josephus (이 인용문의 진실성은 논쟁되고 있음):

“이때에 그를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합법하다면, 예수,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고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다수를 그에게로 이끌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우리중 높은 사람들의 고발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쳐했을때,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었던 사람들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고, 그는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셔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선지자들은 그에대해 이런 것들과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말해왔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들, 그의 이름을따라 명명된 사람들이 소멸하지 않는다.” Josephus, The Works of Josephus   

D. 귀신의 집에서 만난 한 여자에 대한 간증

VI. 증거 (The Evidence)

A. 빈무덤은 부활의 증거이다. 

1. “신화(myth)”를 제거하고 이런 신흥 종교의 시작을 막으려했다면 무덤으로 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요셉의 무덤에서 한 시체만 있었다면 이런 증언은 끝났을 것이다.

Tom Anderson (The former president of the California Trial Lawyers Association):

“수백명의 제자들에게 그가 나타났다고 쓴 모든 글들이 거짓이라고 가정해보자. 나는 질문이 생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건에 한명의 역사가, 한명의 증인, 한명의 적대자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았다고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역사의 침묵은 부활에 반대하는 증언들이 나왔을때마다 패배했다. 우리가 보듯이, 그의 적들은 무덤이 비었다는데 논쟁 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다. “  Zukeran, Patrick. “Rhe Resurrection: Fact or Fiction?”
2. 복음의 적들 조차 빈무덤을 인정했고, 사람들이 빈무덤을 믿는 것에 대해 논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오히려,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경비병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돈을 주었다. 

B. 제자들의 변화된 삶

1. 그들의 새롭게 형성된 믿음: 복음서들은 제자들이 부활이 일어났을때 망연자실 상태 (disillusionment)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복음서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혼동되고 깨어져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후 집으로 돌아갔다. 엠마오 가는 길은 그들의 산산조각난 믿음을 증명했다. 빈무덤 후에 조차, 어떤 제자들은 그들이 부활한 주님을 보기전까지는 믿지 못했다.  도마가 믿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부활 이전에, 야고보와 시몬, 안드레는 고기잡이하러 돌아갔고 마태도 세금을 거두러 돌아갔다. John Stott는 “아마도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 (transformation)는 부활에 대한 모든 증거중 가장 강력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2. 용기안에서 그들의 빠른 변화: 사도들은 부인 (denial), 흩어짐, 망연자실 상태로 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대담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어린 여자 종의 질문에도 두려움에 주님을 부인했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담하게 선포했다. 

3. 그들의 자기 부인: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자인지 싸웠던 것으로 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 희생과 순종의 자리로 옮겨갔다. 부활이후에,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도덕적 전환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독자들은 누가 리더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베드로인가? 야고보인가? 겸손이 초기 교회 무대에 스며들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무게있는 논증이다.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의 삶을 살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도덕적 기초를 이상스럽고 의도적인 속임에 기초할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죽은자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의 변화된 삶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의 진실성을 말한다. 

4. 그들의 순교: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학자들 조차 제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기꺼이 고문을 당하며 죽게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C. 예루살렘에서 설교

1. 제자들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 눈으로 목격되었던 그 도시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다. 신화나 전설이 돌아다니거나 믿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제자들은 바로 몇주전에 일어난 일을 선포했다. 예수님이 몇주전에 죽임을 당한 도시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설이나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2. John Warwick Mongomery: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했을때, 그들은  눈으로 목격한 증인으로서 그렇게 했고, 그들이 말하는 사건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부활을 선포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56 A.D.에 바울은 500명이상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중 대부분이 살아있었다고 썼다 (고전15:6).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떤 동화를 만들어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내는 것에 의해 그것을 쉽게 논박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활을을 선포했다면 수많은 진실성(credibility)의 경계를 통과한다.” McDowell, Josh,. Evidence Tha t Demands a Verdict

D. 다소의 사울이 사도 바울로 회심

1. 기독교의 주장과 예수님의 부활을 논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소의 사울의 극적인 회심을 설명해야만 한다. 사도행전 7:58- 8:1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 집행에 동의하고 돌던지는 증인들의 옷을 드는 것에 의해 도와주는 사울이 발견된다. 

2. 사도행전 8장과 9장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 대한 사울의 극대한 미움을 묘사한다. 사도행전 9:1은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죽였다고 말한다.

3.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부활한 주님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것에 의해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다. 이런 만남 후에, 바울은 자기 희생과 핍박받는 삶을 살았다. 그날 이후, 바울은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핍박을 견디었다. 

4. 바울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앞에서 그의 믿음과 행동에 있어 놀라운 변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행22장). 바울은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립바 왕앞에서 바울은 다시 그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메시야 예수님을 만났다. 

(행22:1-8)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2:2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22:3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2:4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22:5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2:6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22:7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 하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22:8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 하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행26:9-16) 사실은 저도 한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26:10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26:11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서 저는 심지어 외국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26:12 "한 번은 제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26:13 전하, 저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26:14 저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 때에 히브리 말로 저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6:15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26:16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 줄 일을 밝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VII. 부활에 대한 여러 다른 설명들

A. The wrong tomb theory (잘못된 무덤 이론): 이 이론은 그때 너무 어두워서 여자들이 다른 무덤으로 잘 못 갔다는 것이다. 잘못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발견했을때, 그들은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말했고, 소문이었던 것이 진실로 주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론에 대한 논증: 

1. 모든 사람들이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 알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자들의 설명을 나중에 증명했고 빈무덤에서 접혀진 베옷을 발견했다.

2. 예수님의 적들은 빈 무덤이 어디 있었는지 알았다. 그들은 쉽게 시체를 만들어내서 막 시작된 종교를 침묵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B. The stolen body theory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론): 이 이론은 로마나 유대인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한다.

이이론에 대한 논증:

1.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설교가 유대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에게 야기했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이 관점은 말이 안된다. 권력자들이 부활의 모든 소문을 없앨수 있었던 바로 그것을 숨겼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2. 예수님의 시체를 만들어내면 이 모든 논쟁을 끝낼 수 있었을 것이다.

C. The swoon theory (기절 이론): 이 이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기절한 것이었다. 그의 상처들이 예수님에게 기절하게 했으나 살아있었고, 무덤의 찬 기운이 그를 다시 깨워 3일만에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이론에 대한 논증:

1.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하다. 어떤 누구도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처에서 회복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와 물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한다. 

2. 병사들은 십자가 처형에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확신했고 증명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확실히 죽으셨기에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르는 것에 의해 그들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고자 했다.

3.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신후, 수의와 80파운드의 향료로 덮여 있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옷과 80파운드의 향료에 의해 덮여 있었고 음식과 물없이 3일을 지냈는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4. 어떻게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자신의 감고 있는 것을 풀어헤치고 수많은 장정들이 갖다놓은 돌문을 굴리고, 로마 경비병과 싸워서 몇십마일 떨어진 엠마오의 길로 가서 두제자들과 대화할 수 있었는가?

5. 어떻게 예수님은 40일 이후 꾸며진 거짓말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지실 수 있나? 게다가 왜 그는 그와같은 일을했나? 

D. The hallucination theory (환각 이론): 이 이론은 부활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Dr. William McNeil은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해 분명히 했다:

“예루살렘의 로마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했고 십자가에 못박았다…. 그러나 얼마후에 낙담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의 주인의 기쁜 임재를 다시 느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증거인 것 같다…. 사도들은 흥분하여 먼저 일어났던 일들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시도했다.” Zukeran, Patrick. “Rhe Resurrection: Fact or Fiction?”
이이론에 대한 논증:

1. 이러한 종류의 환각은 어떤 조건들이 만날때만 일어날 수 있다.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학적인 조건들과 일치한다. 그들은 신경이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흥분하기 쉬운 기질을 갖는다. 제자들내에는 심리학적으로 다양한 타입들이 있었다. 

2. 또한 환각은 단지 개인들에 의해 느껴질 뿐, 단체에 의해 느껴지지 않다. 전체 그룹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그들 모두는 똑같은 것을 보았다.

3. 제자들은 환상(vision)을 보았다고 주장하지 앟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함께 먹었다고 증언했다.

(눅24:36-39)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잇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말씀하셨다. 24: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24: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24: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

4.  또한 환각은 그것들이 일어나는 때, 장소, 빈도수가 극히 제한되어있다. 부활후 출현은 모든 다양한 환경과 때에 일어났다. 

5. 환각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 일어나기를 희망할때 일어난다. 제자들은 희망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망연자실했고 절망적이었다.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나타나셨다.  

E. The theft theory (절도 이론): 이 이론은 가장 인기가 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사역을 억누르기 위해 유포한 이론이었다.

(마28:11-15)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28:12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집어 주고 28:13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28: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28:15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이론에 대한 논증:

1. 로마인들이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들은 시체를 훔쳐간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나?

2. 로마 병사가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약하다. 야간 경비병이 잠이 들면 로마 병사들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었다.

3. 제자들이 이와 같은 각본을 쓰고자 한장소에 모여있었던 것 같지 않다. 그들의 생명이 매우 위험에 쳐해 있었고 그들은 숨어 있었다.

4.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 각본을 썼다 할지라도, 무덤은 로마 인장으로 봉인되어 있었고, 이 봉인을 깨는 것은 사형으로 처벌되었다. 그들의 스승이 살아있을 때 조차 목숨을 걸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들의 죽은 스승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5. 제자들이 그들의 겁쟁이 태도를 극복했고, 로마 인장을 깨고, 로마병사를 깨우는 것 없이 돌문을 굴려서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것들을 모두 풀고 그것들을 잘 개키기 위해  무덤안에서 시간을 지체했나?

VIII. 부활의 중요성

A.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라는 신분을 확증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에 관해 믿는 바에 기초하여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 

(요2:18-22)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묻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겠습니까 ?"하니, 2: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하였다. 2:20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마흔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습니까 ?"2:21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2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사도행전: 이책의 메시지들은 모두 부활에 중심을 둔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필요들에 의해서 균형잡는데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달려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말한 것에 대해 그리고 죽은지 3일째 되는 날 행한 것에 대해 우리가 믿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학문적으로 결핍(academically deficient)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 (this Man)이 죽은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 서구의 일반 신자들은 우리가 학문영역에서 2등급에 있다는 거짓된 믿음의 부끄러움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알지 못하기때문에 이런 속임에 쉽게 빠진다. 

1. (행1:21-22)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1:22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 (행2:32-36)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2: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2: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2:36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3. (행5:30-32)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5:31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5:32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4. (행17:18)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은 "그는 외국의 낯선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것 같다"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5. (행26:22-23) 그러나 제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 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26:23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6. (롬1:1-6)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1:3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1:4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이십니다. 1:5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1:6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7. (엡1:17-2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1: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1:19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1: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22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8. (빌2:8-11)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2:9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2:10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2:11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B.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righteousness)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증한다.

1. 나의 교수 Stephen Seamands는 E. stanely Jones를 인용하곤 했다: “성금요일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부활 주일은 사람을 일으켰고, 부활한 사람은 모든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이다.”
2.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관으로 예수님은 죄없는 받을 만한 희생물로 입증되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제공했다. 

C.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공유한다. 그의 부활 생명이 모든 믿는자들안에 거하며 변화(transformation)로의 신성의 힘과 능력을 방출한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 삶에 죄의 파워를 깨부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우리안에 역사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 죄와 죽음의 법이 더이상 우리의 죽은 육체에 작용하지 못한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안에 영광스런 새 피조물을 생성하는 것에 의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들- 부활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우리안에 이제 거하시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은 분리될 수 없다.

(행16:7-10)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6:8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16:9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1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벧전1:10-11)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1:11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롬5:9-11)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5:11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D. 바울은 단지 한 역사적 사건 이상 인것으로 부활을 가르쳤다: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전환 (transition)의 첫번째 열매였다. 그리스도가 죽은자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때 죽은자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활과 당신 부활 사이에 당신은 성령에 의해 그의 부활된 생명에 접근한다. 추수의 첫 열매들은 추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농작물 일부를 선택해 거두어 들인다. 당신이 첫번째 열매를 만족하면, 전체 농작물이 수확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때에 전 인류의 종말론적인 부활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부활은 성령을 통해 지금 이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롬6:5-6)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6:6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롬8:11)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엡1:19-21)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1: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엡2:4-6)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2:5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골3:1-5)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3:2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3:3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3:4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3:5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빌3:10-11)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3:11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벧전1:3-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1:4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 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1:5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히13:20-21)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13:21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E. 부활은 사망을 멸하는 것을 공포했다. 

(요11:25-26)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11: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

(고전15:51-57)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것인데, 15:52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눈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15:53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15:54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 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15: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 15:56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15:57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F. 부활은 첫번째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사악한자와 의로운자 사이에서 심판하실 장차올 죽은자들의 부활을 증언한다. 의로운자는 영생으로 사악한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부활할 것이다.

(눅14:14) 그러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네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눅20:33-38)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20:34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20:35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20:36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제는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20:37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주님을 d)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d. 출3:6) 20:38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요5:21-30)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5:22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5:23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5: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5: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5: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5: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5:28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5:29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5: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나의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행4:1-2)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4:2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행10:39-43)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10:40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10:41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10:42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10:43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행17:30-31)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17:31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행23:6)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이 사두개파 사람이요, 일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24:15-16)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24:16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행24:20-21)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24:21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한 마디를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고전15:21-28)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15:23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15:24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15: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15:26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15:27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15:28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계20:5-6)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계20:11-15)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3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20:15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G. 예수님의 부활은 새롭게되고 영화롭게된 인간의 몸이 어떤 특성을 갖게 될지를 나타냈다. 

(고전15:42-45)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는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15:43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15:44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15:45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일3:1-3)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2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Session Twelve: The Ascension and Se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I. THE SESSION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A.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session)을 설명한다: 그는 주님이 오른편에 앉아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발판에 그의 원수들을 놓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은 그의 진노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 계시록 6장에서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며 지구가 흔들리기 시작할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 “산들이 내게 무너지게 해주세요”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가 왔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때 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서 인류 역사를 이끄신다. 모든것들이 예수님이 그의 권능과 함께 와서 진노를 그의 원수들에게 쏟을 그날을 향해가고 있다. 하늘에서 그가 있는 그대로 이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B. 그는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마26:29)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그가 돌아와서 그의 나라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포도주를 마실때까지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을 금식하고 계신데, 이 만찬은 하나됨의 만찬이고, 친밀감의 만찬이다. 그는 혼자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시다. 그는 이땅의 모든 것들을 그의 장차올 재림까지 끌어갈 것이다.

1.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삼위일체의 두번째 위격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당신은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형제를 가지고 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계신 인간 왕이 있기때문에 계속되는 것을 보장받는다.

2.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의 마음은 깊은 슬픔이나 시험에 빠졌을때 조차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뛰는데, 왜냐하면 그는 예수그리스도, 영광받으신 이땅의 왕이 그의 형제라는 것을 느끼고 그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인간이신 그리스도 (man-Christ), 즉 그의 뼈중에 뼈, 살중에 살로 경배한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하나되는 평온함에 기뻐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형제이십니다.” 그의 노래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그는 죄를 빼놓고는 우리보다 덜하거나 더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고 느낄때 확실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영에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는 그를 높이는데서 기쁨을 느끼고 우리 가족중에 하나가 높임을 받는 것으로 본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가족 중에 가장 맏형; 우리 모두 관계가 있는 맏형이시다.”  Spurgeon, Charles. 

C. 이땅에서 일어난 일 (The event on Earth): 눅24:44-52, 행1:1-11

(눅24:44-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24:45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24: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24:47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24:48 이 일의 증인이다. 24:49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24:50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24:51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24: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4:53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다. 

(행1:1-11) 데오빌로님, 나는 첫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1:2 나는 거기에다가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지시를 내리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수록하였습니다. 1:3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뒤로,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사십 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4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1:5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1:6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1:9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10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1:11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D. 천국에서의 실제 (The Reality in Heaven):계시록 4-5장. 바울은 믿는자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을 거라고 선언했다 (엡2:6). 우리는 천국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아야만 한다. 사실상, 스데반은 복음때문에 순교를 당할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행7:55-56).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그랬던 것 처럼, 우리는 천국의 관점에 볼때 천국의 장엄함앞에 떨것이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예수님이 봉인을 왜 열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때에 인류역사 모든 것을 집행하고 이세상을 마감할 수 있는 권위를 왜 갖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1.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실제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계4:8). 그들은 그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분은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다. 그의 눈부심, 권능, 순결함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물들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총체와 고귀함, 완전함이 함께 완벽한 기하학으로 작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신은 완벽한 자비, 완벽한 정의, 완벽한 친절함, 완벽한 고귀함, 완벽한 지혜가 한번에 작용할때 그것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는가?

2. 그분은 그의 본성의 한면에 타협하지 않는다. 그는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이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거룩하시다 (Holy)”이다. 

3.  “우리는 하나님을 단세포로 부터 어류, 조류, 동물, 사람, 천사, 그룹,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높은 순서중 가장 높은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고귀한 존재로 여길지는 모르지만, 충분치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단어의 가장 완벽한 의미안에서 조차 초월한 존재 (transcendence)로 여겨야 한다.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따로 서계신다. 하나님은 나방보다 그리고 대천사 보다 더 높으신데, 나방과 대천사 사이의 차이는 유한하지만, 하나님과 대천사 사이의 차이는 무한하다. 나방과 대천사는 피조세계 질서에서는 그 등급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들 모두 피조되었다는데서 동일하다.” Tozer, A. W. The knowledge of the Holy

4. 시편 72편은 천년왕국 통치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묘사한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하나님, 왕에게 주의 심판 (judgments)을 주소서!” 이것은 정확히 계시록 5장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이다. 예수님은 부활했을때 모든 권세를 받았고, 어느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풀기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끌게 할 것이다.

II.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의 중요성 

A. 임재 (Presence)

1. 그리스도는 이제 지성소에 God-Man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그곳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다. 인간의 형체를 가진 하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그리고 의로 성숙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 

(엡2:5-6)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2:6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2. 그리스도는 성령님이 내리시는데 계신다.

(요14:15-18)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14: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4:18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16:7-15)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16:8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16:9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16:10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16:11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이다. 16:12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16: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어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6:14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6:15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눅3:15-17)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 속으로 요한을 두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3: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3:17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눅24:49) 보아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행1:4-8)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1:5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1:6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행2: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엡4:10) 내려오셨던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3.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에 의해 그의 사역은 성인들안에서 계속된다. 당신은 당신의 속사람안에서 파워와 미덕을 가진다. 이것은 신부와의 동역(bridal partnership)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성령은 인치신다. 이것은 첫번째 열매, 즉 마지막 날 구속때 까지 우리 기업의 보증이신 약속이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믿는자들의 마음안에 모든 장소에 지금 계시다.  

B. 권능 (Power): 예수님은 지금 전능자의 오른편에 앉아계신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의 충만한 정도에 있어 같다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고 명령할 수 있다. 

1. 하나님이자 인간(God-Man)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서 구속 계획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예수님은 악마의 파워, 질병, 날씨 등등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갖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기때문에,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며, 귀신들과 질병들이 떠나가도록, 몸이 온전해지도록, 복음을 위한 문이 열리도록 명령한다. 

(히1:1-4)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시켜서, 여러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1:2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1:3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바탕의 본보기이시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4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시110:1-7)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110: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110: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110:5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110:6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110:7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2. 바울은 믿는자들이 그들의 이해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위에 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그와 함께 있다는 계시를 이해해야만 한다. 

(엡1:16-23)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리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1: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1:19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1: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22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1: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C. 중보 (Intercession): 이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에 대해 영원히 요청하는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이다.

1.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의 피는 당신의 속죄를 중보하고 있고, 그의 기도는 당신의 완성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방을 그의 기업으로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다 (시2:8). 그는 하나님 아버지앞에서 중보하기 위해 계속 사신다 (히7:25).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분 (God-Man)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나라 (kingdom)를 요청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방식을 반영한다. 

2.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신 위엄(dignity)이다. 영원한 영광의 왕에게 나아가 어떤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피조물이 있나?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명예 (honor)이다. 우리는 요청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칙령과 함께 급파된다. 이얼마나 놀라운가! 연약한 인간은 그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의 통치 칙령을 푸신다.

3. 중보기도는 우리 디자인에 기초된다. 하나님은 그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요청하는 다스리는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은 통치와 친밀감을 영원히 연결시키셨다; 우리의 다스림은 우리가 친밀감과 요청에 얼마나 의지하느냐와 영원히 연관된다. 친밀감, 사랑, 애정 밖의 맥락에서는 결코 다스림의 결정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요청받는 것을 좋아하시고, 듣는 것을 좋아하시며, 응답들과 함께 우리를 전율시키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것이 생명이다 - 신랑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의지하고 이땅에서의 결정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 중보는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초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는 결코 일련의 사실들 (facts)과 더불어 단순히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왕에게 기대고, 하나가 되고, 요청하는 것과 항상 연결된다. 통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이다. 그것은 친밀감, 빛, 사랑으로 가득차있다. 인간의 요청과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와 이적, 사랑의 속삭임으로 매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히7:25)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시2:8) 내게 청하여라. 뭇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네 것이 되게 하겠다.

III. 초기 기독교의 능력있는 설교의 바탕

A.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복음 선포의 내용일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에 큰 대담성을 준다. 

1. (막16:19-20)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 쪽에 앉으셨다. 16:20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2. 사도행전 2:32: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이후 매우 담대하게 되었다. 

(행2:32-33)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2:33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3. 사도행전 4:23-33: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 사이에 그의 부활 능력 둘다는 제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었다.

(행4:23-33) 베드로와 요한이 놓이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4:24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4:25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 4:26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4:27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4:28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4:29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4:30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4:31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4:32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4: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4. 사도행전 5:29-32: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함

(행5:27-32)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심문하였다. 5:28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거늘,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으니,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소." 5: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30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대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5:31 이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높이 올리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5:32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5. (행7:54-60)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7:55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7:56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하고 말하였다. 7:57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7:58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 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7:59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하고 부르짖었다. 7:60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6. 사도행전 9:1-22: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난다.

a. 사도행전 22

b. 사도행전 23

c. 사도행전 24

d. 사도행전 26

B. 시편 2편과 110편은 초대 교회의 본질과 미션에 대한 배경이다. 부활과 승천에 의해,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산에 그의 왕을 놓으셨다. 그는 보좌에 앉을 것이고 모든 그의 원수가 그의 발앞에 놓일때 까지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C.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을 이해하게 될때, 당신은 3가지를 갖는다: 임재, 능력, 그리고 기도. 당신은 당신안에 어두움의 일들을 멸하시는 성령님을 갖는다.  당신은 더 높은 곳에서 기도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없다. 당신이 기도할때, 당신은 그와 함께 앉아 그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은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통치에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D. 승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믿는자들은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는데 당신의 고난 조차도 그렇다. 주님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죄의 파워를 깨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교회와 이땅의 지루함과 죄의 파워를 깨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라.  
Session Thirteen: The Return of the King (왕의 재림) 

I. 우리의 축복된 소망 (OUR BLESSED HOPE)

A. 마태복음 9:14에, 예수님은 그가 제자들과 더이상 같이 계시지 않을 때에 대해,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며 금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위대한 리더쉽 개발 전략은 그의 개성 (personhood)에 매혹당한 리더들을 일으키는 것에 있다. 예수님이 처음 3년동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그들은 희생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애쓰는데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커다란 애정으로 그들의 구세주이자 왕되신 분의 재림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했다. 그들의 희생적인 수고, 부지런함, 사명은 그들의 주인이자 친구인 분의 재림을 보기 원하는 깊은 열망으로 부터 나왔다. 

B. 베드로는 예루살렘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돌려 보낼 것이다 (행3:19-20). 우리는 예수님의 현존(presence)을 위해, 특히 God-Man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지어졌다. 그가 이곳에 안계실때 우리는 그것을 느낀다. 예수님의 리더쉽 개발 전략은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오는데 무엇이든지 하도록 그의 임재에 중독되게 하는 것이다. 

(엡3:19-22)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3:20 그러면 주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3:21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3:22 모세가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 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벧전1: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1:4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 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1:5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1:6 그러므로 지금 잠시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1:7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8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1:9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교회의 축복된 소망이라고 불렀다.

(딛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2:12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2:13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2: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골1:27-28)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1: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딛1:1-3)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1:2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1: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갈5:5)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D. 바울은 그의 생을 마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했다. 

(딤후4:8)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E. Wayne Grudem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는 정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정도는 우리 자신의 삶의 영적 상태의 척도이다.” 내가 어렸을때 나는 여러번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시지 않기를 원했던 때가 많았다: 운전면허증을 받는 것, 결혼하는 것, 또는 아이를 갖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교리였다.  그것은 나에게 개인적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이었고 곧 모든 전세계 교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17은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땅을 다스리는 그들의 열망안에서 완전히 하나가되어있을 때에 관해 말한다. 마지막때에, 믿는자들은 그들의 왕이자 하나님이신 분을 갈망하는데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울부짖을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로 부터 최절정의 갈망과 사랑을 이끌어낼 그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푸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이런 하나님의 대화로 끝을 맺었다. 예수님은 그의 재림의 계시를 주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았고 울부짖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응답했다: “오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계22:20)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II. 사람들이 마지막때를 공부하기를 원치 않는 이유

A. “아무도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이해하지 못한다.”
1. 흔한 거짓말: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정보가 많치 않다.

2. 흔한 두려움: 다양한 의견과 증거들을 직면하는 두려움

B. 사람의 두려움은 현명하게 (politically) 옳은 것을 구한다. 마지막때에 대한 예언은 현명하게 옳지 않다. 시람을 기쁘게 하는 영은 마지막 때 예언을 공부하는 것과 함께 갈 수 없다.

흔한 고소: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괴짜이다.

C.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틀린 생각들

흔한 오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은 교회가 대위임령을 완수해야하는 그들의 첫번째 부르심으로 부터 이탈되게 한다. 

D.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라고 격려하지 않으셨다.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정해진 시와 때를 알려고 구해서는 안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흔한 속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관심을 갖거나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E. 적들의 조롱하는 전략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으로 부터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전략에 넘어갔다. 당신은 그들의 필요가 성경적으로 전해지도록 둘러대는 흔한 용어들에 대해 듣는다. 한예로, 사람들이 전천년설 또는 후천년설을 언급할때, 그들은 모든 것이 종말에 이를 것 (pan out) 이라 믿기에,  단지 pan-millennial (범 천년설)이라고 말한다. 진짜 질문은 모든 것이 종말에 이를 것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것이 종말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앉으셔서 그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뜻과 그의 능력의 위대함에 따라 인류 역사를 집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진정한 질문은 “당신을 위해 이세상이 잘 끝날 것인가? 당신 가족? 당신의 공동체?”   당신은 잘 준비될 것인가?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신랑이 왔을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을 것인가?  

(벧후3:1-5)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3:2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3:3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3:4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이다" 할 것입니다. 3:5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III. 예수님 재림의 본질 (THE NATURE OF HIS RETURN)

(행1:9-12)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주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싸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1:10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사람 둘이 그들 곁에 서서 1:11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1:12 그런 다음에, 사도들은 올리브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A. 누가는 사도행전 1:9-11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흰옷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를 “바로 그 예수”라고 언급했다고 증언한다. 메신저들은 그가 나사렛의 예수이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증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 삼위일체중 육체가 없는 두번째 위격이 그의 재림시 우리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다. God-Man이 영화롭게된 인간의 몸으로 이땅을 물리적으로 다스리기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B. 두번째로, 예수님은 같은 장소로 돌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고 그 산에서 승천하셨다. 스가랴 14:4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재림시에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라고 언급한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슥14:3-4) 주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14:4 그 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C. 승천과 재림시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재림하실때 큰 파워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늘은 어두워 지고, 별이 떨어지며, 하늘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우리는 3가지 찌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예수님이 소리치실 것이고 대천사장이 소리를 울리며, 나팔이 불려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권능과 더불어 구름타고 나타나실때 하늘은 두루마리 처럼 말릴 것이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반하시고 공중에서 성인들과 만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의 몸에서 빛때문에 그는 어둠의 세력을 파괴할 것이다.  

(마24:29-31)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24:30 그 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24:31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눅17:24-26)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바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17:25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17:26 노아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살전4:15-18)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4: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4: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계1:7) c)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계19:11-2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9:12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9:13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9: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9:15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9: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19: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하였습니다. 19:19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20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19: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세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IV.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

A. 우리는 그때를 알수 있는가? 성경은 놀라운 긴장을 보여준다.

1.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수 없고 밤에 도둑이나 노아의 시대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 같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의 재림의 시기를 아신다고 말했다 (마24:36).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의 재림의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실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행1:7). 

(마24:42-44)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4: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24: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25: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막13:32-37)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13:33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13:34 그것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13:35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3:36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3: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살전5:2-3)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5: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재림에 대한 많은 사인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 사인들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것이 일어났을때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처럼 붙들리지 않게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예수님과 바울 둘다는 교회가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하는 조건들을 분명하게 말했다. 

(막13:23)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마24:25)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살전5:1-5)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5:2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5: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5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눅21:28)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살후2:1-7)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2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2: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2: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2:5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 2:6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2:7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B. 가능한 해결책

1. 한가지 해결책이 환란전 휴거 관점(pre-Tribulation rapture view)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안된다. 이 입장에서는 재림시 예수님은 분명히 두번 오신다. 첫번째 오시는 것은 믿는자들을 위해서이고 그때를 알 수 가 없다. 믿는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하늘로 갈 것이다. 그 다음, 7년의 대환란이 이땅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과 사인들은 이 7년동안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의 파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것이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천년 왕국에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실때 끝이 날 것이다. 

2. 다른 해결책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말씀 구절들을 불신자들을 충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사인들과 조건들에 대한 말씀 구절들은 핍박에 대해 믿는자들을 굳건히할 것이고 그들이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3.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말씀 구절들은 순종과 경검함안에서 열정적으로 걸어가기 위해 시대의 긴박함을 필요로 하는 인류 (human frame)에게 어떤 것들을 말해준다. 인간은 열정을 위해 디자인 되었다. 긴박함은 사람들이 전심으로 살도록 힘과 열정을 준다. 게다가 무엇이 올지 아는 것에는 커다란 평안(comfort)이 있다.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은 고통없이 긴박한 장소에서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긴박함은 우리에게 도덕적 격려와 집중을 주고 사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지배하신다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V. 종말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가?

A. 많은 사람들은 믿는자들이 마지막 때 그 날와 그 시를 알수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마24:36의 예수님 말씀을 사용한다. 그들은 마지막때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 예언을 잘 모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한다. 

(마24:36-44)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24: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24: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며 지냈다. 24: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24: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24:41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24: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4:43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24: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B.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면밀히 검토할때,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 있어야 한다. 

1. 그구절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에 그 날과 시를 알 수 없거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또는 우리가 재림을 둘러싼 계절이나 조건들을 알 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선행하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 조건들을 설명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올리브산 설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눅21:28)라고 말씀하셨다.

2. 예수님은 재림의 time frame을 노아의 시대에 비유하셨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올것인지 알았다. 하나님은 에녹의 시대이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셨다. 노아는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전에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때 알았다 (창6:3). 창세기 7:4에서 하나님은 7일후에 홍수를 보낼 것이라고 다시 노아에게 경고하셨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세하게 알았다: 7일이 지나면 40일동안 밤낮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것. 사실상, 히11:5과 벧후2:5은 노아가 사람들에게 장차올 것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그 경고를 거절할 경우 심판 받을 것임을 선포했다고 말한다. 

(히11:7)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벧후2:4-5)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그들을 사슬에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2:5 그분은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 때에, 그분께서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 일곱 사람만을 살려 주셨습니다.

3.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가 그들에게 말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이것은 마지막때에도 그럴 것이다. 마24:36은 하나님 아버지 만이 그 날과 시를 아신다고 말한다. 믿는자들이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때 교회에게 구체적인 것을 계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그리고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그의 임박한 심판에 관해 특별한 경고를 계시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다. 모든 주요 성경의 재난들은 그것이 영향미칠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되었다.

(암3:7-8)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3:8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a. 홍수

(창6:3) 주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백 이십년이다."

(창7:4) 이제 이레가 지나면, 내가 사십 일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 버릴 것이다."
b. 이집트에 머무름

(창15:13-16)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15:14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15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15:16 너의 자손은 사 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출12:40-41)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사백삼십 년이었다. 12:41 마침내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c. 니느웨의 멸망

(요1:2)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요3:4)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사십 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
(요4:10-11)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4:11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십이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
d.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7:4-8)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여라"하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이러라. 7:5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 군대에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락을 꾸미면서, 7:6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 곳에다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놓자고 한다." 7:7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락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7:8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육십오 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7:14-17)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7:15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때에, 그 아이는 버터나 꿀을 먹을 것입니다. 7:16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부지가 될 것입니다. 7:17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 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e. 유다의 멸망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감

(렘25:3-4, 11-12)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 왕이 되어, 십삼 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십 삼년 동안, 주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25:4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주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러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25:11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25:12 이렇게 칠십 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f. 첫번째 오심: 가브리엘, 안나, 시므온, 침례 요한

g. 사도행전 11:27-28의 전세계 기근

(행11:27-28)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11:28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h. 예루살렘의 함락

i. 적그리스도와 대환란

j. 재림: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시 영원한 저주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경고하실 것인가?

4. 또한 예수님은 시대의 사인을 이해하는데 무기력하거나 느린것에 대항하도록 이러한 예를 사용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항하는 바로 그것에 힘을 부여하기 위해 이구절을 사용한다. 예수님은 시기를 구별하는데 적극적인 자세, 깨어있는 영을 야기하기 위해 지식의 결핍을 사용한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불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는 “이것을 알아라: 나는 올 것이다. 너는 노아 처럼 주의해야 한다”하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해야한다고 요구하셨다.

5. 이러한 구절들의 맥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 그 시기를 알고 예수님의 재림 근간에 일어날 조건들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사실상, 슬기롭고 신실한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예정된 시기에 집안식구들에게 음식을 주는 현명한 종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다음 그가 늦을 것이라 생각하고 예정된 시기에 음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동료들을 때리는 악한 종과 동일화하셨다. 

(마24:32-35)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24: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24:3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24:35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4:45-51)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 24:46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24: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24:48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하여, 24:49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24:50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24:51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VI. 마지막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나?

A.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는데 마태복음 24:36 사용한 후에,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시기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리기 위해 사도행전 1:7을 사용한다.  이러한 태도 또한 “나는 전천년주의도 후천년 주의도 아니다. 나는 범천년주의다. 끝이 올것이다”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끝이 올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질문이 아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을 위해 잘 끝날 것인가?”이다. 당신이 준비될 것인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행1:7-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B. 다시, 몇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사도행전 이 구절에서 지적되어야한다.  

1. 예수님은 마지막 세대가 시기나 때를 알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정해진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언급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그 세부적인 것과 조건들을 알았다. 그것은 나라(kingdom)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인지 아닌지를 왜 그들이 물었는지이다. 

2. 이것은 현명한 질문이었다. 그것은 잘못 놓여진 민족주의(nationalism)가 아니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에 관해 분명히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일어날 수 있기전에,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민족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증인이 되는 과업에 대해 생각하도록 초점을 바꾸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도적 기능/위임령을 상기시키셨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할 것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 당신은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나라로 회복시키실 겁니까?” 였다.  

3. 예수님은 그들을 돌이키셔서 이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당장은 복음 전파의 과업에 초점맞추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것과 더불어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빌립을 일으키셔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복음을 전하도록 핍박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증인이 되도록 하는 환상을 받아야 했다. 

C.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그시와 때에 깨어있어야만 한다고 분명히 듣는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우셨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구원의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방문의 때를 모른는 것에 의해 심판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눅19:41-44)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19:42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19:43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칠 것이니, 너의 원수들이 흙언덕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면으로부터 너를 공격하여서 19:44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23: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1. 감람산 설교

2. (눅12:54-56)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12:55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12:56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

3. (벧전1:10-12) 예언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1:11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1:12 예언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

4. (살전5:1-10)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5:2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5: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5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5: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5:7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5: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5: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5: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5. (살후2:1-5)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2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2: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2: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2:5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

6. (벧후3:1-7)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3:2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3:3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3:4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이다" 할 것입니다. 3:5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다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되었다는 것과, 3:6 또 물로 그 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서 망해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3:7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7. (계3:1-5) "사데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3:2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 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3: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네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3:4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3:5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VII.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

예수님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재림 세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재림의 두가지 조건을 분명히 하셨다. 마지막 세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둘다를 동시에 목격할 것이다. 이러한 두 사건은 AD 70년 이후 처음으로 가능하다. 1900년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으로 그들의 변질되지 않은 언어와 종교 관습과 더불어 돌아왔다. 이러한 기적의 사건은 펜타코스트 (Pentecost)이후로 대위임령을 완성할 수 있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번째 세대의 출현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동시다발적인 두 조건의 성취의 시작이다.

A. 마태복은 23:27: 예수님은 그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는 못볼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후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을 본다. 예루살렘으로의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 리더쉽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B. 마태복음24:14: 마지막때는 전세계 복음화와 연관된다.

(마24: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1. 현재 상황

2. 계시록 5:9과 7:9은 남은자들이 모든 족속, 방언, 민족, 나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계5:9)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계7:9)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3. 요한계시록11:9-10은 마지막때에 두증인이 1260일동안 전세계에 예언할 것이라 계시한다.

(계11:3)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천이백육십 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계11:7-11)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11:8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11:9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11:10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11:11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4. 요한계시록 14:6-7은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민족들에게 선포되기 위해 올 것이라고 계시한다.

(계14:6-7)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14:7 그는 큰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하고 외쳤습니다.

5.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두증인과 천사의 마지막시대 활동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24:14은 반드시 대환란까지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마도 복음 전파는 대환란동안 두증인에 의해 완수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시나리오가 지금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시록 5:9은 그 장에서 하나님의 마지막때 목적을 예수님이 시작하시는데 모든 족속, 방언, 민족, 나라로부터 남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 나는 복음의 전파가 대환란전 3년반기간동안 교회에 의해 완수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 그 봉인을 열게 하는 주요 인자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이미 복음을 들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라들에 대항한 예언적 증인 된다.  

VIII. 그리스도 재림의 사인들

A. 이스라엘의 모임 (Gathering of Israel): 이스라엘이 환란의 시기에 그땅에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대적하는 열방들을 이기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렘30:1-7)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30:2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30:3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 때가 올 터이니, 그 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 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30:4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30:5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30:6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 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 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 30:7 슬프다, 그 날이여 !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B.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Covenant of peace with Israel): 다니엘서의 70번째 이레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한다. 

(단9:27)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새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 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C. 복음의 전세계적인 전파 (Universal preaching of the Gospel):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고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24: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막13:10-11)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3:11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 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시각에 말할 것을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D. 환란의 시리즈 (Series of tribulations)

1. Birth pangs (해산의 고통)

a.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b. 여러가지 문제들- 사회적 무질서와 파괴
c.     기근

d. 질병

e. 지진

f.    두려운 광경들과 큰 사인들

2. The Great Tribulation (대환란): 불법자 (살후2:8-9)가 성전에 하나님으로 스스로 높일때 시작된다. 이것은 심각한 핍박, 기근, 재앙, 갈등의 시기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을 치시고 반란자들을 치시는 때이다.  

3. 요한계시록12: 이때에 용(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미가엘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던질 것이다. 3년반 기간 동안, 사탄은 머리에 12별을 가진 여자 (이스라엘 민족)를 쫓을 것이다. 사탄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 할 것이나, 그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3년반 동안 돌봄을 받을 것이다. 미가엘이 사탄을 하늘로 부터 내던질 때, 그것은 사탄이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하는 시기일 것이다. 사탄의 전략은 하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땅에서 한 사람안에서 완전히 초점받는 것이다. 

4. 불법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높일 때, 봉인 심판이 풀어질 것이기에 주의해라. 당신은 느부갓네살이나 헤롯과 같이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대항하여 높였던 사람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나? 멸망의 자식 

(살후2:3)이 이를 행할 때, 유다 족속의 사자(Lion of the Tribe of Judah)는 봉인을 열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E. 하나님의 심판 (The Judgments of God): 계시록 6-19: 봉인, 나팔, 대접

F. 두증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다(Two witnesses appear in Jerusalem): 계시록 11장. 우리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의 무게를 현재 이해하지 못한다; 가장 근접한 비교는 모세와 아론이 아무 수고 없이 무릎꿇게 했을때이다. 두 증인이 예언 하는 시간을 통틀어, 하늘은 전세계적으로 닫힐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때 이러한 두 증인의 그림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러한 두 증인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G.  자연계의 놀라운 교란 (Extraordinary disturbances in nature)

(눅21:25-27)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태풍 소리와 성난 파도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21:26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21:27 그 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H. 극도의 악행과 안전의 거짓됨(Extreme depravity and the pretense of security)

(딤후3:1-8) 그대는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3:3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3:4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3:5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3:6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가지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고, 3:7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에는 전혀 이를 수 없습니다. 3:8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낙오된 사람들입니다. 

(마24:12-13)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살전5:2 -4)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5: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딤전4:1-5)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4:2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3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5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 전서 4:1-5은 이상한 구절이다. 노골적인 성적 타락이 허용되고, 혼인을 금하고 영성 (spirituality)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기초한다. 음식에 기초한 영성의 경건함과 허식의 형태가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도덕은 완전히 부재하다.

I. 거짓 선지자들과 메시야들 (False prophets and messiahs): 예수님은 속임에 대한 강한 경고로 설교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그리고 대환란기에 일어날 속임에 대해 3번 경고하셨다 (4, 11, 23절). 이것은 주요한 이슈이다 - 속임.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계13:11-18)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13:12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13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13: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미끼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13: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13:16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13:18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i) 육백육십육입니다. (i.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육백육십)

J. 배교 (The Apostsy)

(마24:10-11) 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 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24:11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살후2:2-3)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2: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딤전4:1-3)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4:2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3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딤후4:2-4)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4:3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4:4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K. 불법자가 황포한 미운 물건으로 들어난다 (The Lawless One revealed with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단9:27, 11:31, 36-37, 12:11

(단9:27)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새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 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단11:31, 36-37)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 곳에 세울 것이다. 11:36 북쪽 왕은 자기 좋을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11:37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단12:1) 그 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 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마24:15-17)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24: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24:17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서 물품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막13:14-15)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 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13:15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눅21:20-22)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시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21: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 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21:22 그 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살후2:3-4)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도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고, c)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c.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죄인) 2: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에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살후2:9-12)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2:10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2:12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계13:1-8)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13: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13:3 그 머리 가운데서 하나는 치명성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13:4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13:5 그 짐승은 큰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두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13:6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13: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13:8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IX. 예수님의 재림의 영향 (THE EFFECTS OF HIS COMING)

A. 성인들의 구원과 영화롭게 됨 (The deliverance and glorifying of the saints)

(골3: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딤후4:8)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요일3:2-3)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 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3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히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 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 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엡1:13-14)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1:14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살후1:7-10)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1: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9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10 그 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

B. 이스라엘의 구원 (The salvation of Israel)

(사62:11-12) 보아라, 주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62:12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롬11:25-32)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11:26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11:27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룰 것이다." 11:28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것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1:29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11:30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11:31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11: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슥12:10-11)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12:11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므깃도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슥13:1) 그 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계1:7)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d)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C. 어둠의 권세들의 멸망 (The destruction of the powers of darkness): 창3:15, 계19-20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살전5:3-4)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5: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후1:4-10)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5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6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1:7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1: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9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10 그 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살후2:8) 그 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서 나타나실 때에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D. 악한자들에 대한 심판 (The condemnation of the wicked): 마25:31, 딤후4:14, 계20:13;단12:2, 요5:28-29

(마25:31)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 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딤후4:14)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계20:13)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a)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a. 그) 하데스)

(계12:2) 그리고 땅 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은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요5:28-29)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5:29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E. 의인들에 대한 보상 (The rewarding of the righteous): 단12:2, 고전3:13. 요5:28-29

(단12:2) 그리고 땅 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은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고전3:12-15) 누가 이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3:13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 줄 것입니다. 그 날은 불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3:14 어떤 사람이 f) 지은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삯을 받을 것이요, (f. 또는 세워 놓은 일) 3:15 어떤 사람의 g) 작품이 타 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서 살아나오듯 할 것입니다. (g. 또는 일)

(요5:28-29)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5:29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F.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속됨 (The deliverance of the created order from the effects of sin)

(롬8:19)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11:6-9)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11:7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11:8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곁에서 장난하고, 젖땐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11: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계21:5)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G. 이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 (Th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on Earth forever): 고전15, 계20-22.

1. 예수님은 천년왕국 통치(Millennial Reign)를 시작하실 것이고 그의 리더쉽하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이다. 천년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열방들을 제자화 하고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사회, 농업, 경제, 영성, 교육 등등)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립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 시작된 이런 축복의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될 것이고, 예수님은 철퇴와 더불어 다스리실 것이다.

2. 예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예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보여지는 조건들로 생명을 회복시킴에 따라 천년동안 전세계적인 평화, 의로움, 번영, 전례없는 축복일 것이다. 왕중에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전세계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 다스리는 부활체들과 동역하여 다스리시면서 성경에 기초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실 것이다. 

(단2:34-35)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2: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 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 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단2:44-45)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2:45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고전15:23-28)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15:24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15:25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15:26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15:27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15:28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 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계20:1-6)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0:2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20:3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 동안 가두어 두고, 천 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0:4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에게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다스렸습니다.20:5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3. 갈보리에서 행해진 일과 성령님의 사역은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땅을 준비시켰다. 같은 방법으로, 성령님의 온전한 파워와 더불은 예수님의 지상 통치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땅에 오시도록 이땅을 준비시킬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1000년 끝에 나라들의 마지막 시험을 위해 사탄을 풀어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사탄, 악한자들, 지옥 자체가 불의 호수로  던지워짐에 따라 끝이 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들과 거주하실 것이다. 

(계20:7-21:8)  천 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 나서, 20:8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20:9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20:10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 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20:11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2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3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14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20:15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1:1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21:2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21:3 그 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1: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21:5 그 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21:6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21:7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21:8 그러나 비겁한 자와 신실하지 못한 자와 가증한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Session Fourteen: The Fury of the Bridegroom (신랑의 분노) 

I. 마지막 세대 (LAST GENERATION)- 정해진 끝 (AN APOOINTED END)

A. 마태복음 23:37-39와 마24:14에서 재림을 위한 두가지 조건 

(마23:37-39)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23:38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23: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 하고 말할 그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못볼 것이다." 

(마24: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며,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B. 이 세대는 세상과 육, 그리고 악마에 대항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반대를 목격할 것이다. 이세대는 주님이 죽은자로부터 부활과 더불어 성인들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세대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을 조롱하고 거절하며, 반란과 죄악에 악하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찬 신랑이신 왕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찬탈자를 추방하는 끝을 정해 놓으셨다. 우리의 신랑은 사악함에 대항하는 파워와 침로하는 힘을 가진 사자로 오실 것이다. 

(마22:7)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C. 여호와의 날(the Day of the Lord)은 인간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고 우리를 다음 세상으로 안내할 한 사건으로 하나님 사랑의 여러가지 긴장들을 나타낸다. 그때는 전세계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완전히 명백해지고 분명해질 시간이다. 그리스도의 위격안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 (그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 구원, 보호, 의로움, 정의)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은 성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 구원하시며 사악한자들을 쳐부수고 사탄을 아비소스 (bottomless pit)로 결박하시는 것에 의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반복해서 선언할 것이다. 주님이 그의 사랑의 본성을 증명하고 이땅으로부터 악을 제거함에 따라 그의 영광의 모든 면이 나타날 것이다.

(사40:10-11)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40:11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유14-15) "보아라, 주께서 수만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1:15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D. 죄악의 미스터리 (The Mystery of iniquity)   

1. 당신은 죄악의 미스터리 즉 하나님의 법, 리더쉽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인류의 완강한 거역와 하나님의 모든 억제자(restraints)를 벗어던지는 그들의 적극적인 공격 (시2:1-2)을 우선 응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시고, 땅으로 행군하고 대접심판의 마지막을 푸실 때 조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모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명백해질 때에도 인류는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할 것이다. 인류는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격렬히 반대할 것이다.  

2. 마지막3년반 동안,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재난의 통치를 목격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인간의 힘과 교활함의 집대성일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황폐함을 방출할 것이다. 이땅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명백한 심판을 통해 인류를 반대하고 보존하는 그의 손길을 목격할 것이다. 이땅이 극한 반란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가능한한 가장 적은 심각성 (least severe)으로 어둠을 제거하고 속임을 깨부수며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지식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전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절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 할 것이다.

(계9:20-21)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 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 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9:21 그들은 또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16:9-11)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16:10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이겨서 저희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16:11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17:14)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 마지막 나팔 심판에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모든 죄악에 대항한 하나님의 복수를 푸실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파멸하고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인들을 극치(consummation)로 이끌고 이땅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자 하는 열망으로 단호할 것이다. 여호와의 위대한 날 (the great Day of the Lord), 이땅은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목격할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두번째에는 어둠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고 사탄의 통치로부터 이땅을 구하시고자 사자로서 오실 것이다. 

(히9:27-28)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 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 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E. “이러한 사건의 기억은 다음 천년동안 이땅의 사회, 감정, 법, 경제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20). 이러한 기억은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그것의 파워는 세대를 거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의 적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열성적인 왕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신성의 열심(Divine zeal)의 이러한 들어남(display)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이땅의 나라들에게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할 것이다, “오, 당신은 그분에게 불순종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나는 그분이 철퇴로 열방들을 부술 때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 사건은 천년동안 이땅의 감정적 DNA를 재배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전세계적으로 그의 위엄에 떠는 자발적인 신부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계속 되는 세대들에게 이야기 되어 질 것이다!” Bickle, Mike. Studies in Joel.

(시2:10-12)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2:11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2: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II. 신랑의 분노 (THE FURY OF THE BRIDEGROOM)

A.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신랑이 이 땅에서 사탄의 파워를 제거하는 그의 분노를 볼 것이다. 유다 족속의 사자는 어둠의 모든 정사위에 나팔을 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고려되고 결정된 계획 (premeditated and predetermined plan)이다. 이것은 어둠의 왕국에 대항한 계산된 일격이다. 하나님의 열정과 파워는 그의 충만한 콘트롤과 완전한 정의의 경영과 함께 어둠에 대항하여 폭발 할 것이다. 하나님은 6000년동안 이 일에 대해 예언해오셨다.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49:10)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민24:17)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암3:7-8)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3:8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B. 성경은 예수님이 그날 그의 먹이를 게걸스럽게 먹고 그의 적들을 쳐부수는 사자로서 보여진다고 계시한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모든 열방은 그를 예배할 것이다.

(창49:9-10)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49:10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민24:7-9, 17)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24:8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24:9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24:17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잠19:12) 왕의 분노는 사자가 소리지르는 것과 같고, 그의 은혜는 풀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

(잠20:2)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면 목숨을 잃는다.

(렘25:30-31, 38)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 치신다.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 꼭대기에서 벽력 같은 목소리를 내신다. 그분의 목장에다 대고 무섭게 고함 치신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규탄하여 큰소리를 내신다. 25:31 주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25:38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욜3:14-16)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3:15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3:16 주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암3:7-8)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3:8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C. 여호와의 날에 관한 끔찍한 언어: 예수님은 열방들을 훈련시키고자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오시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진노의 날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해방하고 유대인들에 대항하여 모인 열방들에게 징벌을 가져오고자 오시는 것이다.

(시2:4, 5, 9)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2:5 마침내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2:9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주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홀을 시온에서 보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시110:2, 5, 6)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110:5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110:6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시68:17-23)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시고, 시내 산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오셨다. 68:18 주께서는 사로잡은 포로를 거느리시고 높은 곳으로 오르셔서, 백성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주님을 거역한 자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반역자는 주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68:19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셀라) 68:20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주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주님이시다. 68:21 진실로 하나님이 원수들의 머리를 치시니,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의 정수리를 치신다. 68:22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원수를 바산에서 데려오고,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올 터이니, 68:23 너는 원수들의 피로 발을 씻고, 네 집 개는 그 피를 마음껏 핥을 것이다."

(사2:19) 그 때에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사13:4-13)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산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다.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무리가 떠드는 소리다.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나라들이 소리 치고 나라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주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13:5 주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들이 주와 함께 그 진노의 무기로 온 땅을 멸하려 온다. 13:6 슬피 울어라 !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13:7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손이 축 늘어지고, 간담이 녹을 것이다. 13:8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해산하는 여인이 몸부림 치듯 할 것이다. 그들은 놀라 서로 쳐다보며, 공포에 질릴 것이다. 13:9 주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의 날이 온다. 13:10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둠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13:11 "내가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을 볼하겠다. 교만자 자들의 오만을 꺾어놓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낯추어 놓겠다. 13:12 내가 사람들의 수를 순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고, 오빌의 금보다도 드물게 만들겠다. 13:13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게하겠다. "만군의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분노가 맹렬히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26:20-21) "나의 백성아 !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거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26:21 주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 때에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들어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사33:17-18) 네가 다시 한 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33:18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사34:1-3)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어라. 34:2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 34:3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사34:6-9) 재물을 잡은 주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숫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34:7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길 것이다. 34:8 이 때가 바로,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34:9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으로 타오를 거이다. 

(사63:3-4)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63:4 복수의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사66:14-16)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께서 원수에게 노하실 것이다. 66:15 보아라, 주께서 화염에 싸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66:16 주께서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의 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주께 죽음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렘25:31-38) 주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25:32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퍼져 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25:33 그 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주께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 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25:34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하여라. 양 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재 위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할 날이 다가왔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이 너희가 부서질 것이다. 25:35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 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25:36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 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 보아라. 주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  25:37 주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25:38 사자가 굴을 버리고 떠나가듯이, 주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렘30:23-24) 주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30:24 주께서는 마음 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암9:8)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 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슥14:12)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말4:1-3)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 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 풀려 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4:3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계14:19-20)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14:20 술틀은 성 밖에 있었고, 거기에서 포도가 짓밟혔습니다. 그 술틀에서부터 피가 흘러 나와서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a)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a. 약 300킬로미터)

(계19:11-18)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9:12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9:13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9: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9:15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9: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19: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하였습니다.

D. 마지막 때에 신랑의 진노를 이해해야 하는 4가지 이유

1. 이러한 계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방출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신랑이신 왕은 이땅의 불의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궁극적으로 그의 경영에서 죄를 제거하고자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그의 이미지를 가진자들 (인간들)을 죽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신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은혜를 방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막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심하게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벧전4:7-11)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게 기도하십시오. 4:8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4:9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4:10 모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4:11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 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벧전4:17-19)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 4:18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4: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벧후3:1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고후6:11-7:1)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6:12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6:13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6:14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작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몫을 나눌 수 있으며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6: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떨어져 있어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6:18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7:1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받았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고후11:2)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2.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선포에 파워를 준다.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산자들과 죽은자들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고후5:9-11)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5:11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행10:42)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 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행17:30-31)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의 시대에는 그대로 지나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17:31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딤후4:1)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벧전4:5)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다 아뢰어야 합니다,

3. 신랑의 분노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핍박을 견디는 힘을 준다.

(살후1:6-8)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1:7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1: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롬12:19-20)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였습니다. 12: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계6:10) 그들은 큰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계13:10)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14:9-12)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14:10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14:11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14:12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계19:2)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여자를 멸하셨습니다."

4. 정복하는 왕으로서 예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견디는 믿음 그이상을 준다. 그것은 살 수 있는 믿음을 준다. 힘(might)이 우리 속사람안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 그의 재림에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파괴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질병을 없애실 것이다. 예수님은 어둠의 모든 파워를 완전히 없애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함에 따라, 커다란 믿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고 생명을 우리 기도와 사역가운데 가져온다. 

(롬5: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III. 보스라에서 희생 (A SACRIFICE IN BOZRAH): 이사야 63:1-6

(사63:1)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A. 이사야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보았고, 보스라로부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에서부터 오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1. 예수님은 에돔(요르단)내 도시 보스라 (Bozrah)와  드만(Teman)을 통해 행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그의 적들을 죽이실 것이다. 그들의 피가 그의 옷에 물들 것이다 (민24:17-19; 신33:2; 시110:5-6, 사34:5-10, 63:1-6; 합3:3-18; 슥9:14; 계19:11-16)

2. 에돔의 역사

a. “…구약을 통해, 창세기 (24:23)에서 말라기 (1:2-3)까지, 에돔은 이스라엘에 정반대로서 다루어진다. 아말렉보다 더 에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에 의해 세상에 행하시는 일들을 막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민20:14-21). 에돔은 하나님의 방식에 반대하여 그들 자신의 방식을 주장했던 나라들의 전형이었다.” Oswalt, John.

(창25:23)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 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b. 출애굽기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이 그들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출20:14-21)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하여 알고 계실 줄 압니다. 20:15 일찍이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20:16 그래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20:17 바라옵기는,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20:18 그러나 에돔 왕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당신은 절대로 나의 땅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오. 지나가려고 꾀한다면, 우리는 칼을 들고 당신을 맞아 싸우러 나갈 것이오." 20:19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그에게 부탁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 우리의 가축 떼가 임금님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치를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 밖에는 아무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20:20 다시 그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신은 지나가지 못하오." 그런 다음에 에돔 왕은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서, 그들을 맞아 싸우러 나왔다. 20:21 에돔 왕이 이스라엘을 그 영토 경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아서야만 하였다.

c. 다윗은 에돔을 정복한 유일한 이스라엘 왕이었다 (삼하8:14; cf. 왕상11:15). 사실상, 에돔 사람들의 반란은 솔로몬이 그의 통치의 끝을 향하도록 괴롭혔다 (왕상11:1-17, 23-25).  

(삼하8:14) 그 때에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d. 바빌론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는 동안,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고소해하고 기뻐했으며, 이스라엘의 적들을 도왔다.

(옵1:10-14) 네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1:11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 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 패였다. 1:12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 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1:13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 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1:14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 날, 너는 살아 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주지 않았어야 했다.

3. 에돔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시작지점이 된다. 

a. 예수님이 이집트로부터 유대인을 구출한 후에, 예수님은 광야를 통과하실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피흘리는 연속된 전쟁들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러한 전쟁들은 보스라에서 북이스라엘에 걸쳐 일어날 것이다. 갈등은 예루살렘 전쟁에서 최절정에 이르는데, 피의 강물이 184마일 길이가 될 것이고 말 굴레 높이 만큼 솟을 것이다. 

(계14:20) 술틀은 성 밖에 있었고, 거기에서 포도가 짓밟혔습니다. 그 술틀에서부터 피가 흘러 나와서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a)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a. 약 300킬로미터)

(사34:2-6) 주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다. 34:3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쳐져서, 그 시체에서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에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34:4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 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34:5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 시키라고 명하였다." 34:6 재물을 잡은 주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숫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듯이, 주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붙었다. 주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살육하신 것이다.

b. 모르고 지은 죄는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되지만, 구약은 죄가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한다 (레4:1-12; 레17:11;겔33:10-16). 그러므로, 진정으로 모든 죄는 죄인이나 죄인을 대신한 다른 존재의 단한번의 희생으로 끝나야 한다.  이사야 53장이 내포하는 것이 이러한 진리이다. 49-52장에서 선포되고 약속된 구원은 다른 존재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단지 가능하다. 에돔의 비극은 그들의 희생이 불필요했다는데 있다. 전세계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운다면 (2:1-4),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희생제물을 이미 제공하셨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B.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엄하고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에돔으로부터 오시고 그의 옷과 함께 영광스러우신다. 이때 예수님은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왕의 옷을 입은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 권능 가운데 움직이신다.  예수님은 그의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활보하신다. 놀라운 힘과 파워로, 우다족속의 사자는 이땅의 나라들을 정복하신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보았던 환상과 상당히 다른 메시야를 보았다. 고난받으시는 종은 이제 권능과 함께 오시는 장엄한 왕이다.  이사야는 그의 환상에 당황하며, “이분이 누구신가?”하고 물었다.

IV. 예수님: 의로운 구세주이시자 싸우시는 왕- 이사야 63:2

(사63:1-2)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63:2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

A. 예수님은 이사야에게 응답하시며, 그는 의를 말하는 자, 구원의 권능을 가진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이러한 그림이 의와 구속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확증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이 세상에서 구속의 마지막 장이다. 예수님은 모든 열방의 심판관으로서 사랑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으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육과 영원히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이 악에 대해 승리하는 정해진 날이 있다. 의를 말하는 예수님은 지구를 구원하는 권능자이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권능자이다. 예수님은 단번에 그의 사랑과 선의의 정부를 세울 권능자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은 갈보리의 완성이지 갈보리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시작한 것을 끝내실 것이다. 

B.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이사야는 예수님께 그의 옷이 왜 붉게 물들었는지를 물었다. 이사야는 다윗이 시편 2장과 110장에 통치자들에게 경고한 열방들의 심판을 보고 있었다.

(시2:9-12)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2:10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2:11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2:12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시110:5-6) 주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110:6 그분께서 뭇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C. 예수님의 옷을 물드린 피는 주님과 그의 기름부은자에 대항하여 모인 반역하는 열방들의 피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열방들은 하늘과 땅의 가장 놀라운 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즉 사랑에 대한 모든 적대자들에 대항하는 하나님 아들의 분노와 복수. 예수님이 요한복은 17장에서 십자가로 가기를 열정적으로 원하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열정적으로 푸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자이고 푸는 자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푸실 것이다. 

1. (계:6:15-16)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6:16 산과 바위를 바라보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2. (신28:63) 주께서는 너희를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너희가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이다.

3. (살후1:6-10) 여러분에게 환난을 끼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1:7 환난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1:8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1:9 그들은 주님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10 그 날에 주께서 오셔서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으로부터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4. (계19:11-16)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9:12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9:13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19: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19:15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9: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D. 용사이신 왕(Warrior King) 예수님은 갈보리의 온유한 어린 양이다.

1. 반역하는 열방들을 쳐부수는 예수님의 리더쉽의 심각도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의 가장 깊은 레벨에서 그에게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끄는 동안,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심각도가 가장 약한 수단 (the least severe means)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2. 용사이신 왕 예수님은 온유한 어린 양이다. 사실상, 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때 플랜을 집행하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에 순종하시고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예수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사랑을 위해 그의 권능 모두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완성을 위해 그 파워를 사용하도록 위임 받을 것이다. 어린 양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파워와 자원을 완전히 사용하시도록 위임받을 수 있다. 

(계5:12-13) 그들은 큰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5:13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땅에 사랑과 정의를 확립하도록 완전히 헌신되셨다. 그가 사악한 자들을 근절하는 것은 그의 성품인 사랑과 온유에 완벽히 일치한다. 기둥에 강간범들을 묶고 회개하지 않는 연쇄 살일범을 처벌하는 것은 온유함(tenderness)이다. Nuremberg 재판은 동맹국들의한 법령으로 사랑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인류에 대항하여 가증스런 전쟁 범죄를 저지를 나찌 군인들을 재판, 처형했다. 이것은 사랑이 어떻게 승리하는지이다. 예수님은 이땅에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철퇴를 사용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번영하고 의로움이 싹을 티우는 환경을 이땅에 창조할 것이다. 

(사42:4, 13)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42:13 주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울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4. 예수님이 각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폭정으로 부터 단번에 해방되는 즐거움을 위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고 그의 열정으로 불타는 마음과 사랑에 빠져야만 한다. 우리는 의, 평화, 기쁨의 환경가운데 영원하며 자발적인 연인들을 열매 맺기위해 예수님이 가시는 그 큰 깊이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사랑을 위한 열심(zeal)이 너무 커서 그는 인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부서졌다. 그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열심이라는 용어로 행하실 것, 즉 그의 칼로 수백만명을 죽이는 것은 격렬함(severity)에 있어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과 비교된다. 그가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부서졌던 것은 그의 열정적인 사랑의 선포, 모든세대에 의해 귀중하게 여겨질 놀라운 열정과 격렬함의 영원한 간증이다 (엡2:7).”
V. 포도주 틀을 혼자 밟는 것

(사63:3-6)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63:4 복수의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63:5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63:6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A. 어떤 왕들도 또는 나라들도 예수님과 함께 서지 않을 것이다. 시편 2편이 성취 될 것이다. 멸망의 자식이라 불리는 악마에 사로잡힌 왕 적그리스도의 후원하에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대항하여 분노할 것이다. 

(시2:1-4) 어찌하여 뭇 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2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2:3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2:4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B. “복수의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 재림때,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는 나라들로 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요엘은 그의 오심을 “여호와의 놀랍고 가장 무서운 날”이라고 묘사했다. 예수님은 그 날을 복수의 날과 구원의 해로 부르신다. 이러한 가장 무서운 날을 집행하시는 예수님의 결심은 이땅에 영원히 지속될 축복과 은혜의 계절을 가져올 것이다.

1. 계시록의 두가지 잔치

a. 어린양의 혼인 잔치 (Wedding Supper): 궁극적인 구원과 마지막 완성의 날

b. 새들의 잔치 (the feast of the birds): 새들은 여호와의 날에 예수님, 대적하는 열방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간의 갈등에서 살육당한 사람들의 살위의 잔치에 초대된다. 

(계19:17-18)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19: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하였습니다.

C. 이사야는 구원의 이러한 행위가운데 예수님이 혼자이심 (aloneness)을  주제로 삼았다. 예수님은 이땅의 구속을 위한 짐을 혼자 감당하신다. 예수님 혼자 타락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부터 구속하시기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감당하셨다; 예수님은 혼자 세상으로 부터 죄와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짐을 기꺼이 감당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혼자 감수하신다. 예수님 혼자만이 구속과 정죄 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깊이와 긴장을 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안에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선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D. 이러한 환상은 이사야를 놀라게 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보라.

VI. 이사야의 기도

A. 장차올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지는 타락의 상태를 본 이사야는 상당한 중보의 부담과 더불어 남겨졌다. 장차올 것에 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그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단 한가지 소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인자(lovingkindness)였다. 

B. 이사야는 출애굽때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광야시절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 주님의 임재의 천사 (Angel of His Presence)에 의한 정복에 대해 상기했다. 

C. 이사야는 그 다음,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반란과 하나님의 결과적인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인식했다. 

D.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열정적이며 동정심많으신 마음에 호소했다. 이사야는 16-1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때문에 이제 깨닫지 못한다고 (unrecognizable) 말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몰랐다. 믿음의 조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타락했다; 그들은 죄를 범했다.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파워와 인애하심에 호소했다. 

1.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태이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게 인정받기 어렵다. 사도들은 우리를 그들의 후손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서구에서 우리는 진정한 파워와 변혁을 야기하는 영향력이 결핍되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사야 처럼 우리는 서구 교회들을 대신하여 울부짖어야 한다. 

VII. 이사야 64장

(사64:1-12)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64:2 마치 불이 섶을 사르듯, 불이 물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64:3 주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떨었습니다. 64:4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귀로 들어 본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 64:5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 64:6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64:7 주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를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64:8 그러나 주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64:9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64: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64:11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64:12 주님, 형편이 이러한 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

A. 이사야는 해결을 위해 기도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주님의 명백한 파워와 임재를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내려오십시오!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당신의 파워와 영광을 들어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열방들 사이에 당신의 실제(reality)에 대한 증인들을 풀어주십시오!”
B. 마지막 위대한 증인이 마지막때에 올 것이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자신의 소리를 방출하시고 증인은 교회에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파워와 영광을 명백하게 나타내며 교회 가운데 오시기에 커다란 은혜의 계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제 정결하게 하고 열방들이 그의 실제에 의해  떨것이다.

C. 이사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때문에 일어날 것이라 선포했다: 하나님은 약한자들이 울부짖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전세계적인 기도 운동은 마지막때에 주님의 권능의 방문을 위해 울부짖기 위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교회에 사도적 권능을 방출 할 것이다.

1. (막13:32-37)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13:33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13:34 그것은 마치 여행하는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13:35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13:36 주인이 갑자기 오더라도,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13: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2. (벧전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게 기도하십시오.

D. 파워있는 두 구절들

1. (행1:7-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1:8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2. (행2:17-21) e)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e. 욜2:28-32(70인역)) 2:18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2:19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니,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다. 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2:21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VIII. 하나님의 침입을 위해 다툴자 누구인가? (WHO WILL CONTEND FOR THE BREAKING IN OF GOD?)

A. 이사야 64:5-6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땅에 없음을 계시한다. 사람들은 나뭇잎처럼 시들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짖고 회개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다.

(사64:5-6) 주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64:6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B. 주님을 경외함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경외함은 우리에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의견 사이의 차이를 보게 하는 선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게 하고 우리 삶에 대한 하늘의 평가에 동의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속임당한 평가와 더불어 재판관앞에 서있는 외로운 감정이다.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

(시19:7-14)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19:8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 준다. 19:9 주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법령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19:10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19:11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19:12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19:13 주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 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그 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9:14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C.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로운 선물- 전환과 위기의 시간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가 하나님안에서 새로운 계절을 위해 준비하게 한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를 주님을 경외하는데 즐거워하는 자로 묘사한다. 

(사11:1-3)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11:2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 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11:3 그는 주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다.

D. 선지자들은 사자가 포효할 것에 대해 경고한다. 하나님은 이땅과 충돌하신다.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기도이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분발하지 않는다. 이사야는 기도가 없는 것(prayerlessness)은 하나님이 계속 완고하고 반역하는 사람들로 부터 그의 얼굴을 가리기때문에 찾아온다고 말했다. 우리는 교회들로 하여금 다가올 시험에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로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데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속임이다.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자연적인) 것을 한다. 우리가 게으르고 훈련되지 않고 타협으로 가득차면, 우리가 기도해야할 필요가 가장 많은 때 우리는 뭔가 부족한 채 일것이다.

(사64:7) 주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를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1. 비행기 이야기:일전에 나는 플로리다의 감리교 목사님 그룹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했다. 나는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다. 그 비행기가 박살내는 고도로 올라갔을때, 우리는 끔찍한 흔들림을 경험했다. 비행기 아래에 대기가 없는 것 같이 비행기는  갑자가 내려갔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튕겨져 나갔다. 즉시 조종사는 날카롭게 꺽어  운전을 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림에 따라 위의 짐칸 문들이 열렸다. 나는 큰소리로 주 예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께 도움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욕을 했다. 그 경험 이후에, 주님은 내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위기 상황에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위기의 상황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속임이다. 

2. 겟세마네 동산: 동산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장 원했던 시간에 계속해서 잠이 들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두려움과 슬품으로 짓눌렸다고 말한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차서 기도할 수 없었다.  

3. 예수님은 믿는자들에게 그의 재림 시간에 대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신다. 이러한 시험은 온 땅에 올가미같이 올 것이다. 올가미는 희생물을 갑자기 잡아채기 위해 만들어진다. 교회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얼굴을 보도록 준비되는가? 심판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시작한다.

(눅21:34-36)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21:35 그 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21:36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벧전4:17-18)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4:18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E. 의로운 성인들이 그들 자신들을 준비되게 했을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계시록22:17은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땅을 다스리는 열망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에 대해 말한다.  마지막 때에, 믿는자들의 마음으로부터의 울부짖음은 그들의 왕,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일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푸셔서 우리안에서 갈망과 사랑의 가장 고귀한 표현을 야기하실 것이다. 사도요한은 이러한 신성의 대화와 더불어 계시록을 끝낸다. 예수님은 사도요한에게 그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주었다. 사도요한은 이러한 계시를 받았고 갈망하는 울부짖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했다: “오십시오,예수님! 나는 당신을 그리워 합니다!”
(계22:20)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F. 마지막으로, 우리와 온 땅은 죄로 부터 해방될 것이고, 우리 뼈중에 뼈이며 우리 살중에 살인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며 사랑하는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바울은 승리의 선포와 함께 그의 사역을 마무리한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고전16:22). 오, 우리는 그의 나타나심을 너무나 사랑하게 될것이다!

(딤후4:6-8)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4:7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4:8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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